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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김경조1)*‧최진배2)**‧김태훈3)***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검토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 68,091개 기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남성기업은 63,940개(93.9%)이며, 여성기업은 4,151개

(6.1%)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분할표 검정, t-검정 등이다. 분석결

과, 업력을 고려할 경우 여성기업의 보증사고의 가능성은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 그리고 재무적 성과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좋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된다.

주제어:  여성기업,  기술보증기금,  분할표 검정,  경영성과

I. 서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경제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

고 경제발전에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1)

   * 제1저자,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과정 (017pj@hanmail.net)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jbchoi@ks.ac.kr) 

*** 공동저자,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kdbdc@ks.ac.kr) 사무실: 051-620-4456 

1) 우리나라 여성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 참조. 우리나라

의 경우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우리나라의 연구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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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여

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여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또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등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중

시하는 논의에서는 당연하게도 여성(또는 여성기업)이 당면하는 문제의 해소 

내지는 완화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고유

한 특성이 중시되기도 한다. 여성기업인의 특성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여성기업인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도 중시

하며(김영옥, 1998; Brush, 1992), 비용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인간지향적이며, 

수직적 조직구조보다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선호하고(Carter et al., 1997; 

Brush, 1992), 특히 위계적 관계보다 가족적 관계를 중시한다(김영옥, 1998)

는 점을 강조한다.2)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기업의 여러 경영지표를 남성기업의 그것과 비교하

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고 있

으며, 보증사고, 혁신성 그리고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검토하고 있

다. 보증사고분석은 자료의 제약 상 생존분석 대신 수행하였다. 한편 표본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혁신성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

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여기서

는 기술보증기금의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곽성호‧신용하(2000)의 주장, 즉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가 

대한 개관으로는 정희선(1998) 및 김경조‧최진배(2007) 참조.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여성(또

는 남성)기업을 통계청과 같이 여성(또는 남성)이 대표자로서 실제 경영을 책임지고 수행하

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2)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혜련(2003) 

참조.

3)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국외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Lascocco 

et al.(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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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서론에 이어지는 2절

은 여성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기존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3절은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4절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Ⅱ. 기존논의의 검토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이 점하는 구조적 지위의 불평등에

서 기인한다는 자유여권주의이론(liberal feminist theory)과 남성과 여성의 뿌

리 깊은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여권주의이론(social feminist 

theory)으로 나뉜다. 

여성기업의 낮은 성과가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야기된다는 주장은 여성

기업이 창업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수익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부문에 편재되어 있고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중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먼저 Marlow & Patton(2005)에 의하면 적은 창업자금은 낮은 성과

를 초래하는데, 남녀기업인이 창업 이전의 근무처에서 받던 임금수준과 

고용기간의 차이는 창업자본과 인적자본의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이다

(Boden & Nucci, 2000). 즉, 고용되었을 때의 임금수준은 금융적 및 인

적자본 획득에 영향을 주는데, 여성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 금융자산 획

득에 제약이 있으며, 경영 경험이 부족하고 총고용기간도 부족하여 인적

자본의 양과 질에서 남성과 다르다. 

동일한 요인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 10인 이하의 

신규 창업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하는 Boden & 

Nucci(2000)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생존율은 남성기업의 그것에 비해 낮다. 

창업자본의 규모가 크면 생존율도 높은데,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창업자

본과 규모가 작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창업 이전의 임금노동자로서의 근무기간은 처음 4～6년간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성기업의 인적자본의 양(및 질)은 남성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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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낮다.4)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기업은, 비록 최근 들어 제조업 등에 진출이 늘어나

고 있지만,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중점적으로 진출

해 있다. 이들 분야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교육 등을 통해 기

술을 습득할 필요성이 낮으며,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다. 그만큼 이들 산업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5) 이와 

함께 여성기업이 당면하는 문제점으로 사회화 경험, 교육, 가족의 역할, 기회

부족, 불리한 사회적 네트워크, 자본조달 곤란, 정부규제 충족 곤란, 양질의 

노동력 고용곤란 등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남녀기업간 성과의 차이가 과장될 수 있음을 경계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중소기업(종업원 1～20인 사이)을 분석하는 Rietz & Henrekson 

(2000)에 의하면 영국과 미국에서의 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시적 수준에서

의 분석은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판매액을 제외하면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은 것은 아니며, 이윤, 

고용 그리고 주문에서는 차이가 없다.6)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여성기업의 

낮은 성과가 여성기업이 성장 이외의 목표를 중시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면

서 성과문제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 그

들은 남성기업은 여성기업과는 달리 성장 지향적이며, 여성기업인은 자신의 

기업을 독립하기 위한 그리고 일하는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간주하여 

즉각적으로 가족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말한다. Watson 

& Robinson(2003)과 Fasci & Valdez(1998)도 여성기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적 척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변수(이윤, 매출액, 성

장률 등)가 여성기업의 여러 목표(도전, 자기결정, 가족과 일의 균형 등)의 하

4) 인적자본에는 마케팅, 재무관리, 자기감사, 고용된 노동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감독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도 창업자본의 규모와 인적자본의 크기 

및 질적 수준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Carter et 

al.(1997) 참조.

5)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진출분야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영옥‧임희정(2006), 김경조‧최진배

(2007) 등을 참조.

6) 그들이 말하는 구조적인 요인에서의 차이란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제조업

과 건설업 비중이 낮으며, 내수지향적이며 그리고 가계소비자 의존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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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여권주의이론(social feminist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똑같이 가치 있고 유효한 그렇지만 남

성과는 상이한 자질, 가치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초

기의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의 변이에서 기인하는데, 가치가 의도에 영

향을 미치므로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성장의지도 성별로 다르게 

된다.7)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예컨대 Carter et 

al.(1997)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초기자원과 설립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기와 의지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를 낳고 이것이 

다시 성과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Anna et al,(2000)도 여성기업의 목표

가 기업의 통상적인 목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Buttner & Moore(1997)는 

여성기업인에게도 이윤과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의 

지표는 아니며, 여성기업인은 성공을 도전, 자기결정, 가정과 일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으로 인식한다고 말한다.

Kalleberg & Leicht(1991)는 실증분석을 통해 생존율과 성공가능성에 있

어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

인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기업이 혁신적이 아니라는 가

설도 기각한다. 한편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성과측정 

또는 비교변수의 선정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atson(2002)은 

호주 여성기업의 성과를 남성기업의 그것과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기업

의 산출지표(총소득과 이윤)가 여성기업의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의미 있게 

높지만, 투입지표(총자산과 소유자 지분)도 감안한 총자산대비 총소득, 자산

수익률(ROA) 그리고 자본수익률(ROE)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산업위

험, 기업의 업력 그리고 사업에 투입된 노동시간을 통제할 경우 여성기업의 

성과와 남성기업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증분석결

과가 사회적 여권주의이론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평

7) 자세한 설명은 Cliff(1998) 참조. 한편 사회적 여권주의이론은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전략의 선택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

고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사회화 경험을 지니고 있다. 결국 사회화 경험의 차이가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간 상이한 전략을 낳는다. 자세한 설명은 Carter et al.(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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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으로) 여성들은 투자할 수 있는 또는 투자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본규모의 

면에서 사업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한다. 그러나 투하자본에서 얻는 수익의 

면에서 남성보다 덜 효율적이지는 않다.”

Cliff(1998)는 성과(=성장)에 대한 태도의 면에서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한다. 이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한다. 여성기업은 

규모가 남성기업보다 적고 그에 따라 총수입, 종업원 수, 이윤. 그리고 성장률

도 더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와 성장률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심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평가이다. 여성기업의 경우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

려는 최대사업규모 값(maximum business size thresholds)을 설정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규모는 조직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합리

적인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일과 개인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성장을 저

지하는 핵심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은 남성기업인에 비해 빠른 성장

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여 사려 깊게 느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Watson & Robinson(2003)은 성과분석에서 위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위험과 개인위험이 분리되지 않아 성

과평가에서 위험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8), 그들에 

의하면 위험을 조정하면 여성중소기업과 남성중소기업간 성과에 유의미한 차

이는 없다. 이 결과는 기업의 업력, 산업효과, 기업규모를 통제해도 지속되며, 

이는 여성기업이 자원의 사용과 기업성장에 신중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나아

가 Buttner & Moore(1997)는 성과측정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다. 그들에 의하면 여성기업은 창업동기로서 남성기업과는 달리 도전을 중시

한다. 이 경우 사업성공의 척도로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개인적인 

발전, 전문성 개발, 기능의 개선 등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8) 기업위험과 개인위험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그들은 개인자산과 부를 기업대출을 

얻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위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기대효용을 측정할 때 기대이윤과 함께 위험도 아울러 고려하는 재무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들은 위험을 이윤/이윤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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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과측정방식으로는 여성기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자체가 여성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9) 여성기업의 낮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상이한 정책제안을 낳는다. Boden & Nucci(2000)은 정

책입안자들이 여성기업이 금융제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열위에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잠재적 여성기업인에게 보완교육 그리고 조언(mentoring)의 제공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Cliff(1998)와 Watson & Robinson(2003)은 여성

기업의 경우 저성장하는 소규모기업이 사려 깊은 선택의 결과이며 바람직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기업을 위한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Ⅲ. 실증분석

1. 분석방법

표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분할표 검정과 t-검정을 수행한다. 구체적으

로 업종별 성별 비율간 차이를 분할표 검정을 이용하고, 업력의 성간 동일 평

균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수행한다.10)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 성별 보증사고 비율간 차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정

하고, 업력구간 수준에 따른 것과 혁신성에 따른 것도 분할표 검정을 수행한

다. 마지막으로 남녀기업간 재무비율 비교를 t-검정을 통해 수행한다. 

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기업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체

계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11) 이러한 점에서 곽성호‧신용하(2000)의 연구는 

9) 이에 대한 개관으로는 김영옥‧임희정(2006) 참조.

10) 다른 연구들은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표본의 제약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경영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분석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1)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여 경영성과의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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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다. 그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기업 100개와 여성기업 100개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경영성과지표로 사용된 것은 15개 재무비율

이며, 이 재무비율을 생산성 요인, 유동성 요인, 수익성 요인, 성장성 요인, 레

버리지 요인의 5개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이를 t-검정을 이용하여 차이

를 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의 개별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남녀기업의 경영성과

들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여기서 이용하는 자료는 1998년 이후의 것이며, 총 

68,091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남성기업은 63,940개(93.9%)이며, 여

성기업은 4,151개(6.1%)이다. 남성기업 중 재무자료가 있는 기업은 11,375개

이며, 여성기업은 613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분할표 검정, t-검

정 등이다. 

2. 표본의 특징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글의 자료

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할 때에만 자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개별기업 

재무자료를 파악한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의 

가치는 매우 높다.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은 아니지만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을 함에 있어 기업의 신용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

소기업의 재무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녀기업

의 재무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의미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

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1998년 이후 재무자료 등이 파악된 기업만

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입수한 시점은 2006년 5월이다. 이 글

에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 업종의 남성기업과 여성기업간 차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12). 표본

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에 미치지 못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포괄적인 조사로는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1)(2003) 

(2005)이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분석으로는 안승철 등(2005)이 있다.

12) 제조업과 도소매업 외에 다양한 업종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하여 두 업종에 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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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업종별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표본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

을 제공한 기업에 한정되어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만 내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은 다소 떨어진다.

<표 1> 업종간 성별차이 분석
(단위: 개, %)

남녀기업
업종

여성기업 남성기업 전체

제조업

빈도 2,497 42,907 45,404

기대빈도 2,806.60 42,597.40 45,404

업종의 % 5.50<16.5> 94.50<83.5> 100

수정된 잔차 -12.1 12.1 -

도소매업

빈도 1,237 13,766 15,003

기대빈도 927.40 14,075.60 15,003

업종의 % 8.25<38.4> 91.75<61.6> 100

수정된 잔차 12.1 -12.1 -

전체

빈도 3,734 56,673 60,407

기대빈도 3,734 56,673 60,407

업종의 % 6.18 93.82 100

주 : 1) < > 내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05)의 남녀기업별 구성비. 

    2) χ2 값은 146.573이며,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업종 비율간 차이가 있다. 

표본기업을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이하의 기업이 50%

를 상회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규모는 남성기업보다 소규모이다. 업종

별로 보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소매업이 제조업보다 종업원 규모가 작

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0% 가까이 점유

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그것은 45%에 미치지 못한다. 업종별로 세분해서 살펴

보아도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여성기업은 종업원 규모

뿐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남성기업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기업의 이러한 특성

은 표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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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1998; Rietz & Hendekson, 2000). 한편 여성기업의 작은 규모는 초기

자본이 작은 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하는 표본에

는 초기자본의 규모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의 상대적 영세성이 무슨 

요인에 기인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13)

<표 2> 표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구성비
(단위: %)

구분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100인 101인 이상 합계

제조업

여성기업 20.4 29.4 25.5 18.4 4.3 2.0 100.0

남성기업 17.4 25.1 25.8 21.1 6.6 3.9 100.0

계 17.6 25.3 25.8 21.0 6.5 3.8 100.0

도소매업

여성기업 59.7 27.3 9.8 2.7 0.3 0.1 100.0

남성기업 48.8 30.2 14.2 5.6 1.0 0.3 100.0

계 49.7 30.0 13.8 5.3 0.9 0.2 100.0

계

여성기업 32.2 28.7 21.2 13.5 3.1 1.4 100.0

남성기업 24.0 26.1 23.7 17.7 5.4 3.1 100.0

계 24.5 26.3 23.5 17.5 5.2 3.0 100.0

<표 3> 표본기업의 매출액 현황
(단위: 원)

성별 통계량

여성기업
평균 1,881,664,731

중위수 700,000,000

남성기업
평균 3,242,955,913 

중위수 1,000,000,000 

13) 그리고 작은 초기자본은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여성기업의 성장, 기술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Marlow & Patton(2005), Coleman(2000), Carter & 

Peter(1998) 및 나중덕 등(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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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녀기업의 업력을 비교해보면 남녀기업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남성기업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로 평균 82개월인 여성기업보다 2배 정

도 긴 업력을 가지고 있다14). 그리고 남성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

이 전체의 50.4%를 점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점유율은 61.1%에 이르

고 있다. 업종을 세분해 보아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에서 여성기업의 업력

이 남성기업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편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에서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구조가 소프트화하고 여성의 경제활

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에 더하여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

이 상시화하면서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졸자의 취업

난이 심해졌다는 점 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3. 경영성과 분석

Boden & Nucci(2000) 그리고 Carter et al.(1997)에 의하면 여성기업의 

생존율이 남성기업보다 낮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남

녀기업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를 비교해보았으나 기업주의 성별이 사고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별로 세

분해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유의확률 7.4% 수준에서 남녀기업의 사고

율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외국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성기업의 사고율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16) 즉, 업종을 제어변수로 설정하여, 오즈비를 산

출해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남성기업이 여성기업보다 13.9%(즉, 1.139) 더 부

도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4) 남녀기업별 업력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값은 64.118이며, 유의확률은 

0.0001이다. 

15) 우리나라의 논의로는 김영옥(1998), 곽성호‧신용하(2000), 강혜련(2003), 그리고 중소기업

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5, p.2) 참조.

16) 이충희(2001)도 여성기업의 여신건전성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는 K은

행 거래기업 가운데 무수익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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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업종별(레이어) 남녀기업별 사고 여부17)

업종
사고여부

남녀기업
부도 건전 전체 오즈비

제조업

남성기업

빈도 7,933 34,914 42,907

0.950

기대빈도 8,011.8 34,895.2 42,907

수정된 잔차 -1.0 1.0 -

여성기업

빈도 485 2,012 2,497

기대빈도 466.2 2,030.8 2,497.0

수정된 잔차 1.0 -1.0 -

전체
빈도 8,478 36,926 45,404

기대빈도 8,478 36,926 45,404

도소매업

남성기업

빈도 3,166 10,600 13,766

1.139

기대빈도 3,140.8 10,625.2 13,766.0

수정된 잔차 1.8 -1.8 -

여성기업

빈도 257 980 1,237

기대빈도 282.2 954.8 1,237

수정된 잔차 -1.8 1.8 -

전체
빈도 3,423 11,580 15,003

기대빈도 3,423 11,580 15,003

17) 제조업의 χ2값은 0.981(단측검정 유의확률 0.167)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도소매업의 χ2값

은 3.184(양측검정 유의확률 0.074)로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 남

녀기업별 사고여부 비율이 다르며, 여성기업의 건전성비율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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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업력구간별(레이어) 남녀기업별 사고여부

업력구간
사고여부

남녀기업
부도 건전 전체 오즈비

10년 

미만

남성

빈도 5,726 18,338 24,064

1.215

기대빈도 5,632.58 18,431.42 24,064

수정된 잔차 4.18 -4.18 -

여성

빈도 646 2,513 3,159

기대빈도 739.42 2,419.58 3,159

수정된 잔차 -4.18 4.18 -

전체
빈도 6,372 20,851 27,223

기대빈도 6,372 20,851 27,223

10년 

이상

남성

빈도 6,902 32,974 39,876

0.964

기대빈도 6,907.17 32,968.83 39,876

수정된 잔차 -0.44 0.44 -

여성

빈도 177 815 992

기대빈도 171.83 820.17 992

수정된 잔차 0.44 -0.44 -

전체
빈도 7,079 33,789 40,868

기대빈도 7,079 33,789 40,868

주: CMH(Cochran-Mantel-Haenszel)값은 12.1830이며, p-value는 0.001이다. 공통오즈비는 

1.153이며, 브레슬로-데이(Breslow-Day) 검정통계량은 5.815이며, 유의확률은 0.016이다. 

다음으로 사고여부별 업력 차이를 비교해보면, 건전기업일수록 사고기업보

다 업력이 길다. 즉, 건전기업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이지만 사고기업의 그것

은 138개월이다.18) 이어서 업력구간을 제어변수로 설정하여 남녀기업간 

보증사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할표의 코크란-맨틀-핸첼

(Cochran-Mantel-Haenszel)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정

리되어 있다. 

18) 사고여부별 업력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값은 24.164이며, 유의확률은 

0.00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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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업력구간 수준에 따른 남녀기업과 사고여부 간의 연관성을 조사

한 것으로 CMH값에 의해 각 업력구간의 실제 오즈비가 1.0이라는 가설을 기

각하게 된다. 공통오즈비는 1.153으로 추정되고 공통오즈비에서 변수 업력구

간의 모든 수준에서 남녀기업-사고여부의 오즈비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도 

또한 기각된다(브레슬로-데이 검정).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기업들

의 잠재적 부도 가능성은 여성기업에 비하여 15.3%가량 더 높으며, 10년 미

만인 경우만 고려해보면 21.5%가 더 높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업주의 성별과 업력은 보증사고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즉 업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주의 성은 사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력수준을 제어변수로 설정하면, 남성기업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에서 본 t-검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업력이 보증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남녀기업 모두에서 일관되게 관찰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의 생존율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거나 

차이가 없다는 Boden & Nucci(2000), Kalleberg & Leicht(1991) 등의 결

과와 대비된다.

이어서 남녀기업간 혁신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업소유권과 

품질표시특허 보유 여부를 비교해보았다. 결과 남성기업은 평균 3.02개의 특

허를 여성기업은 2.48개의 특허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혁신성에 유의한 차

이가 존재한다.19) 이 결과는 Kalleberg & Leicht(1991)의 결과와는 다른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혁신성에 있어 남성기업과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남녀기업간 경영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남녀

기업간 재무비율을 비교해보았다. 표본이 제공하고 있는 재무비율은 모두 11개 

항목이다.20) 그러나 남녀기업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평균 총자본

경상이익률,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평균 총자본회전율, 평균 총자본투자효율

의 4개에 불과하며, 이들 비율 모두 여성기업이 높다. 먼저 수익성을 나타내

19) 남녀기업별 혁신성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t값은 2.802이며, 유의확률은 

0.005이다. 

20)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매출액중가율 등이 그것

이다. 한편 표본의 재무비율 파악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년 평균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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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총자본경상이익률을 보면 여성기업은 8.0%이지만 남성기업은 5.5%

이며, 평균 총자산순이익률은 각각 7.5%, 5.2%로 여성기업이 높다. 자본이용

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평균 총자본회전율은 여성기업이 2.6인 반면 남성기업

의 그것은 2.1이며, 평균 총자본투자효율은 여성기업이 57.3%으로 남성기업

의 그것보다 7.3%포인트 높다. 이는 호주의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고 있는 Watson(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곽성호‧신용하(2000)

는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비교한 후 생산성요인, 

유동성요인, 수익성요인, 성장성요인 그리고 레버리지요인 모두 5% 유의수준

에서 남녀기업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사실

상 남녀기업간 수익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1)

<표 6> 남녀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t-검정

구분 재무비율변수 여성기업평균 남성기업평균 t값 유의확률(양쪽)

수익성 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7.9978 5.5173 3.737 0.0001

총자산순이익률(%) 7.5141 5.1730 3.635 0.0001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2.6232 2.1308 4.562 0.0001

생산성 비율 총자본투자효율(%) 57.3135 50.0293 2.515 0.012

4. 함의-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의 측면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기업의 규모가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하고 혁

신성이 다소 뒤진다. 그러나 업력을 감안할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은 여성기업

이 남성기업보다 낮으며, 일부 재무적 성과에서 확인되듯이 경영성과도 남성

기업보다 우수하다. 이 연구는 남녀기업간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자료상의 

21) 곽성호‧신용하(2000)의 분석결과를 보면 수익성 요인(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

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의 유의확률이 0.059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립가설을 어느 한쪽이 큰 단측검정을 

세우게 되면 유의확률값은 0.0295(=0.059/2)가 된다. 따라서 남녀기업간 수익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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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에 기인한다. 그런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및 그에 따른 금융제약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원동력

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여성기업의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우수하다

는 이 연구의 결과를 전제로 하여 여성기업의 금융제약과 관련된 문제를 간

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여성기업은 은행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은

행가인 Maltby에 의하면 여성기업은 금융적 및 사업적 성공에서 다른 기업

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남성기업보다 생존력이 낮고 신뢰도도 낮은 것처럼 

취급된다(Maltby, 1996). 은행가들이 여성기업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23) 여성기업이 금융업자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출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성(性)을 

배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예컨대 Brush(1992)와 Marlow & Patton(2005)은 차별받고 있다고 말

한다. 반면 Carter et al.(1997)과 Carter & Peter(1998)는 공식적인 대출원

천에의 접근에서 성별로 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자금 의존도에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 2000). 이는 어느 정도 여성기업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지만 여성기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

22) 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여성기업이 위험회피적이라는 점이 중

시되고 있다. 예컨대 Watson & Robinson(2003)은 호주 여성기업의 성과를 남성기업의 

그것과 비교한 후 “여성은 위험회피적이며 안전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나아가 여성기업에 대한 대출위험(loan 

risk)이 남성기업의 그것보다 낮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 그들은 여성이 소규모로 기업을 

시작하는 것도 위험선호와 관련이 있으며, 여성기업인의 이러한 속성은 업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여성기업의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논의로는 Cliff(1998)와 

Powell & Ansic(1997)도 참조. 김영옥(199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인도 위험회

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23) 고정관념이 가지는 문제점을 Heilman & Chen(2003)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기업인은 남

성기업인보다 더 사려 깊지만 은행은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

정관념 때문인데, 사려 깊은 것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불확실하고 의존적이고 단호하

지 않고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으로 비쳐지며, 이 모든 것은 사업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나

타낸다. 그리하여 여성기업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출을 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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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우리는 Maltby(1996)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의 여성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심리적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 때 객관

적인 측면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 고정관념, 성 역할 등의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은행은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며, 여성의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Coleman(2000)에 의하면 은행은 여성기업에게 보다 적은 대출금 규모에 

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담보요구도 높다. 그리고 은행은 여성기업과의 

거래기간도 짧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은행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Coleman(2000)이 관계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인데, Maltby(1996)도 관계적 금융의 

확대를 중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은행이 여성기업에게 융자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 네트워크 기회까지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즉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교육, 지원, 네트워크 등에 대한 조언과 관계도 

필요하다.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소기업과 은행의 새로운 관

계의 핵심에 있다.”(Maltby, 1996)

Ⅳ.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기업의 신

용위험,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와 구분된다. 곽성호‧신용하(2000)의 연구결과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의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의 그

것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더 우수하며 신용위험도 낮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심층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종을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남녀기업간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

는지를 검토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경영성과가 사업주의 성별이 아닌 다른 변

수로 설명이 가능한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한계

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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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여성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 위험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분명하듯이 이제까지의 방어적 성격 또는 사회생활 등

에서 여성이 당면하는 불리함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여성 및 여성기업의 성격 및 장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

지만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제한된 

연구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경제에서 여성기업이 점하

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질적인 중요성도 또한 증대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24)

■ 투고일: 2008년 8월 16일 ■ 심사일: 2008년 11월 20일 ■ 수정일: 2008년 1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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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Female/Male Small and 

Medium Business Owners in Korea

Kyungjo Kim 25)*ㆍJinbae Choi26)**ㆍTaehun Kim 27)***

This study has examined and compared the performances of the 
female small & medium business(SMB) owners with those of the male 
SMB owners in Korea by analyzing the data of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KIBO). The total number of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68,091: 63,940(93.3%) male business owners and 4,151(6.1%) female 
business owners, respectively.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we 
performed contingency table test and t-test. The findings from the tests 
are:  i) the possibility of bankruptcy is higher with male business owners 
when gender of owner and lengths of previous paid-employment 
experiences are factored in; ii) the financial performances of female 
business owners are better than those of male owners. These results 
coincided in part with past studies.  

K ey Words: female business owner,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 contingency table test,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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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주28)*‧김영옥29)**

초 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기 시

작됨에 따라,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의 측면과 경

제발전의 주요한 여성인적자원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수

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대상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문헌 및 홈페이지 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여성영역에서의 함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적 사회적기

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20개, 18.5%), 간병·가사지원(17개, 15.7%)이 많은 업종유형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관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은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거나 전망하고 있는 주요한 여성인력개발센

터들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관망 중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

는 의지는 많으나, 인증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여성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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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으

로 NGO와 협력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함으로써 단기적,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로

서의 한계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로부터 사회적 일자

리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찾는 노력이 이어졌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주

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 동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었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타난 사회적기업은 충분히 공급되

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활사업 등 노동 통합적 

기업과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건으로 ①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

행 ③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④ 영업수익이 일

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①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

한 보호된 시장 제공 ② 경영 및 컨설팅, 시설비, 재정 지원 ③ 연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협소하게 규정함으로

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를 협소하게 제한하여, 즉 유급고용 하는 사업체만 인정함으

로써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인력파견업, 일자리알선업 등은 유급고용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소개해준 것에 대해 수수료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으며, 서비스 수혜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

여하게 되어 있어, 서비스 수혜자가 전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자주 변동하

는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발전에 관한 소고  29

능성을 열어 두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

다(정석구, 2006).

이러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

자리의 주요 참여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여성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및 사회서비스일자리보고회 자료

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가사, 간병, 보육 등 돌봄 분야의 일자리

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기존의 비공식부분에서 여성이 담당해 오던 영

역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다(관계부처합동, 2006.9; 2007.2).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추진된 2004년에는 10개 사업에 2만1,623명

이 참여하였고, 2005년에는 16개 사업으로 확장되어 보다 많은 인원이 사회

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중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부분에

서 여성의 참여는 평균 68%정도로 추정된다(김혜원, 2006). 

실제 이러한 돌봄1)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관건은 기존의 ‘불안정

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하고 안정화시킴으로써 ‘괜찮

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은 ‘여성이 집중’

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를 제도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

상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영옥 외, 2006). 또한 한국사회는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양면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돌봄의존성(care 

dependency)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돌봄결핍(care deficit)’ 또는 ‘돌봄위

기(care crisis)’의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장혜경, 2006). 이러한 점에서 돌봄 

1) 돌봄노동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병자, 노인, 어린 자녀들

을 그 대상으로 하는 노동”(Daly, 2000)으로 정의되며 행위 자체 뿐 아니라 돌봄노동이 수

행되는 관계의 측면을 중요하게 포함한다. 돌봄노동의 대상은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누군가

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돌봄노동은 곧 사회구성원들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이자 필수적인 노동이다. 돌봄노동은 미시적으로 보면 개인간 관계이

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가족과 사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노동이다. 또한 돌봄노동은 개인간 서비스이지만 일상적 노동의 범주와 달리 정서,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Daly & Rak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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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모델 창출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와 취

약계층의 돌봄 방치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도 기대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사

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발전되고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이 다수 참여해온 사회적 일자리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

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돌봄관련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사회서비스 자

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일자리

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영역이 정해질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① 우선 표준산업분류2)상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공행정, 교

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기타 사회서비스 산업을 모두 포함하고, ② 이외에도 

표준산업분류상 문화(박물관), 개인서비스(가정탁아), 사업서비스(고용알선)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

으므로(특히 이 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경우), 이 영역을 사회서비

스에 포함시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을 다시 

분류하면, 공공행정서비스, 교육(방과 후 교육 포함), 의료 및 보건(간병 포

함), 사회복지(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육, 환경, 문화 등 7개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이 영역에 존재하는 일자리로 정

2) 현행 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7일 제8차 개정 고시(통

계청 고시 2000-1호),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

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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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 다중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 일자

리는 “사회성(social)” 용어의 사용 방식에 따라 크게 일자리 니즈의 사회성, 

사회서비스 니즈의 사회성, 사회서비스 확충의 사회성, 사회서비스 전달방식

의 사회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괄 범위가 상호 중복되고 있다(김영옥 외, 

2007).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중 일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아닐 수 있으

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모두 포괄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일자

리 개념에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개념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의 공급주체인 제3섹터가 부분적으로 수익사업

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3섹터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발전된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EME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에서 제시한 사회적기업의 조건이다. 

1996년 이후 EMES는 연구대상이 된 15개 EU 회원국 각각에서 사회적기업으

로 불릴 수 있는 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을 정의해 왔다. 이 정의에서

는 사회적기업이 충족해야하는 경제적 지표 4가지와 사회적 지표 5개를 제시하

고 있다(Defourny, 2004; 자끄 드푸르니, 2006; 자끄 드푸르니, 2007, OEDC 

대표부, 2006). 우선, 경제적 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화를 생산하고 

용역을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 2) 높은 수준의 자율성, 3) 상당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 4) 최소한의 급여 지급, 5)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명시적 

목표, 6) 시민그룹의 주도성, 7) 분담금 액수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 8) 기업 

활동 관계자들이 결합하는 참여 운영, 9) 제한적 이익 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EMES 정의 외에도 영국 정부에서는 2002년 “사회적기업을 위한 연

합”을 런칭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잉

여금을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운용하기보다는, 그 사업

체 또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 정의되고 있다(Hewitt, 2002).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발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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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철학적 배경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

려 없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연유되

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 등장에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량과 자발성이 

필수적인데 한국에서는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노대명 외(2005)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자발성과 사회연

대의 정신에 기초하고,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경제적‧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며, 참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경영방식을 취하는 기업, 구성요건은 사업목적에 있어 사

회적 유용성, 사업운영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수익배분방식에 대한 제한임”

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

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

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이라고 명시되어있다.

2.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의의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수혜

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주 노동력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회

적 일자리, 돌봄서비스 부문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적기업화하는 것을 말한다(김영옥, 조선주 외, 2007). 

본 연구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어3) 여성이 다수 참여해온 사회

적 일자리 사업과 돌봄사업들을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회적기업으

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여성친화적 

3) 사회적기업의 목표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기우는 추세를 보인다. 

2005년 영국의 사회적기업 조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49%는 고용기회 제공(8%는 취약계

층에 초점)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고, 34%는 고용제공 및 재화‧서비스 제공을 통

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17%는 환경적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Cabinet Office, 20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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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여성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사회

적기업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일자리의 질이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전망도 있다. 특히 취약계

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돌봄)의 경우 독립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확대만이 아닐 

것이다. 일자리의 질 문제만 하더라도 4대 보험의 제공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돌봄조직 및 여성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기업화가 동 

조직의 지속성을 높이고, 안정적 일자리로 만드는데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출발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은 이전에 노동시장에

서 배제되었던 노동 혹은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가족내 여성의 사적영역

의 노동으로 취급되던 부분을 사회적인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여성의 노동 가

치를 재평가 받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

다. 또한 현재 이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이 100% 여성이므로 이 일자리들

은 여성의 욕구에 민감하여야 한다. 여성의 욕구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여성

적 이해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례에 걸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인증현황(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특성 및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을 분석하여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 어

떻게 성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발전 가능성을 진단해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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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노동부,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조사와 노동부 

사회적기업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사무국장급을 

현장 인터뷰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4) 인터뷰 대상 여성인력개발센터는 

A여성인력개발센터와 B여성인력개발센터이다. A센터는 돌봄노동관련(가사, 

보육 등) 특정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저소득층문화체험관련 프로그램을 주

로 운영하며 서울에 위치하는 센터이며, B센터는 돌봄노동관련 특정사업, 즉 

방과후 보육이나 교육을 많이 하며 부산에 위치하는 센터이다. 따라서 실제 

지역과 업종(사업)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

기 위한 조직구조(형태), 근로자의 고용훈련, 유료시장 확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Ⅳ. 사회적기업인증 분석결과

노동부의 2007년 10월 1차부터 2008년 7월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108개 기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4) 사례연구는 현상과 상황, 환경과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다양한 자료원천을 사용하여 현실 

상황 하에서 동시대의 사건을 조사하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으며, 이론을 세우고 발전시키거나 보완하는 증거와 

논리를 엮을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방법은 연구자가 ‘how’나 ‘why’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며, 인과관계를 더 잘 할 수 있게 한다. 서베이나 실험에서 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간섭에 따른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중심 개념

들 간 이론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를 점검하는 것에 대한 사례연구방

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너무 복잡하게 될 수 있고 객관적 기준

(quantitative gauges)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없는 특별한(idiosyncratic) 이론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수집이전에 연구 목표 및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분석 틀을 설정하는 구축단계이론을 충실히 따라야한다(Yin, 1994, 조선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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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핵심사항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은 승인제나 신고제와 달리 인증제로 시행되고 있으

며, 2007년 10월에 제1차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0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다. 

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형태이다. 조직형태는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 등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목적 실현이다.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

하는 것인데, 세부기준에 따라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형, 혼합형, 기타형으

로 나뉜다.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형은 전체 근로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혼합형은 전체 근로자 또는 서비

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은 불특정다수, 공공기

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 때, 

취약계층의 기준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100이하

인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

약계층으로 인정한 자이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여부 또는 취약계층 수혜자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은 기

관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서류5)를 통해 확인하며, 사실 확인 서류 미제

5)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각 취약계층별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납입료고지서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면(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호적등본), 

장기실업자(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 물품공급계약서(블특정



36 여성연구

출 기관은 불인증한다.

셋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다. 인증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활동수익 사실 확인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컨설팅 등의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에 의하

여 검토한다.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

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

로 하되, 외부 기관의 검토(회계사‧세무사 등의 결산서 등)가 아닌 단순히 기

관 자체에서 만든 워드 양식의 금액 및 통장사본만 제시한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이외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총수입에 포

함시키지 않았으며,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등 간접노무비는 

노무비에서 제외한다. 또한 법인(협회 등) 자체의 목적을 위해 일부 수익활동

을 하나, 주된 수입원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30% 이상이

라도 불인증한다.

네번째 기준은 유급근로자의 고용이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

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급근로자수 제한 여부

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실제 2007년 제1차 사회적기

업 인증에서는 유급근로자 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인증신

청서 상의 근로자 수와 유급근로자 수가 다른 경우, 모기관 근로자수와 사회

적기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수를 혼동하는 경우, 사실증명서류 상의 근로자 

수와 신청서 상의 근로자 수가 다른 경우, 자활사업에서 사업자 수를 동시에 

근로자 수로 산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모두 인증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다. 서비스 수혜

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정

관, 규약 등에 의사결정구조 갖춘 경우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

회(회원으로 구성), 주주총회 등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나 사회이사 명단 등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 대상 서비스 제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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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추

진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정관 등의 기재

사항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인증’한다. 정관에는 사회적기업의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

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시행령11조, 지부(地部)재원조달회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마지막 인증기준으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의 

수익배분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

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사회적기업인증기업의 특성과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1) 인증기관 분석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한 266개 기관(2007년 1차 113개, 

2차 53개, 2008년 1차 54개, 2차 46개)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소위원회의 사

전 검토, 사회적기업(설립)인증 지원 기관6)의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차 35개, 12월 2차 19개, 2008년 4월 30개, 

7월 2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2008년 7월 현재 총 

108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08개 사회적기업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8개 기관을 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강원의 서울청(39개, 36.1%)과 경기·

인천의 경인청(23개, 21.3%)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60%에 가까운 분포율을 

6) 현장실사는 사회적기업(설립)인증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실업극복군민재단과 사회적기업

연구원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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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서울청과 경인청을 제외한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별로는 광주청

(15개, 13.9%), 대전청(14개, 13.0%), 부산청(8개, 7.4%), 대구청(6개, 

5.6%), 제주특별자치도(3개, 2.8%) 순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108개 사회적기업을 노동부가 구분한 업종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특정 분

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28.7%

를 차지하며 두드러졌으며, 환경(20개, 18.5%), 간병·가사지원(17개, 15.7%)

이 그 뒤를 이었다. 인증 횟수가 증가할수록 사회복지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

관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2007년 1차에 두드러졌던 환경 분야 기

관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업종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분야가 회차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8개 사회적기업을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매회 상법상 회사(43개, 

39.8%)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40개, 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인증과정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그 뒤로 민법상 법인(20개, 18.5%), 민법상 조합(5개, 4.6%) 

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꾸준한 증가세이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유급근로자는 2007년 1차 1,897명(평균 54.2명), 

2차 583명(평균 30.6명), 2008년 1차 530명(평균 27.6명), 2008년 746명(평균 

31.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유급근로자는 3,756명으로 

기관 평균 34.8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중 다수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유형별로 보면 일

자리제공형(39개, 36.1%), 혼합형(30개, 27.8%), 기타형(23개, 21.3%), 사

회서비스 제공형(16개, 14.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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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내용
2007 1차 2007 2차 2008 1차 2008 2차 전체

개 % 개 % 개 % 개 % 개 %

지 역

[서울청]서울·강원 13 37.1 9 47.4 11 36.7 6 25 39 36.1

[경인청]경기·인천 11 31.4 3 15.8 5 16.7 4 16.7 23 21.3

[대전청]대전·충남북 3 8.6 2 10.5 4 13.3 5 20.8 14 13.0

[광주청]광주·전남북 3 8.6 4 21.1 3 10 5 20.7 15 13.9

[대구청]대구·경북 2 5.7 0 0 2 6.7 2 8.3 6 5.6

[부산청]부산·경남 3 8.6 1 5.3 2 6.7 2 8.3 8 7.4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3 10 0 0 3 2.8

업 종

교육 1 2.9 3 15.8 2 6.7 0 0 6 5.6

보건 2 5.7 3 15.8 1 3.3 2 8.3 8 7.4

사회복지 2 5.7 3 15.8 5 16.7 6 25 16 14.8

환경 12 34.3 4 21.1 2 6.7 2 8.3 20 18.5

문화·예술·관광·운동 1 2.9 3 15.8 2 6.7 0 0 6 5.6

보육 1 2.9 0 0 2 6.7 1 4.2 4 3.7

산림보전 및 관리 0 0 0 0 0 0 0 0 0 0.0

간병·가사지원 7 20 1 5.3 4 13.3 5 20.8 17 15.7

기타 9 25.7 2 10.5 12 40 8 33.3 31 28.7

조직 
형태

상법상 회사 10 28.6 12 63.2 15 50 6 25 43 39.8

민법상 법인 8 22.9 3 15.8 3 10 6 25 20 15.8

민법상 조합 1 2.9 1 5.3 1 3.3 2 8.3 5 4.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6 45.7 3 15.8 11 36.7 10 41.7 40 37.0

유급 
근로자 

수

10인 미만 2 5.7 1 5.3 6 20 3 12.5 12 11.1

10인 이상～30인 미만 13 37.1 11 57.9 14 46.7 12 50 50 46.3

30인 이상～50인 미만 7 20 2 10.5 4 13.3 4 16.7 17 15.7

50인 이상 13 37.1 5 26.3 6 20 5 20.8 29 26.9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11 31.4 4 21.1 18 60 6 25 39 36.1

사회서비스제공형 4 11.4 3 15.8 3 10 6 25 16 14.8

혼합형 12 34.3 4 21.1 5 16.7 9 37.5 30 27.8

기타형 8 22.9 8 42.1 4 13.3 3 12.5 23 21.3

합계 - 35 100 19 100 30 100 24 100 108 100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조영복(2008)에서 필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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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인증기관 분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탈락한 기관을 분석해보면, 2007년 1차 

76개 기관(77개 기관 중 1개 기관 자진 철회), 2차 34개 기관, 2008년 1차 

24개 기관, 2차 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 기관이 불인증된 경우의 다수는 영업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

난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미달하거나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영업수익 측

면의 문제가 가장 빈번한 불인증 사유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정부 보조금

이나 후원금을 총수입으로 포함시키거나 혹은 인증 직전 6개월의 수입분이 

아닌 기간의 회계자료를 제출해 불인증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전환하려는 기관들의 대부분이 일반 영리조직과는 

달리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인증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1차 심사에서는 영업수익 증면 외에 개인사

업자를 포함해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한 기관들(34개, 

21%)의 탈락이 두드러졌으나 2차에서는 8곳(10%)에 머물렀다. 특히 2008년 

1차의 경우 조직형태의 미비로 탈락된 경우는 없었으나, 2차에서는 8곳

(17%)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정관·규정 등의 구비 여부는 매 신청마다 비교적 높은 불인증 사유로 나타

났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법정 기재 사항 일체를 기재한 정관을 법무

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 문제로 불인증 받은 기

관의 대부분은 인증 신청을 받을 조직의 독립된 운영 규정 등을 제출하지 않

고 모법인의 정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공증을 받지 않은 채로 정관을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일반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부분 중 하나는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조

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회에 걸친 사회적기업 신청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비하지 못해 불인증 된 

기관은 2007년 1차 신청 시 5%에 머물렀던 것이 2007년 2차 10%, 2008년 

1차에는 32%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2차에서 다시 22%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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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기존에 존재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는 비영리기관의 설립목적 자체를 사회적 목

적 실현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서

류를 갖추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불인증 된 기관의 불인증 사

유를 검토하면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불인증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청기관의 불인증 사유
(단위: 개, %)

2007년 1차 2007년 2차 2008년 1차 2008년 2차 전체

조직형태 미비 34(21%) 8(10%) 0(0%) 8(17%) 50

유급근로자 미고용 1(1%) 5(6%) 3(6%) 1(2%) 10

사회적 목적 불분명 21(13%) 9(11%) 7(14%) 6(14%) 43

의사결정구조 불명확 9(5%) 8(10%) 16(32%) 10(22%) 43

영업수익 미실현 35(21%) 20(25%) 14(28%) 8(17%) 77

정관·규정 등 미제정 34(20%) 17(21%) 10(20%) 13(28%) 74

이윤 사용 불명확 32(19%) 12(15%) 0(0%) 0(0%) 44

기타 0(0%) 2(2%) 0(0%) 0(0%) 2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조영복(2008)에서 필자가 재구성함.

(3)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1 )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의 측면

자활근로에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로 발전하면서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명의의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띤 많은 자활공동체

들이 법적 조직형태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대거 탈락하였다. 이는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과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부처간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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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조직형태가 너무 협소하게 제한되

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단체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약손엄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영리

법인이 인가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노동조직들이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인증 사유 분석결과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불인증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담당자에 따

르면 신청기간 막바지에 신청건수가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담당 

실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서류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서류로서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난관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불

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의 경우 서비스 수

혜자의 개인정보 미공개 등이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요청되는 서류 작업 자체가 상당한 업무량이라고 짐작되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7)

2 )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 사회적 목적의 분산 필요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표방하는 사회적 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비해 

일자리 창출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활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같이 고용창출 정책으로 제도적으로 육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연구(엄형식, 2007)에서도 취약계층

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국한될 수 없

으며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할 

7) ｢전북일보｣의 사회적기업 전문가 좌담회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 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곳은 5기관이고, 이중에서 이전부터 사회적기업을 고민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전국

적으로도 인증신청 단체 중 70% 이상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곳으로 보인

다”(｢전북일보｣, 2007.10.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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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면 서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전달, 취약계층

의 사회통합, 내생적 지역개발, 더 나아가 대안적인 경제운동으로까지 확장되

어 해석되고 있다. 2006년부터 사회서비스 전달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의

를 인정한 정부가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에서 사회적기업을 주요한 전달체

계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

업의 등장은 미미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기업의 목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향후 사회서비스의 전달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향후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데, 수혜자의 측면에서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특히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서민층이나 중산층에서 사회서비스에 대

한 수요는 삶의 질 향상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의 조성도 중요

사회적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보호된 시장을 갖

고 있는 것이 초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된 시장

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특별히 영업이나 마케

팅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

다. 이를테면 컴윈의 경우와 같이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컴퓨터 

재활용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결코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호시장’ 정책이 재활용 자활사업의 사회적 시장화의 

기초가 되었다(이인재, 2006).

보호시장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의 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도로는 자원 재활용/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음식물 매립 금지, 생산자책임확대제도 등이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시행되어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도우미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간병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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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 )  업종 특성의 영향이 있음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업종의 선택은 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창업전문가들은 창업의 성패는 사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부터 결정된다고 한다. 엄밀한 시장조사와 폭넓은 비교분석 없이 저소득층이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순노동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설입되었던 ‘실

과 바늘’ 등의 봉제 관련 생산 공동체는 봉제업이 사양산업으로 쇠락해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종결되고 말았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기업들은 보건, 복지, 재활용, 급식 등의 사회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 매우 유리

한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재활용 사업은 새로운 산업

영역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제고되면서 향후 발전전망이 밝

은 편이다. 재활용사업은 그 자체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 공

익적일 뿐만 아니라 실직층 빈곤층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

부, 시민단체,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

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36개 기관 가운

데 9개의 기관이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업종 선택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사간병 등의 돌봄은 초기에 커다란 자본금이 없

어도 인력만 공급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용이나 급식사업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재활용, 급식은 재활용 처리시설이나 급식 센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고 자본금의 규모가 사

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 반면 돌봄 서비스는 한마디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고용창출의 효과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익률은 낮은 

편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돌봄사업

은 대부분 취업알선 또는 인력파견형으로서 자신이 일한 만큼 서비스 비용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수익모델이 요구된다. 기존의 유료

업체는 비용 증대, 수수료 증대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겠지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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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을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

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문화 방안 이외에도 다

각적인 경영전략이 더욱 필수적이다.

5 )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중요함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일반영리기업 또는 일반유료업체에

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시

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내놓은 해답은 교육훈련의 강화와 철저한 관리

체계이다. 사회적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들

은 일반적으로 저학력, 저숙련, 고연령층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 경력단절 상태의 개인들은 직업의식, 

대인관계 등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인적 자본이 낮은 이러한 

계층을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면 이

것이 질높은 서비스로 나타나고 결국 고객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근로자가 지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교육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중간 지도자 리더쉽 양성 교육, 조합원 교육 등과 같이 조직의 구

성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결

국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시장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에서도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Ⅴ. 사례 분석결과

본 사례분석은 2000년대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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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기 시작됨에 따라, 특히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

리 제공의 측면과 경제발전의 주요한 여성인적자원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수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직업훈련에 특화된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

터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여성영역에서의 함의를 찾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서 발전방안을 찾고자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여

성인력개발센터의 사례연구 결과 연구 분석 틀에서 기대한 내용들8)이 대부분 

예상한대로 나타났으나, 몇 개의 변수는 처음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

였고, 사례연구 과정에서 새롭게 그 관계가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1. 조사대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 및 특성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각 지역의 센터마다 개설

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수(적게는 10개의 프로그램부터 많은 곳은 8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와 재정구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 노동부

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유료교육 수입 등)가 다양하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인력시장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사업, 사회/문화생활 사업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오

고 있다. 전국에 걸쳐 50개의 센터가 있으며, 여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전업주부 재취업 유망직종 훈련’, ‘실업자 재취직 훈련’, ‘실업자 취업 훈련’,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 훈련’,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단기고용촉진 

훈련’, ‘재직 근로자 훈련’, ‘취업 및 창업 훈련’, ‘국비 무료 취업 훈련’,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9) 

8)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터뷰 대상 기업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센터는 

돌봄노동관련(가사, 보육 등) 특정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저소득층문화체험관련 프로그램

을 주로 운영하는 센터이며, B센터는 돌봄노동관련 특정사업, 즉 방과후 보육이나 교육을 

많이 하며 부산에 위치하는 센터이다. 따라서 실제 지역과 업종(사업)에 따라 여성인력개발

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9)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vocation.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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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간병인, 노인, 장애 등 

복지 관련 프로그램’, ‘신생아, 산모 관련 프로그램’, 기타의 ‘가사보조’ 프로그

램은 돌봄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현재 이들 프로그램은 센

터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1주～2주의 단기교육

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산모‧신생아도우미, 베이비시터, 가사보조 

프로그램의 취업률은 60% 이상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취업률이 40%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높다. 일부 센터의 경우에는 돌봄 관련 프로그램의 취업률이 

100%에 달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수요와 공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

가 많아서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 중장년층 여성 또는 경력단절 여성

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추이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늘고 

있으며 이들 여성에 맞춰 훈련공과도 다양해지고 있다. 방과후교육지도사 훈

련과정 등이 그 예인데, 일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훈련생들의 취업을 위

해 졸업생들의 창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

회서비스 영역인 공공행정서비스, 교육(방과후 교육 포함), 의료 및 보건(간

병 포함), 사회복지(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육, 환경, 문화 등 7개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다. 

(2) 사례조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과 특성

1 )  주요 사업 및 조직형태

A센터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문화체험전문가” 파견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초‧중학교 방과 후 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체험활동을 

주관하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

터 이용자 등 성인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체험학습 강의라고 할 

수 있으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사업이라는 특성을 띤다. 주 3회는 

사회적일자리 참여와 주 2회는 유료 노동시장 참여로 유‧무료 사업을 병행함

으로써 안정적 고용창출과 적정 임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

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직업훈련 특화된 비영리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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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터마다 사업주체가 다른데, A센터의 사업주체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이다.

B센터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재가파견 방과후 보육교사”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50명을 고용하여 수혜자가 연 5,640명이

었으며, 아동의 방과후 교육, 보육을 통한 긍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용

자 해피콜 제도를 실시하고, 사후만족도 80% 이상을 달성하였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 유지/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마련, 자조모임 운영/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기업경영 체계 구축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B센터의 조직형태는 A센터와 마찬가지로 비영리기관으로서 사업주체

는 한국YMCA연합회후원회이다.

2 )  근로자의 고용 및 훈련

A센터는 현재 활동가(교사)가 10명으로 모두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들은 

교사활동을 하면서 마케팅활동(홍보전단 인쇄, 신문간지 발송, 현수막 제작, 

우편발송, 홈페이지 통한 연중 홍보)도 겸하고 있다. 평균 주 40시간 일하고, 

월평균 820,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중 노동부 지원 인건비가 월 770,000원

이다. 활동가들은 모두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차 기본계획(아동발달심

리 및 기본소양교육, 총 36시간) 및 2차 전문교육(자연해설가 양성과정, 총

120시간)을 마쳤으며, 월1회 정기교육(사례나눔 등)와 참여자 워크샵을 실시

한다.

B센터는 현재 서비스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내 맞벌이, 자영업

자 한부모 가정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이며, 서비스 내용은 아동보육 및 교육 

서비스 (학습튜터, 방과 후 숙제 돌봐주기, 생활 관리, 방과 후 픽업 동반이

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어교육, 독서지도, 피아노 등 특성화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밑반찬만들기, 청소, 다림질 등)이다. 보육보육교사 요건은 

30～50세 부산광역시 거주 여성, 보육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습지도 경력자로서 전문성을 지닌 “에듀천사”

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독서지도사인 경우는 보수 교육도 실시함으로서 질

높은 근로자 훈련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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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료시장 확보상황 및 수익성

A센터의 주요 유료시장은 ① 월 2회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

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수납 ② 단계적으로 주중 일반인 대상 성인프로그

램 운영 ③ 체험학습 전문업체 및 교육기관으로 강사 파견후 강사료 수령 등

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비용은 2007년 10월말 현재 다음과 같다. 반일 체험학습 15,000～

20,000원, 종일 체험학습 35,000원, 외부강사파견 30,000원, 저소득층 자녀 

참여시 무료이다. 지난 6개월간 노무비 대비 총수입이 29.1～31%로 노동부 인

증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기준의 달성이 가능하다. 즉 월평균 

수입이 2,390,000원인데, 월 노무비는 820만 원(월급 77만 원*10명=770만원, 

교통비 5만 원*10명=50만 원)으로 29～31%를 차지한다. 

<표 3> A센터 ○○체험단의 총수익

예상 총수익(10개월) 23,900,000원 비중

수익사용계획 23,900,000원

참여자 퇴직금

교통비

운영비

- 차량지원, 식대 등

- 교육홍보비 및 일상경비

- 공동체적립금(7%)

77만 원*10명=7,700,000원

5만 원*10명*12개월=6,000,000원

4,000,000원

4,700,000원

1,500,000원

32%

25%

43%

B센터의 주요 유료시장은 아동보육 및 교육 서비스, 영어교육, 독서지도, 

피아노 등 특성화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밑반찬만들기, 청소, 다림질 등)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비용은 2007년 10월말 현재 다음과 같다. 5시간(주

간) 20,000원, 8시간 30,000원, 5시간(야간) 30,000원, 연장시간당 5,000원, 

자녀 추가시 5,000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정 40% 할

인,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지난 4. 30～11. 30 사이의 총수입은 76,62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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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센터 △△사업단의 총수입

구 분 수혜자 비 용 기간
1인당 

평균수입
참여자 총 수입

시장 

가격형

단시간이용자 0명 20,000원 - - - 0

고정이용자 59명
200,000 

～700,000원
1～7개월 1,500,500원 44명 66,020,000원

저렴형
단시간이용자 0명 8,000원 - - - 0

고정이용자 1명 200,000원 6개월 1,200,000원 1명 1,200,000원

무료형

단시간이용자 0명 0 - 0 - 0

기관이용자 6기관 0～300,000원 2～7개월 855,000원 11명 9,400,000원

고정이용자 6가정 0 1～5개월 0 9명 0

합 계 76,620,000원

 

현재는 인건비의 25% 정도를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2011년에는 

인건비 100% 자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

고 있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B센터의 재정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수립도

2007년

․인건비 25% 

자립

․참여자 

직업의식 고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한 

체계구축

2008년

․인건비 35% 

자립

․참여자 직무 

능력 향상

․사회적기업 

창립기반 구축

․표적이용대상자 

확보

(명백한 고객 

가치)

2009년

․인건비 55% 

자립

․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사업단의 

비영리 법인 

등록 및 자립

․이용자 만족도 

80% 이상 증가

2010년

․인건비 80% 

자립

․참여자의 

사회적기업 

인식 전환

․사회서비스를 

통한 복지 제공

․기업경영 운영 

체제 준비/구축

2011년

․인건비 100% 

자립

․사회적기업 

인식 확립

․기업경영 체제 

확립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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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1) 독립된 조직형태를 구성하여야 함

노동부의 인증 요건이나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발전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된 별도의 조직구조를 갖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나타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조직(법인 또

는 사업단)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한다. 이 경

우 정관이나 규약, 운영 규정 등이 독립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지부라도 별도의 정관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다. 중앙회나 연합회의 각 지부가 신청하

였으나 별도의 조직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정관 등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증’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일부 출

연한 법인 또는 지자체의 구립장애인 시설 등은 ‘불인증’한다(사회적기업열린

포럼 자료집, 2007).

서비스 대상 집단은 지역 내 초중학생, 저소득층 맞벌이/한부모 자녀, 일반 

지역주민으로 취약계층이 대상 집단이 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는 장기실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10) 사회적 목

적 실현이 일자리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험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형태는 기타형으로 특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타형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형 이외의 나머지 형태에 

해당하는데, 기타형에 대해서는 심사를 엄격히 한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10)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중 장기실

업자는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실제 실업기간 등을 통

해 확인 가능하다. 여성실업자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전산

망에 등록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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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활동 내용 등을 제

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정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정관 등의 기재사항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는 ‘불인증’한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기관의 도움 및 인증기관의 

정관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유급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훈련의 강화 필요

이 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사회적기업의 대

표자를 고용주로 하여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맺어야 한다. 

즉, 사회적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고용도 허용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야 할 것이다. 

유급근로자 고용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의 1차 인증에서 유급근로자 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이 조건은 충족

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야 하고,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나 사외이사 명단 등을 확보해 놓

아야한다. 그러나,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유료시장 확보 및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여야 함 

현재 두 센터 모두 지속적 유료시장 확보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A센터의 경우, 주요 유료시장은 ① 월 2회 토요휴업일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한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수납 ② 단계적으로 주중 일

반인 대상 성인프로그램 운영 ③ 체험학습전문업체 및 교육기관으로 강사 파

견후 강사료 수령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비용은 2007년 10월말 현재 다음

과 같다. 반일 체험학습 15,000～20,000원, 종일 체험학습 35,000원, 외부강

사파견 30,000원, 저소득층 자녀 참여시 무료이다. 지난 6개월간 노무비 대비 

총수입이 29.1～31%로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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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달성이 가능하다. 즉 월평균 수입이 2,390,000원인데, 월 노무비는 

820만원(월급 77만원*10명=770만원, 교통비 5만원*10명=50만원)으로 29～

31%를 차지한다. 

B센터의 경우, 주요 유료시장은 아동보육 및 교육 서비스, 영어교육, 독서지

도, 피아노 등 특성화 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밑반찬만들기, 청소, 다림질 등)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비용은 2007년 10월말 현재 다음과 같다. 5시간(주

간) 20,000원, 8시간 30,000원, 5시간(야간) 30,000원, 연장시간당 5,000원, 자

녀 추가시 5,000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정 4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지난 4. 30～11. 30 사이의 총수입은 76,620,000원이다. 

대부분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입구조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노동부‧여성

가족부의 보조금, 유료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가족부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기확보한 5년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이전하였으므로 2009년까지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나 이후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실정이다.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母)법인으로, 모(母)법인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현재는 모(母)법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된다.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중 하나는 인증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

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인증시 영업활동수익 사

실 확인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컨설팅 등의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이 

판단한다.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외부 기관의 검토(회계사‧

세무사 등의 결산서 등)가 아닌 단순히 기관 자체에서 만든 워드 양식의 수입

지출내역서 및 통장사본만 제시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이외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총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법인 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등 간접노무비는 노무비에서 제외한다. 

법인(협회 등) 자체의 목적을 위해 일부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주된 수입

원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30% 이상이라도 불인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참여자 인건비 78만8천원 지원, 전문인

력(회계, 마케팅 등)인건비지원 120만원, 소득세, 법인세 향후 4년간 50% 감

면, 4대 보험 사업주부담 8.5% 지원 등의 재정지원의 혜택이 있지만, 인건비

의 경우 인증기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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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도 퇴직금 및 기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4) 기타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의 검토

현재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거나 전망하고 있는 주요한 여성인력개발센터들

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관망 중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데 매우 의지는 있었으나, 인증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

끼고 있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여성 근로자들은 일자

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으로 전환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사회적기

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절차와 과정이 매우 어렵고 지금과 별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교육생의 많은 수가 여

전히 일용직이고 수요자에게 파견되는 방식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업알선, 인력파견을 하는 일반유료업체와 비슷한 형

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검토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준비기간 방향

조직형태 단기 모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단기 사회서비스형, 혼합형, 기타형 모두 가능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장기

모법인과 회계 상으로 독립되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유료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기타 수익

사업 발굴이 필요함

유급근로자 고용 단기 가능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단기

운영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이 정

관 등에 규정되어야 하고,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

나 사외이사 명단 등을 확보해 놓아야 함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단기 모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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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활동하다가 창

업을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다 (방과후 교육, 영어강사, 문화서비

스 등). 이들 수료생들은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서 동 사업과 같

은 사회적기업화는 경력단절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고, 궁

극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수료생들이 곧 창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일정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

비하기 위한 몇 년간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기간이 필요하다. 노동부의 사

회적일자리사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방과후교

육의 경우 민간시장(학원)과 경합하기 어려우므로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형

으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기본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한편

으로 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려면 참여분야를 기존의 간병, 보육중심에서 벗어나 강사뱅크사

업 등으로 확대(보편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여성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

다. 현재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돌봄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토대

로 사회적기업이 출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장‧발전할 때,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재투자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여

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인증 가능성에 대해 사례 분석을 하였다. 조사

대상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기 위한 조직구조(형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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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고용훈련, 유료시장 확보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결과를 분석하면,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특정 분류에 포함

되지 않는 기타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31개로 전체의 28.7%를 차지하

며 두드러졌으며 환경(20개, 18.5%), 간병·가사지원(17개, 15.7%)이 그 뒤

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증 횟수가 증가할수록 사회복지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관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2007년 1차에 두드러졌던 환경 

분야 기관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업종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분야가 회차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형

태별로는 상법상 회사(43개, 39.8%)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 평균 34.8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유형

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39개, 36.1%)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례분석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거나 전망

하고 있는 주요한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관망 중이

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데 매우 의지는 있었으나, 인증요건

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위의 인증기업 현황에

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여성 근로자들

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

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절차와 과정이 매우 어렵고 지금과 별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교육생의 많은 

수가 여전히 일용직이고 수요자에게 파견되는 방식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업알선, 인력파견을 하는 일반유료업체와 비

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을 포함한 사회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기존

에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중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 전략 등이 활발하게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적기업 설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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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는 업종 선택(특화된 프로그램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많은 

생산 공동체의 경우 업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엄밀한 시장조사와 폭넓은 비

교분석 과정이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일차적으로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술을 이용한다거나 단순노동을 택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이인재, 2007). 돌봄관련조직 및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양화되는 업

종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초기 업

종의 한계뿐만 아니라 중간운영과정에서도 필요한 시장성 분석과 전략수립

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 추정을 통한 시장성,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업종 선

택이 일차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대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

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장가능한 규모나 산업 간의 다양한 비

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노동 

공급의 측면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노동 수

요의 측면은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또 하나의 별개의 과제로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연구의 틀 및 자료의 제공으로 앞으

로 이 분야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11)

■ 투고일 : 2008년 9월 24일 ■ 심사일 : 2008년 11월 20일 ■ 1차 수정일 : 2008년 11월 26일 ■ 2차 수정일 : 2008년 12월 3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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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

Sunjoo Cho12)*ㆍYoungock Kim 13)**

Since year 2000, researches on social enterprise centered on academia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and gave emergence to social enterprise as 
an alternative way to creating fine quality jobs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s can offer social employment 
of government and also encourage growth of female human capital which 
is important for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under-
standing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should come before anything else. 
Therefore, this paper star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certifi-
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Then it provides the implication of female 
sector within the social enterprises by using documents, online research 
and case studies about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s in major 
local authorities. In addition, it aimed to offer the basis of research in order 
to develop a sustainable female-friendly social enterprise environment. 

 Main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is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Gyeonggi-Do region. Majority of the 
enterprises are environment (20, 18.5%) and nursing and supporting 
housework (17, 15.7%).  

 There is a constant increase in the numbers of organizations whose 
objective is to improve social welfare. The most notable achievement of 
social objective has taken place in the business field of job provisions. 
Nevertheless, the major Women Resource Development Centers 
preparing or prospecting for social enterprise are currently in observation 
of the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The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apply for the certification bu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certification is a huge burden for them.

K ey Words: Female Friendly Social Enterprise, Women Resource Devel-
opment Center

  *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mail : sjcho@kwdimail.re.kr
** Senior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mail : youngkk@kwdimai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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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에 근거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KJ법과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신덕상14)*

초 록

본 연구를 통해서 성차에 근거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개발, 경력개발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43개 키워드로 대상 문헌 

3,126건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이 중 성별에 따른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논문 257건

을 추출하였다. 이들 문헌에는 모두 1,388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이를 KJ법에 의

해 대‧중‧소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는 교수 1인, 박사 1인, 박사과정 5인

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대그룹은 13가지였다. 끝으로 관심 그룹인 ‘교육훈련 만족

도’와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논문은 13.62%에 불과했으며 문항

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논문의 비중이 58.75%로 가장 많았다. 13개의 대그룹 가

운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HRD 관련 만족도’

로 57.58%였으며, 38개의 중그룹에서는 ‘임파워먼트’가 75%로 제일 높았다. ‘교

육훈련만족도’와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각각의 효과크기

는 0.07과 -0.05로 이것은 코헨(Cohen, J.)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작은 효과크

기(ESsm≦ .20)에 해당되었다. 

주제어:  인적자원개발( H R D ) ,  여성인적자원개발,  성차,  K J법,  메타분석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hrns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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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행연구 고찰 및 문제제기

1969년 네들러(Nadler, L.)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

opment: HRD)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1), 이제 HRD는 산업현장 

및 국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또한 학문적인 영역으

로도 자리를 잡아서 전공학과가 생겼으며 많은 관련 문헌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재정으로 국가차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영역도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RD: NHRD)’, ‘지역인

적자원개발(Regional HRD: RHRD)’, ‘군인인적자원개발(Military HRD: 

MHRD)’ 등으로 세분화가 되었다. 이중에는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개발(HRD for women)’의 논의도 들어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을 별도로 강조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한다. 첫째,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여성 노동자수가 크게 늘었음은 물론이고 저출산‧고

령화의 심화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

제활동 참여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없이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김애실, 2001).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한 21세기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는 여성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혜원, 2005; 구명숙, 

2005; 김태홍 외, 2001). 

둘째,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GDP가 높다는 것

(UNDP, 2002)과 선진국의 경우에 GDP와 여성 고용의 증가가 비례한다는 

분석(전병유 외, 2004) 그리고 경영층에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성과

가 높다는 분석(김기승, 2003)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때 여성의 지위가 높

아지고 경영진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

1) 네들러(Nadler, L.)는 1969년에 미국 교육훈련담당자들의 모임인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연례 대회에서 HRD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York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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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HRD의 투자수익률 면에서도 여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남승용‧

송일호, 2005). 

셋째, 여성들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교육 및 승진기회가 적

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적자원개발의 형평성을 강조한

다. 실제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다른 조건

들은 평균수준으로 일정하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남성이 기업 내 교육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80.8%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8.6% 

수준에 불과했다(채창균‧옥준필, 2005). 또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

발보고서(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조사대상국 70개 가운데 63위로 바닥권이었으며 여성의 

평균 소득수준도 남성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과거에 신

규직원에 맞추었던 HRD 초점이 오늘날에는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심인

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주변부적인 입장에 놓인 여성

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는다(Knoke & Ishio, 1998; 

Rees, 1998; 나영선과 고혜원, 2004). 

넷째,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이다. 오늘날 여성들에게는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

되고 있는데(유공순, 2002), 이러한 현상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고학력 여성

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아실현, 자아정체성 확

립, 사회참여와 같은 것을 일을 하려는 사유로 열거하며(구명숙과 홍상욱, 

2005)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

시장에의 재진입을 시도한다(Jang & Merriam, 2005). 하지만 우리의 사회

적 여건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에서 18세에서 64세의 성인 9,5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생학습의 참여

실태를 보면 여성의 20.9%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준, 2005). 

다섯째,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을 개발하거나(김미숙, 2001; 김태현, 2002)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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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여기에는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다)을 통해 여

성 상호간에 공감하는 이슈를 탐색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인식하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Limerick 외, 1998; Vinnicombe & 

Singh, 2003; Willis & Dailey, 1997). 

이러한 논의들을 HRD 실행과 관련하여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논리

적 귀결로 이어진다. 우선적인 것은 여성들에게 인적자원개발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02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여성의 참여율은 8.9%

로 남성의 15.5%에 비해 크게 낮았음을 볼 때(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

보원, 2002),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은 차치하고라도 양적인 확대가 매우 시

급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함께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주장은 여성의 특수성에 맞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싱클레어(Sinclair, A)는 성중립적(gender-neutral)인 

교육을 표방하는 MBA 프로그램도 실상은 ‘남성 중심적인 실천 무대’라고 비

판하면서, 이것들이 결국 여성의 학습을 방해한다고 하였다(Sinclair, 1997). 

즉, 여성들은 MBA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과 자신들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과연 여성만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이 의식 및 

행동에 있어서 다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이글리(Eagly, A. H.)

와 존슨(Johnson, B. T.)은 성(性)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160여 편의 연

구를 분석한 바 있는데, 실험실 연구에서는 나타나는데 조직현장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 성차(性差)가 있었고, 이와 달리 실험실과 조직현장 모두에서 성

차가 존재하는 사례도 있었다(Eagly & Johnson, 1990). 결국 인적자원개

발(HRD)은 그 속성상 조직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므로, 성차가 존재

하는지와 이에 따라 여성만의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현장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남녀 간의 행동을 분석한 다양한 문헌을 보면, 일부에서는 성별 차이

가 있다고 말하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연구 결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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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 각각의 주장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재론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드빅(Indvik, J.)이 지적한 것처럼, 성의 평등성(gender equality)을 믿는

지 혹은 어느 한 쪽의 우수성(superiority)을 믿는지가 연구자로 하여금 자

료를 수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Northhouse, 2004, p270). 

이제 단순히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차원의 논의를 뛰어 넘어서 여

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는 첫째, 실험실이 아닌 조직현장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차이를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

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문헌(이것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의

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이 아니라, 조직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한 인적자

원개발 분야의 일반적인 문헌들에 나타는 성차를 고찰함으로써 여성인적자

원개발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수집

2008년 5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

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키워드 검

색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 간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

지 논문 그리고 출판물을 조사하였다. 해당 주제어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교

육 프로그램 평가, 교육담당자, 교육훈련, 기업교육, 기업훈련, 리더십, 멘토

링, 변화관리, 블랜디드러닝, 사내교육, 산업교육, 산업훈련, 성인학습, 아웃플

레이스먼트, 액션러닝, 연수, 이러닝, 인력개발, 인재개발, 인적자원개발, 일터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적시교육, 조직개발, 조직학습, 지식경영, 직업능력개

발, 직업훈련, 코칭, 학습조직, 핵심역량, 핵심인재, ADDIE2), CIPP3), CoP, 

2) 교수체제개발의 주요과정이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

(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첫 글자를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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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LMS, OJT, ROI, WLP4)(가나다 순)로 총 43개였다. 

이때 분석대상의 초점을 국내 성인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사례와 초‧중‧

고 학생 그리고 특정한 성별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한편 

성인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나 장애인 및 중‧고령층은 모두 포함하였으

며, 군인이나 간호사, 비서 등 특정 성비가 절대 다수인 조직이라 할지라도 

연구 대상자에 남녀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삽입하였다. 

2. 성별 검정 여부 확인

1단계에서 검출한 문헌을 대상으로 남녀의 성별에 따른 t-검정, 카이스퀘

어검정 등 실증적 분석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한 경우에는 설문지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추출하여 기록하였다. 이 과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와 그 수준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3. KJ법에 의한 그루핑

KJ법은 발견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일종으로 창안자인 일본의 문화인류학

자 川喜田二郞의 영문이름(Kawakito Jiro)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부분적인 

관찰이나 아이디어들을 연속적으로 군집화를 하고 종합을 하면 마침내 문제

의 실상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 KJ법의 기본 가정이다.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나 

경험한 정보를 카드(또는 라벨)에 적어낸다. 이때 카드 수는 최소 100매를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상호 연관성 또는 유사성

이 있는 것끼리 묶는다. 이러한 범주는 가급적 새로운 개념을 반영해야 하는

ADDIE 모형이라 부른다(정재삼, 1998). 

3) 스터플빔(Stufflebeam, D.)이 제안한 교육평가 모델로 맥락평가(Context evaluation), 투

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

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정진국, 2000). 

4) CoP(Community of Practice),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OJT(On the Job Training), ROI(Return On Investment), 

WLP(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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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왜냐하면 새로운 범주화를 시도하는 과정이야말로 고정된 틀을 무너뜨리

고 참신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몇 단계 반복하

여 최종적으로는 10여 개의 그룹으로 정리한다. 이와 동시에 논의를 통해 그

룹 명칭을 부여한다. 끝으로 그룹의 의미관계를 도해화(圖解化)함으로써 아

이디어를 찾아낸다. 즉,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이해를 높이고 이들 

개념도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VanGundy, 

1992). 

이처럼 KJ법은 분류 과정에서 사람의 직관과 경험을 적극 이용하는 구조

화 수법이기 때문에 주관성 개입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즉, 川喜田二郞 

본인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 서구의 기계론적 철학에 반하는 측

면이 있다(Scupin, 1997). 그렇지만 이미 시스템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

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목표의 설정, 변수나 구성요소의 정리,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선정시 유효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별 정보로부터 전체적

인 의미내용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다(여기태, 2001; 36). 뿐만 아니라 KJ법

의 개발자인 川喜田二郞에 의하면, 이것은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비단 일본 

문화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그가 연구한 인류학을 넘

어서 의사결정과 같은 경영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다(Scupin, 1997).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정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므로 이러한 변수를 효과적으로 정

리하기 위하여 KJ법에 의해 그룹화를 하였다. 이 과정에는 대학교수 1명, 박

사 1명 그리고 박사과정 5명이 참여하였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메타분석과 해석

이 단계에서는 그룹화된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및 

필요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일차적으로 개별 설문문항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그 다음 해당 그

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율을 구한다. 개별 

그룹들 가운데 심화연구가 요구되는 항목은 이를 코드화하여 가설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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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실시한다. 끝으로 이에 바탕을 두고서 향후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먼저 메타분석을 간단히 정의하면 글래스(Glass, G. V.)의 말처럼 분석들

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풀어보면 황정규

(1988)처럼 “연구결과를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들을 통계

적으로 분석하는 이론 및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메타분석을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본 방법이 지니고 있는 장

점 때문이다. 일찍이 메리암(Merriam, S. B.)은 성인교육자와 교육훈련담당

자들을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문헌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을 통합하고 요약해서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Merriam & Simpson, 2000). 하지만 HRD 분야에서 다

수의 문헌연구가 여전히 서술적이고 설명적인 질적 방법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Yang, 2002). 그나마 각 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구설계와 실험대상

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도 동일하지가 않다. 

이처럼 다양하고 상이한 문헌을 대상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한 것이 메타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오성삼(2002)은 메타분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단일 주제에 관해 상반된 결론이

나 논쟁이 발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대결

론을 내려야 할 때, 둘째, 현장으로부터 원자료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

나 경비와 노동력의 절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차 자료를 이용한 문제해결

을 요할 때, 셋째, 학술정보의 범람 속에서 체계적으로 압축된 지식 또는 정보

들을 필요로 할 경우이다. 특히 메타분석을 통해서 연구물의 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헌연구보다 더욱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오성삼, 2002). 뿐만 아니라 콘(Cohn, L. D)과 베커(Becker, B. J)는 

메타분석이 측정오류를 감소시켜서 개별연구에서의 결론보다 더 정확한 결론

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Cohn & Becker, 200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성차에 근거한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69

<표 1> 연구흐름도

연구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연구대상 수집
-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에서 HRD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문헌자료 수집 

2단계
성별 검정 여부 

확인

- 성차에 따른 t-검정, 카이스퀘어검정을 수행한 논문 분류 

- 성차를 검정한 논문의 경우에 해당 변수를 추출 

3단계
그룹화

(Grouping)

- 2단계에서 추출한 변수들을 KJ법으로 그루핑

-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의 삼단계 그루핑

4단계
메타분석과 

해석

- 그룹화된 주제별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

- 소그룹 중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메타분석 실시

Ⅲ. 연구결과

1. 자료 특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43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한 결과 박사학위논문  

263개, 석사학위논문 885개,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 1,978개의 총 3,126개

(중복 제외)가 검출되었다. 이들 문헌자료 가운데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검정한 것은 박사학위논문 51개, 석사학위논문 113개, 학술지 및 출판물 93개

의 총 257개였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박사학위논문 19.39%, 석사학위논

문 12.76%,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 4.70%가 통계적 검정을 시도한 것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문헌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에서 성별에 따른 검정 

비율이 유독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은 성별과 같은 인구통

계학적 분석을 으레 실시하는데 비해 학술지의 논문은 숙련된 연구자들에 의

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박사학위논문 가운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3건으로 5.88%에 

불과했고 차이가 없다는 것은 16건으로 31.37%였다.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차이

가 있다는 것이 14건(12.50%)이었고 없다는 것이 30건(26.79%)이었다. 한

편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에서는 각각 18건(19.57%)과 23건(25.00%)으로 



70 여성연구

차이가 있는 문헌과 없는 문헌의 비율이 엇비슷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 차이 
(단위: 건, %)

구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있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없음

항목에 따라 

다름
합계

박사학위논문 3(5.88) 16(31.37) 32(62.75) 51(100)

석사학위논문 14(12.39) 31(27.43) 68(60.18) 113(100)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
18(19.35) 24(25.81) 51(54.84) 93(100)

합계 35(13.62) 71(27.63) 151(58.75) 257(100)

그러나 세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문항목에 따

라 다르다는 문헌이다. 즉, 변수에 따라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율이 박사학위논문에서는 

62.75%였고 석사학위논문에서는 60.18%였으며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에서

는 55.84%가 여기에 해당했다. 전체적으로는 총 255건 중 151건으로 60%

에 가까웠다. 

2. 자료분석 

앞의 자료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대상의 상당수가 항목에 따라 성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또한 각각의 연구마다 세부 변수가 상이하다. 즉, 

성차를 검정한 257개의 문헌에는 각 연구주제에 따른 변수가 있으며 이를 모

두 합하면 1,388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의 초점을 개별 문헌에 

맞추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분

석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다양한 문헌과 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미 있는 방향성을 추론하

기 위해 문헌은 차치하고 변수만을 가지고 KJ법을 시도할 것을 선택하였다. 

우선 2회 이상 거론된 동일항목을 찾아서 소그룹화를 하였으며 이후 이를 바

탕으로 유사성 있는 것끼리 묶는 중그룹화를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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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13개의 그룹으로 대그룹화하였다. 각 그룹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하되 주목할 가치가 있는 소그룹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1) 대그룹 

먼저 각 대그룹이 지니는 특성을 구분해 보자. ‘HRD 진입과정’의 그룹에

서는 HRD 참여유무, 참여의지, 참여목적, 교육기회 형평성, 니즈, HRD 필

요성, 프로그램에 요구반영 정도, 학습동기 등의 변수가 반영되어 있다. 즉, 

여기에서는 HRD 활동에 참여하는 시작단계 부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HRD 진행과정’에서는 HRD 프로그램의 수준‧유효

성‧내용, 이수한 교육과정, 교육훈련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중요도(직무관련

성), 교수능력, 강의법, 강사 전문성 및 만족도, 교수법, 교재, HRD의 기간‧

횟수‧시간대 등 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인식들이 포

함되어 있다. ‘HRD의 결과 및 조직성과’는 교육훈련 및 상담 등 HRD의 활

동들의 결과와 이에 따른 조직성과 및 업무달성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

적으로 학업성취도, 인식변화, 교육훈련효과성, 훈련 후 취업여부, 근전이, 원

전이, 직무성과, 생산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

백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HRD관련 만족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HRD와 

관련한 제반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서 그 대상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

도를 기본으로 하여 강의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였다. ‘비용과 

장애요인’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누가하는지, 또한 금액은 적절한지를 묻고 있

으며, 아울러 중도탈락자 비율 및 포기 이유, 장애요인, 프로그램 미참여의 

원인 등에 관한 답변들이 들어있다. 

이상의 분류가 주로 HRD 활동 중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진입, 시행, 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관련한 것들인데 비해, 다음의 분류는 이를 둘

러싼 내적‧외적 환경에 관한 것들이다. ‘직무와 역할’에서는 직무몰입, 직무

만족도, 근무환경, 역할모호성, 역할과중, 권한위임, 참여 등의 변수가 고려되

었다. ‘역량’에는 업무능력, 성숙도, 이해도, 기능, 자기관리, 자기개발 등이 포

함되었다. ‘리더십/멘토링/코칭’의 그룹에는 리더십 유형, 리더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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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척도, 멘토링 경험, 멘토링의 기능, 코칭 역량, 코칭 자신감 등의 변수

가 들어있다. ‘HRM’은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보수, 복리후생, 승

진, 지위, 전직, 근무기간, 구직기간, 경력계획, 경력만족, 이직의도, 이직사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조직/환경’은 조직몰입, 조직만족, 조직효과성, 조직문

화, 기업환경, 변화관리 등을 포함하는데, 조직적인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요인 및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조직학습과 지식경영’은 

문자 그대로 조직학습과 지식경영에 관한 그룹으로 지식경영 수준, 지식 공

유 및 관리, 지식의 활용, 학습조직구축정도, 조직학습, 일터학습 등을 아우른

다. ‘정서/가치관/태도’에서는 업무소진, 소외감, 갈등, 스트레스, 존중감 등의 

정서와 직업관, 이타주의 등의 가치관 그리고 효능감 등을 다루고 있다. ‘네트

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주위의 동료, 상사, 부하 관계 및 사회화과정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그룹이다. 이에 속하는 변수로는 의사소통 방법, 상

호작용, 조직시민행동, 사회화, 대인관계, 정보획득 방법, 정보기술 활용도 등

이 있다. 

<표 3> 대그룹 구분 및 분석결과 
(단위: 건, %)

구분

해당 변수의 총 개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HRD의 진입과정
119

44.54
53 66

HRD의 진행과정
134

44.03
59 75

HRD의 결과 및 조직성과
163

32.51
53 110

HRD 관련 만족도
66

57.58
38 28

비용과 장애요인
28

55.56
15 13

직무와 역할
86

41.86
36 5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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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변수의 총 개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역량
91

41.76
38 53

리더십/멘토링/코칭
199

30.65
61 138

HRM
86

33.72
29 57

조직/환경
96

37.50
36 60

학습조직과 지식경영
103

32.04
33 70

정서/태도/가치관
105

37.14
39 66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102

34.31
35 67

합계*
1,378

38.09
525 853

*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10개 변수는 합계에서 제외

이처럼 대그룹으로 분류된 것은 총 13개였으며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RD 관련 

만족도’와 ‘비용과 장애요인’의 두 그룹뿐이었다. 두 그룹도 그 비율이 각각 

57.58%와 55.56%로 60%를 넘지는 않았다. 비율이 낮은 것은 ‘리더십/멘토

링/코칭’, ‘학습조직과 지식경영’, ‘HRM’의 순으로 모두 30% 초반이었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율이 반반이라 할 수 있는 

40%에서 60% 사이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룹은 6개였다. 그리고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38.43%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HRM’, ‘조직/환경’, ‘학습조직과 지식경영’ 등 조직이

나 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이 낮았

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인 ‘HRD 관련 만족도’와 ‘비용과 장애

요인’의 두 그룹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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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그룹 분석

소그룹 분석을 한 표4에서 동료관계와 상사지지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례수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성차가 

유의한 사례가 보다 많았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그룹 분

석보다 한 단계 위인 중그룹 분석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6에서 보듯이 이들 소그룹이 속한 중그룹인 ‘네트워크’에서는 남녀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대인관계의 소

그룹이 다소 특수한 조사결과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8개의 중그룹 가운데 성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은 ‘임파워먼트’로 75%였다. 임파워먼트에서는 특히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재 대다수의 관리자가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남성

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

다. 뒤를 이어 ‘비용(72.73%)’과 ‘교육훈련만족도(61.7%)’ 그룹이 60% 이상

을 나타냈다. ‘비용’ 중그룹에서는 주로 학습 및 훈련과 관련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며 그 비용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지 등을 물어 본 것이므로 여기서 

남녀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남녀의 경제적 지위가 평등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사례일 수 있다. 

한편 ‘전이’, ‘변혁적 리더십’, ‘학습조직’의 중그룹은 비율이 20% 이하였다. 

‘평가’, ‘역할’, ‘경력’, ‘리더십’, ‘이직 및 실업’, ‘조직문화’, ‘정서’, ‘효능감’, ‘의

사소통’도 20～3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코칭과 멘토링’ 등 8개 중그룹도 

30～40% 사이였다. 요약하자면, 38개의 중그룹에서 남녀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가 50% 이상인 것은 단 4개였으며, 

나머지 34개는 모두 50% 이하였다. 즉, HRD와 관련한 변수들에 있어서 성

차의 유의한 차이는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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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그룹 구분 및 분석결과 
(단위: %)

구분 성차가 

유의한 비율

구분 성차가 

유의한 비율대그룹 중그룹 대그룹 중그룹

HRD의 

진입과정

훈련참가와 기회 42.86

리더십/멘토링

/코칭

리더십 26.32

니즈(needs) 45.61 변혁적 리더십 17.54

동기 43.90 거래적 리더십 43.59

HRD의 

진행과정

프로그램 47.46 코칭과 멘토링 30.77

강사‧교수법 43.14

HRM

HRM 43.59

훈련기간(횟수) 37.50 경력 25.00

HRD의 결과 

및 조직성과

교육효과 35.00 이직 및 실업 26.32

전이 17.86

조직/환경

조직몰입 48.48

평가 28.57 조직문화 26.67

성과 42.86 환경 및 변화관리 36.36

HRD관련 

만족도

교육훈련만족도 61.70 학습조직과 

지식경영

지식경영 47.92

학습조직 18.18시설장비 47.37

비용과 

장애요인

비용 72.73
정서/태도/가

치관

정서 28.57

중도탈락과 장애 41.18 가치관 및 태도 44.07

직무와 역할

역할 25.00 효능감 28.00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28.00
직무만족 37.78

네트워크 38.00
직무몰입 55.56

정보 및 인터넷 33.33임파워먼트 75.00

역량
역량 34.44

합계 38.09
자기개발 45.45

3) 소그룹 분석

소그룹은 모두 동일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매우 유사한 항목을 묶은 것이다. 이것은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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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유무가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소그룹의 변수들은 그 질문 배경과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참여동기’를 조사

한 3개 보고서는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온 반면에 

‘참여동기’에서는 4건 모두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

습동기’는 연구결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유무가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은 물론 같은 소그룹에 속하지만 성별에 따른 상관성 분석만으

로는 직접적인 시사점을 구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추가로 메타분석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소그룹의 전체적인 

특성을 간단히 살피고, 이어서 ‘교육훈련만족도’와 ‘취업여부’에 대한 연구결

과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하고자 한다. 

( 1 )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먼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임파

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 ‘조직변화’, ‘관리자로서의 효능감’, ‘자기 결정력’이 

해당되었다. 비록 개별 그룹에 속한 논문수가 5개 내외로 매우 적은 수치였지

만, 이를 통해 최소한 두 영역에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소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최소한 성별에 따

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조직 

현장에서 이를 시행하거나 관련 HRD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양성의 차이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차원에서 남녀의 성에 따른 통계적

인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변수는 전체 변수 가운데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 2 )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통계적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항목들로는 ‘학습성과

(성취도)’, ‘자기개발 및 관리’, ‘역할모호성’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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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할 부분은 학습성과(성취도)이다. 해당 소그룹에 속한 6건의 연구 모

두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자기개발 및 관리에서

도 8건의 조사에서 모두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영역들에

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HRD 활동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

견을 불식해야 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역할모호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은 오

늘날 조직 현장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외 ‘경력개발’, ‘경력만족’, ‘외국어능력

수준’, ‘조직효과성’, ‘지속적 학습문화’, ‘지식경영 필요성’, ‘학습조직 구축정

도’ 등의 소그룹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연구결과에 따라 다른 경우 

소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남녀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한 정도를 지니는지 

여부가 연구에 따라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로는 

구체적으로 ‘경력계획’, ‘경력몰입’, ‘교육훈련 만족도’, ‘근무조건’, ‘대인관계’, 

‘동료관계’, ‘상사지지’, ‘의사소통’,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전이’, ‘정보기술 

활용도’, ‘조직몰입’, ‘조직변화’,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성과’, ‘학습동기’ 

등 대다수가 해당되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효능감이다. 13건의 조사 

가운데 2건만이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을 뿐, 11건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2건도 유의 수준이 .05에 해당했다. 자기효능감

은 교육훈련의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HRD 프

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이 점을 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이 25%에 불과

한 것은 이들을 설명하는 변수로 성별차이가 사용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조직몰입과 직무몰입, 전이 등에 있어서는 연구 결과가 팽팽하게 나뉘었다. 

조직몰입을 물어보는 연구는 총 30건이 있었는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15건으로 동일했다.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는 8건이 

수행되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5건이고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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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이었다. 전이에 대해서는 7건 가운데 4건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과 직무몰입, 전이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소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항목들 가운데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가 차이가 있다는 연구보다 많은 항목으로는 경력몰입, 근무(작업)조건, 지식

공유 등이 있었으며, 반대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연구보다 많은 항

목에는 시설 만족도, 직무(업무)성과, 첨단(정보)기술활용도 등이 있었다. 

4) 메타분석을 통한 고찰

앞의 소그룹분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의 비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통계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다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요청되는데, 이와 관련 메타

분석의 비조라 할 수 있는 글래스(Glass, G)는 다른 통계방법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연구에 메타분석이 적절하다고 하였다(오성삼, 2002). 

( 1 )  교육훈련만족도에 대한 메타분석

일차적인 메타분석의 대상으로 ‘교육훈련만족도’를 선정한 이유는 이 그룹

이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녀가 함께 참

여하는 교육훈련이 다수인 현실에서 만일 여성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면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성만의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는 교육훈련만족도에 대한 메타분석으로 남녀에 따른 효과크기

(effect size)를 밝히는 것이다. 절차를 보면 먼저 1단계로 각 연구에 대한 

효과크기를 밝힌다. 그런데 연구마다 사례수가 다르고 연구의 질 역시 같지 

않으므로 사례수가 큰 연구와 질이 높은 연구에는 가중치를 부여해주어야 통

합분석에 따른 모순이 완화될 것이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사례수를 

가중치로 하는 단순방법과 표준오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역변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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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보다 안정된 가중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오성삼, 2002, p.181). 왜냐하면 표준오차는 효과크기의 정확성을 추

정하는 지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표 5> 교육훈련만족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보고서
사례수(명)

효과크기(ES) 역변량가중치(W) W*ES
남자 여자

강철룡(1999) 153 30 0.01 25.06 0.25 

김막래(2006) 76 75 0.04 37.56 1.50 

김미자(2006) 129 98 0.01 55.64 0.56 

김민정, 김기옥(2003) 51 113 0.42 33.61 14.12 

김성환(2007) 137 115 0.62 58.08 36.01 

김소희(2005) 82 137 0.16 50.33 8.05 

김용기(1999) 151 53 0.12 38.78 4.65 

김용원(1999) 567 653 0.01 303.27 3.03 

민도식(2007) 342 58 -0.29 50.49 -14.64 

박명종(2006) 240 179 0.10 101.29 10.13 

박영철(2001) 96 86 0.31 43.69 13.54 

박웅진(2000) 569 447 0.06 248.64 14.92 

성규석(2006) 1,716 1,639 -0.11 850.32 -93.54 

손기영(2004) 196 27 0.61 22.99 14.02 

송관현(2004) 39 105 0.31 27.60 8.56 

안철민(2006) 205 74 0.03 54.19 1.63 

이정애(2001) 101 200 0.07 66.59 4.66 

이정표(2000) 498 502 0.09 247.29 22.26 

이한재(2000) 95 145 0.03 57.21 1.72 

정현석(2004) 159 51 0.36 37.38 13.46 

진양호(2001) 43 99 0.50 28.46 14.23 

채창균 외(2005) 450 334 0.19 187.41 35.61 

태기찬(2006) 168 91 0.26 57.32 14.90 

한상훈(2003) 91 552 0.90 74.06 66.65 

한상훈(2005) 210 728 0.35 158.11 55.34 

홍광표(1999) 334 122 -0.50 93.94 -46.97 

총 26편 3009.31 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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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효과크기에 역변량가중치를 곱한 다음에는 이들의 합을 구한다. 마

지막으로 역변량가중치를 적용한 효과크기의 합을 역변량가중치의 합으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전체 연구에 대한 통합적 효과크기가 평균이 된다. 이와 

같은 절차로 교육훈련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역변량가중치를 적용한 

효과크기의 합은 204.65였으며 역변량가중치의 합은 3009.31였다. 26편의 

연구에 대한 교육훈련만족도의 효과크기는 평균 0.07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정상분포 곡선으로 본 교육훈련만족도 효과크기

[그림 1]에서 보듯이 교육훈련만족도의 평균 효과크기 0.07은 정상분포 곡

선하에서 통제집단(여자)의 만족도 평균점수를 50%라고 했을 때 실험집단

(남자)의 평균점수가 52.79%로 2.79%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석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적은 수치로 코헨(Cohen, J.)이 제시한 효과크기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작은 효과크기(ESsm≦ .20)에 해당한다5). 즉, 교육훈

련만족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긴급한 조치를 요할 정도로 격차가 크지

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비록 효과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여자 집단이 남

자보다 만족도가 낮은 걸 감안하면, 교육훈련이 여전히 남성 강사와 진행자 

그리고 남성용 편의시설 등 남성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를 되짚어 볼 

5) 코헨(Cohen, J)은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은 효과크기(ESsm ≦ .20), 중간 효과

크기(ESsm = .50), 큰 효과크기(ESsm ≧ .80)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오성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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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 2 )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에 대한 메타분석

앞서의 절차에 따라서 교육훈련 후 취업여부를 구한 결과 <표 6>과 같았

다. 즉, 역변량가중치를 적용한 효과크기의 합이 -24.81이었으며 역변량가중

치의 합은 507.88이었다. 이를 가지고 평균을 산출한 결과, 교육훈련 후 취업

유무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는 -0.05였다. 

<표 6>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보고서
사례수(명)

효과크기(ES) 역변량가중치(W) W*ES
남자 여자

김미자(2006) 129 98 -0.29 57.75 -16.75

손영지(2004) 33 48 0.36 18.73 6.74

이남철(2002) 510 290 -0.09 186.67 -16.80

이종구(2002) 129 110 -0.12 60.25 -7.23

장홍근(2003) 1,323 215 0.05 184.48 9.22

총 5편 507.88 -24.81

그리고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이것은 통제집단(여자)의 취업

유무 평균을 50%로 했을 때 실험집단(남자)의 평균점수가 48.01%로 -1.99

만큼 감소한 것이라고 가정해서 해석할 수 있다. 환언하면 교육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는지의 여부만을 가지고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근소하

게나마 높은 취업률을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작은 효과크기

(ESsm ≦ .20)에 속하므로 교육훈련 후에 여자들의 취업이 용이하다고 단

정하기는 곤란하다. 더욱이 여자가 남자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여자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취업형태 및 

기간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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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분포 곡선으로 본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 효과크기

Ⅳ. 결론

성별에 관한 논의를 하다보면 으레 평등과 연결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남

녀평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고용의 평등이 중시되었으나 

이제는 개발(Development)의 평등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했음을 알 수 있

다(김흥국, 2005). 이와 관련 여성인적자원개발(HRD for women)의 필요

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인구‧경제구조의 변화’, ‘국가 및 기업경쟁력 향

상’, ‘여성의 상대적 차별 시정’, ‘여성의 자아실현’, ‘여성과 남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실험실 상황이 아닌 조직 현장에서의 성별 양태를 밝히는 것

이 필요하다. 

일례로 직무요구, 경력개발, 역할압력 등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과의 연관성의 강도가 남성 조립작업자보다 여성 조립작업자에서 더 높았다

(한상환 외, 2003). 또한 보셔(Boshier, R.)와 콜린스(Collins, J.)는 성별에 

따라 성인학습에 대한 참여동기가 다름을 밝힌 바 있다(Boshier & Collins, 

1985).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와 국외 그리고 신체적 차이와 심리적 차원 등 

다양한 경우에서 남녀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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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

인 연구를 뛰어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HRD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으로 학술연

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에서 대상 문헌을 뽑았다. 키워드는 ‘개인개

발’을 비롯한 43가지였으며 검색결과 박사학위논문 263개, 석사학위논문 

885개, 학술지 논문 및 출판물 1,978개의 총 3,126개를 표집하였다. 2단계로 

이들 문헌자료 가운데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검정한 것을 분류하였는

데, 그 결과 박사학위논문 51개, 석사학위논문 113개, 학술지 및 출판물 93개

의 총 257개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257개 문헌에는 모두 1,388개의 변수가 

있었다. 이어서 3단계로 1,388개의 변수를 전문가 집단에 의한 KJ법으로 분

류하였으며 소그룹, 중그룹(38개), 대그룹(13개)의 3단계 그루핑을 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가운데 심층 연구가 필요한 ‘교육훈련만족도’와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키워드 검색으로 관련 문헌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

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가지는 시사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그

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향

후 연구에서 보다 집중적인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소그룹 가운데는 ‘임파워

먼트’, ‘조직시민행동’이 이에 해당하며, 중그룹에서는 ‘임파워먼트’, ‘비용’ 등

을 들 수 있다. 대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율이 50% 

이상인 ‘HRD관련 만족도’와 ‘비용과 장애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성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

들이 주는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 가운데 ‘학습성과(성취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를 보면 조직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HRD에 대한 기회를 특정한 성별에 우선적으로 제공

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효능감’이나 ‘전이’와 같은 중그룹

도 남녀차이가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다수의 그룹에서는 연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보

이지 않기도 하는 항목들이 다수였다. 이 경우에는 연구가 진행된 세부 배경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기’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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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역량’도 역시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상황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보다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직 상

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교육훈련만족도’와 ‘교육훈련 

후 취업유무’에 대한 실증적 메타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 21세기가 인류역사상 그 어

떤 시기보다도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기하고 여성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진정한 방향성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

지이다. 하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비율이 낮으므로 성별에 

따른 설명을 시도하려 하기보다는 양성의 무차별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러한 무차별성 때문에 여성인적자원개발이 

남성과 동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유리천정(Glass Ceiling)과 같은 여성 차별적 관행을 HRD 분

야에서 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6)

■ 투고일 : 2008년 9월 29일 ■ 심사일 : 2008년 11월 25일 ■ 수정일 : 2008년 12월 2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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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Based on 

Gender Differences

Ducksang Shin7)*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for women. There are mainly two groups with 
different views. One group asserts that we give existing HRD op-
portunities to women more frequently. The other brings to a con-
clusion that special HRD programs for women are necessary. The 
former highlights gender discrimination, the latter on gender differences. 

Studies on gender differences have been carried out for a long 
time and produced various results. But any investigation to demon-
strate gender differences, whether for the superiority of one gender or 
for the equality, is likely to be conducted on a researcher’s biased view. 
In addition, a research in a laboratory has a weakness because of the 
nature of HRD that deals with the field of organizations. Therefore, 
this study took a different approach and reviewed general articles in the 
discipline of HRD instead of specific researches in gender differences 
generated from labs.  

In the beginning, I searched articles with 43 key words related to 
HRD. I discovered 3,126 articles and among them 257 studies were 
analyzed to have the correlation between result and gender. There were 
1,388 variables, which I tried to divide into groups with KJ method. In 
that process 1 professor, 1 doctor and 5 PhD candidates worked 
together. After categorizing, I examined in details the ‘T&D satisfaction’ 
and ‘the state of employment after completion of a course’ by utilizing 
a meta- analytic approach. At the end implications for HRD were 
presented. 

* Cho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hrns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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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ratio of articles which 
had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as no more 
than 13.62%. Among 13 Large Groups ‘satisfaction with HRD’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57.58% and in Medium Groups ‘empowerment’ 
was 75%. Meta-analyses of ‘T&D satisfaction’ and ‘the state of employ-
ment after completion of a course’ showed small effective sizes(0.07, 
-0.05) which were based on the criteria suggested by Cohen.     

K ey W ords: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for women, gender 
difference, KJ method,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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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적용 집단상담이 중년 기혼 여성의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현철8)*‧심혜숙9)**

초 록

본 연구는 중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MBTI적용 집단상담이 중년 기혼 여성의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중년 기혼 여성 26명

을 선발하여 13명을 상담집단에, 13명을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치 후, 상담집단에 주 

1회 120분씩, 총 10회에 걸쳐 MBTI적용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은 참

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자기지각 및 생활만족도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중년 기혼 여성

들의 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 6개 중 결혼만족도, 건강만족도, 하루일과만족도 그리

고 자녀관계 만족도의 4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 개인의 

심리경향에 바탕을 둔 MBTI 적용 프로그램이 중년 기혼 여성들의 자기 지각향상

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기혼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

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주제어:  중년기,  자기지각,  생활만족도,  M B T I적용 집단상담프로그램

 * 부산대학교 (mscdas@hanmail.net)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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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중년기는 인생 주기의 한 부분으로 발달선상의 한 위치에 존재한다. 중년기

를 가족생활 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 양육 역할이 어느 정도 감소된 노부모

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는 세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성에 직

면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년기는 본질적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

져야 하는 시기이고(김명자, 1989), 자기 생을 재평가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

을 재수정하여 자아실현을 시도하는 시기이라고 할 수 있다(김남순, 1986).

인생의 중년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은 Jung(1954)이었다. 그는 중년

기를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보았다. 그는 35～40세 

사이에 중년기가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세계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시기요, 후반부는 내면세계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성민, 

이기춘, 2000).

중년기는 전환기로서 성인 초기를 종결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연결해주는 

교량단계의 시기로서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다가올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 새로운 생애 구조 형성에 대한 선택 등의 주된 과업을 이행해야 할 시기

이다. 중년기 생애 구조에 대한 조정은 과거의 꿈에 대한 평가, 가치 있는 목표

의 발견, 통합과 개별화를 통한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

년의 전환기를 지나치게 되면 Erikson(1969)이 말하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를 위한 새로운 행동,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다(박태휘, 2005). 결국 중년의 전환기는 다음 생의 단

계를 보다 창의적으로 가능성 있게 맞이하느냐 혹은 심리적 위축과 함께 절망

감으로 맞이하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다(김명자, 1989).

따라서 중년기는 새로운 자아의 출현과 발달, 내적 통합, 변동에 대한 적응

력, 모호성에 대한 관용 등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기는 자아정체감의 위기, 사회 심리적 갈등, 신체적 쇠퇴 등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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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lau, 1975). 이와 같은 과정은 중년기 남성이나 여성 모두 경험하는 것이

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심리적인 측면 이외에 신체적인 특성, 역할의 특성 때

문에 남성보다 더 심하게 겪을 수 있다(김명자, 1988; Glenn, 1975; Harkins, 

1978). 

최근에는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위기에 따른 사회적 문

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중년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큰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는 보고는 많은데(김명자, 1989; 김미진, 1995; 김애순, 

1993; 박금자, 1999; 임지혜, 2004),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성보

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기능 결과를 남편이나 자식의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향과 수동적

인 역할 때문에 억압과 폭발의 양극성으로 자기표현을 하기도 한다(김미진, 

1995). 

중년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중년기 위기감을 더 

많이 체험한다(김명자, 1989).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

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명자, 1989; 이성호, 

1998; 최경란, 2006). 중년기 연구자들(윤진, 1985; 홍미혜, 1999; 박금자, 

1999; 김명자, 1989; 임혜영, 2004)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위기는 신체적 

위기, 사회적 위기, 정서적 위기로 나누어진다.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위기에 관련된 연구들(윤진, 1985; 홍미혜, 1999)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들은 노화와 폐경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따라 여성으로서

의 매력이 없어지고, 늙어가며, 노인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감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기는 자녀의 성장과 가족변화 주

기에서의 위치 변화에 의한 것이다(박금자, 1999; 김명자, 1989). 중년기 여

성들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여성의 역할 감소와 더불어 남편의 사회활동 증

가로 인해 후원체계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고립감이 극대화 

된다. Targ(1979)는 중년기에 이러한 역할상실로 인해 공허감, 허탈감을 겪

음으로서 자아 개념이 낮아진다고 했다. 또한 임혜영(2004)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들은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따르는 의무감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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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게 되어 신체적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위기는 자아에 대한 재평가 및 자

신의 생의 평가와 재창조를 들 수 있다(박금자, 1999). 중년기에 이를 때까지 

개인은 대개 외적 세계에 적응한 결과로 안정된 지위와 가정을 이루게 됨으

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서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전에는 영원한 것으로 보이던 목표와 야망들이 의미를 잃게 되

고 우울함과 침체감을 느끼게 된다. Jung(1954)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

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을 관찰했다. 그 이유는 사회가 보상한 성취

들은 성격의 어떤 측면을 축소시킨 대가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경험했

어야 할 인생의 많은 측면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

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잠재력에 대한 내적 충동으로 인해 정서적 갈등을 겪

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노화와 폐

경 등의 신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정체성의 상실 또는 재인식 등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겪게 되며, 공허기 등의 가족 주기상의 특성을 경험하는 신체

적, 사회적 과도기이다. 박금자(1999)는 중년기 여성이 이러한 위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잘 대처하면 성숙과 초월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중년의 위기

는 중년기로의 전환과 적응과정에서 혼돈감이나 실망감 또는 불확실성, 삶에 

대한 회의로 자기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중년기의 변화

에 따른 위기감은 도전과 기회를 내포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을 

통하여 자기실현의 대안을 탐색하고 새로운 적응을 하는 시기이다(박정묘, 

2007). 따라서 중년기는 위기에서 적응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중년기 여성들은 자아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로 자

신감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Erdwinds, Mellinger와 Tyer, 1981),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김미진, 1995). 

중년기 여성들은 자녀의 독립 이후 겪는 허탈감, 무력감 등으로 인해 지금

까지 추구해 온 삶의 목표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울감과 침체감을 경험

하게 되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기가 쉽다(서봉연, 1975). 김정희(1987)

는 스트레스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인지 특성인 자기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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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우울뿐 아니라 대처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자기

지각이 부정적일 때 우울이 증가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도 미비하다

는 것이다. 자기지각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주은, 1996; 정영심, 2000)과 자기지각이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들(정기옥, 1993)이 있다. 이들 연구들

은 자기지각이 긍정적일 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짐으로써 행동양

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여

성들은 전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자기지각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사회적 고립감 등에 따

른 생활의 위기를 겪는다. 유지영(1996)은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

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들이 여가시간 및 사회참여에서 오는 

만족도가 자녀관계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 했

다. 이 같은 결과는 대다수의 중년기 여성들이 아직도 주부와 어머니 역할에 

충실한 가정지향적 삶을 살고 있으며,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와 

여가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은 자녀가 모

두 독립한 후에는 빈둥우리 증후군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시

간의 활용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회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년

기 후반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미진(1995)은 가족과의 관계로 인

해 발생하는 긴장감이 심할수록,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중년기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이처럼 중년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만족도의 세부적인 측면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은 내적‧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중년

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미자(2004)는 Jung과 Jaques의 중년기 위기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중년

기를 지나온 삶의 전반에 대해 재조명을 해보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즉, 중년

기는 인생의 중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정리하는 시기라는 것이

다. 첫째, 삶의 의미와 나의 실체는 무엇이며, 둘째,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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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감과 같은 정서적 혼란은 무엇이며, 셋째, 나의 지나온 삶은 어떠했는

가라는 질문들이다.

이와 같은 김미자(2004)의 입장은 중년기의 위기를 문제 관점에서 보는 것

이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Jung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

다. Jung(1969: 이부영, 1998에서 재인용)은 중년기 성인들의 주요과제가 

진정한 자기(Self)가 되어 내부세계를 형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전체성의 회복, 즉 개성화(individuation)라고 했다. Jung(1921, 

1971: 이부영, 1998에서 재인용)에게 있어서 개성화 과정이란, 서로 대극(對

極)을 이루는 심리태도로서 외향성과 내향성, 심리기능으로서의 직관, 사고

와 감정의 합일을 통하여 성격의 원만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중년기 이후에는 심리적 선호경향(주기능)의 대극인 열등기능에 대한 이해와 

분화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야만 진정한 자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성격의 개성화란 성숙한 성격의 지표이며 개성화를 통한 원만성이다

(김정택, 1995). 이처럼 성격의 재구성은 자신의 타고난 심리적 경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여 긍정적 자기지각을 형성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강화시

킨다. 따라서 중년기 위기감이 감소되고 삶의 불만족이 감소됨으로써 만족한 

생활의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Golden(1994)에 따르면 성격의 긍정적 인식은 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

탕으로 제작된 성격유형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Jung은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심리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MBTI를 적용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정보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의 자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Golden, 1994; Myers & McCaully, 

1995)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방혜경(1998), 손영

주(2001), 한외숙(2001), 김은숙(2002), 심윤주(2001), 김미혜(2004)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해 MBTI를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이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MBTI적용 프로그램은 직업 및 진로(김은주, 1997; 이기수, 1999), 

대인관계(김장이, 1999; 문인권, 2004; 임은희, 2003)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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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MBTI가 자기수용력을 높여서 진로의식 수준을 높이

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는 

MBTI가 개인의 타고난 심리경향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어서 자기수용력

을 높이고, 높은 자기수용력에 의해 잠재력이 강화되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아짐으로써 자기지각이 변화되고 재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자기지각은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조용우(1997)는 MBTI적

용 집단상담이 부부의 자기지각과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MBTI적용 집단상담은 중년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

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미분화된 심리태도와 심리기능을 발달시킴으

로써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중년기 여성의 

자기지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MBTI적용 집단상

담이 중년기 여성의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개인의 내적 심리반응과 역동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역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중년기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성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중년기 여성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로써 김명자(1988)는 단계이론과 사

건중심모델을 종합한 관점에서 연령과 가족생활 주기가 중년기 적응에 복합

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은 생활연령과 한국

가족에 적합한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동시에 고려하여, 김명자(1989), 박수정

(1992), 유지영(1996)이 제시한 40～59세에 해당되는 전업주부인 천주교 신

자 여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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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지각

김정희(1987)는 자기지각을 자신을 성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지각은 자신을 성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이라는 김정희(1987)의 정의에 따르며, 긍정‧부정형용사에 대한 응답자의 반

응을 체크하는 자기지각 검사(김정희, 1987)의 점수를 의미한다.

3)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지적 판단 및 

평가로서 개인생활의 포부와 목적의 조화적 만족을 의미하며(Chekola, 

1974),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의 달성 정도에 대

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Hayes

와 Stinnettd(1971)의 척도를 토대로 유지영(1996)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검

사(결혼 만족도, 건강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하루일과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사회참여 만족도)의 점수를 의미한다.

4) MBTI적용 집단상담

본 연구에서 MBTI적용 집단상담은 MBTI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오현정, 

1993; 조용우, 1997; 양영숙, 2000; 김은숙, 2002)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에 맞

게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발달과 과제

중년기를 포함한 인생의 후반기에 최초로 관심을 가진 스위스 분석심리학

자 Carl. G. Jung(1875～1961)은 오늘날 성인발달 연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 Jung(1954: 김미자, 2004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발달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생의 정오인 중년기에서 일어나고, 그것은 외적 세계로의 적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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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기의 내적 존재로의 적응에 대한 전환인 것으로 보았다. 즉, 인생의 

전반기가 외향적인 태도에 의한 외부지향적인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내성적인 태도에 의한 내부지향적(inner-oriented)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생의 전반기에서 개인이 무엇인가를 모으고 성취하는데 주력했다면 

인생의 후반기에는 성취한 것과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년에 이를 때까지 개인은 대개 외적 세계에 적응하는데 힘써왔고 그 결

과 보편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시민으로서 안정된 지위와 가정을 이루

게 된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자아가 집착해 

온 사회적 평가, 객관적 기준, 사회 규범의 한계를 느끼는 데서 오는 절망이 

찾아오는데 Jung(1975)은 이런 감정을 자아의 낡은 태도가 죽고 새로운 성격

으로 재생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으로 보았다. 이것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본성적 목적(외부세계에서의 자기구축, 개인의 발달, 가족형성과 자녀양육, 

부의 축적, 사회적 성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년기 이후 문화적 방향

(자신의 내면세계, 종교, 문학, 예술)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부영(1978)

은 Jung(1975)의 연구를 토대로 중년기의 이러한 형상이 그때까지 존재해 

있던 안정성과 확실성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무질서한 정신적 가치들의 혼란

을 야기하며, 특히 사회와 가족과 직장의 기대와 사회적 평가에 철저하게 자

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경우엔, 정신적인 균형이 더욱 크게 깨

질 수 있기 때문에 중년기에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았다. 김애순(1993)에 의

하면 Jung(1921)의 위기적 통찰은 Jaques(1965)에 의해 지지되어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위기감의 원인이 단순히 생의 중반에 

이르렀다는 연령 인식 때문이라기보다 생의 목표와 성취의 절정이 한계가 있

음을 인식하게 되는 모순,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죽음에 대

한 필연성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현실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년기 위기론은 70년대 후반의 Levinson(1978), Gould(1978), 80년대의 

Schott(1981), Stein(1981), O’connor(1985) 등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중

년기 위기감이 발달과정에 있어 불가피하며 위기감을 경험한 후라야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며,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Leshan, 1973), 양쪽에서 협공 받

는 세대(Vincent, 1972), 또는 빈 보금자리(Duvall, 1985) 등으로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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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eutscher를 비롯한 Newgarten, Brim, Vaillant, Farell과 

Rosenberg 등의 사회과학자들은 중년기 위기가 불가피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Vaillant, 1977), 불확실감과 불만족감이 오히려 20대에 만연한다

(Baruch, 1982)고 주장하면서 중년기를 자유감의 시대(Deutscher, 1969), 

선구적인 시기(Simon, 1968), 지도적 세대(Neugarten, 1975) 등으로 묘사

하고, 중년기 위기가 임상적 표본에 의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Vaillant, 

1977: 김명자, 1989에서 재인용)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중년기 

위기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개인이 개입되어 살아온 

역할과 같은 사회적 체계 등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다 복잡한 중다 결정과정’이라는 주장이 우세해지고 있다(김애순, 1993).

Jung(1921: 이부영, 1998에서 재인용)은 중년기의 죽음의 불안이 몰고 오

는 우울한 무의식의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좀먹기 시작하는데, 그 근본 원인

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표출과 인식을 통하여 죽음의 

현실을 직면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의식의 각성과 성숙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중년의 위기감(죽음과 불안)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그 에너지는 우울함의 

파괴성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창조적 에너지로 바뀌

게 된다는 것이다. Jung은 자신의 심리학 체계 안에서 이 무의식의 창조성을 

중년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창조성의 에너지는 인

류라는 종이 함께 공유하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보물(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Jung의 주장이며,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치료의 방법을 ‘개성화의 길’이

라 명명하였다(정석환, 1999).

개성화는 사회 문화의 일반적인 가치나 목적에 일상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서 탈피해서(정옥분 외 2명, 1997) 독자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

는 것이다. 인간은 남성의 경우에는 anima(아니마; 남성 속에 존재하는 여성

성), 여성의 경우에는 animus(아니무스; 여성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를 누구

나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김명자, 1998). 

또한 Jung(1975)은 현대인이 과학, 기술의 힘에 의해 인간에게 가장 중요

한 영혼의 가치와 자연과의 일체감을 잃어버렸다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의식

의 분열과 해체가 낳은 병리이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현대인을 고립과 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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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방시킴으로써 위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그들의 

밝은 의식적인 면에 어두운 암흑면을 신중하게 재결합하게 하는 ‘전인성

(wholeness)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안

에 내재해 있는 창조적이고 자율적 기능인 ‘자기(self)’와의 접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융화되어 양편이 모두 자유로이 발달

하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융화가 일어나는 ‘개성화

(individuation)’ 혹은 ‘자기실현(self-realization)’ 과정을 인생의 궁극적 목

적으로 삼고, 인간 정신의 모든 소산물을 확대함으로써 의식에 결여된 것을 

보충하고 개체에 정신적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Jung은 인간

이라는 존재를 실존하는 존재, 되어가는 존재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방법에 

치중한 경험론자라고 할 수 있다(김미자, 2004).

이처럼 Jung(1975)은 중년기 위기를 외부지향적인 관심으로부터 내부지

향, 즉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변화의 신호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중년기는 대부분 삶에 대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이며, 

또한 사회적‧가정적‧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비참함, 

무가치를 느낀다고 한다(김명자, 1989). 이것은 사회적으로 성취한 모든 것

들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내재적 욕구의 억압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사

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중년기 위기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 전기까지 외부 세계로 집중되던 정신 에너지를 내

면으로 돌려, 억압되고 방치되어 있던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

한 탐색이 시작된다(송명자, 1995). 이처럼 중년의 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정상적인 성인기 발달에서 거쳐 가는 과정이며 성인 중년 이후의 보다 나

은 적응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임혜영, 2004).

따라서 중년기는 새로운 자아의 출현과 발달, 내적 통합, 변동에 대한 적응

력, 모호성에 대한 관용 등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다(김미진, 1995).

2. 중년기 여성의 자기지각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이래 자아개념이나 자존감 같은 자아의 

평가적 차원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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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자존감(Coopersmith, 1967), 자아개념(Wylie, 

1979), 자아효능감(Bandura, 1961), 자아적합성(Rohner, 1986), 능력에 대

한 자기지각(Harter, 1982) 등의 다른 용어로 연구되어졌다.

자기지각은 심리적 차원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자아 개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

기 자신에 대해서 개인이 지니는 태도와 감정으로 정의되는 대상으로서의 자

아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과 적응을 통제하는 일단의 심리학 과정으로서의 

자아이다(Hall & Landzey, 1970).

조용우(1997)에 의하면 Symonds(1951)는 대상으로서의 자아를 자아개

념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4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둘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넷째,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을 확충하고 방어하려 하는가? 

Rogers(1951)는 자아개념이란, “개인의 의식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용

인된 자기지각의 조직된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은 모든 환경적 조건이 

허용되는 한 자아를 유지하고 신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아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자아구조는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형

성되며, 둘째, 자아는 타인의 가치를 내적으로 투사하기도 하고 왜곡된 모습

으로 지각하기도 한다. 셋째, 행동이란 지각된 장에서 경험된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유기체의 목표 지향적 시도이고, 넷째,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경험은 위협으로 지각되면, 다섯째, 자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

며, 여섯째, 자아는 성숙과 학습의 결과로써 변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이론은 유기체가 처한 장 속에서 자기지각의 조직된 형태

를 자아개념으로 보았다. 즉, 행동은 개인의 자아체제와 일관성이 있을 때 외

부의 자극을 동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아개념을 이해해야만 행동을 이

해할 수 있다는 대상으로서의 자아와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동시에 자아라고 

보았다(김용문, 1977).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심리적인 기능 면에

서 중요한데, 자기지각은 적응에 대한 연구과 함께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자기

지각이란 심리적 차원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한다(김정희, 1987). 

자기지각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있다. Coopersmith(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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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 혹은 가치판단을 자아존중감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Rosenberg(1985)는 자신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기지각은 자기에 대한 개념이며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

다. 개인은 타당한 것이든 타당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지각된 자아개념을 곧 

자기 자신의 현실로 확신한다(정영심, 2000). 또한 자기지각은 자기존재의 

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지각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자기실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

로 지각하는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이며, 타인을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조용우, 1997).

Beck(1967, 1976)은 부정적 인지 양식에 의해 우울에 걸리기 쉽다고 주장

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미래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을 포함하는 부정적 인지 양식은 불쾌한 사건이 발생할 때 야기된다

고 했다.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은 우울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밝혀

졌는데(Beck, 1967), 낮은 자존심이 우울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치 없

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만들며, 그 결과로 세상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어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쾌한 사건들이 불가피한 것으로 경험되는 것

이라고 했다(Beck, 1976). 

김정희(1987)는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의 연구에서 인지 세트(자기지각, 사회적 지지의 지각)는 우울뿐만 아니

라 대처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자기지각이 부

정적일 때 우울이 증가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지각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이는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서 현상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면하게 될 때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일차적 평

가와 대처자원이라는 이차적 평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즉, 스

트레스 상황에서의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대처 노력이 상황을 바꾸거

나,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느낌을 바꾸어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평가(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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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는 것이다(Folkman & Lazarus, 198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들(김명자, 1989; 이성호, 

1998; 최경란, 2006)의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중년기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

진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찰이 중년기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관건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를 잉태하고, 보호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보살피고, 남편을 내조

하는 이 과업 자체만으로도 여성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동식(1993)은 여성들이 이러한 과업을 깊이 지각하고 이러한 여성의 역할

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중대한 과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정당한 위

치와 역할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의 장래와 미래

의 사회가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지은(2004)은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지각을 다루고 있는데, 여

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에

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받는 것조차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

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정서생활, 건강한 대인관계, 따뜻한 부모의 사랑, 좋은 취미, 이런 것

들이 중년기 여성의 감정과 정서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 표현을 다양하

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이동식, 1993). 이러한 풍부한 정서 생활

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며,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것이 토대가 되어 그 사람의 자기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지은, 2004).

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중년기의 생활만족도는 ‘성공적’으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김재인, 1989), 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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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만족도의 개념

은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하여 

사회적‧정서적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척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김명자, 1989).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이루어진 중년기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보

다 구체적이며, 긍정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다. 예컨대 Duvall, Miller(1985)

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 주기에 있어서 신혼기를 제외하고는 중년기의 생활만

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특히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

하고 더욱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부부가 출가시키지 않은 부부에 비해 결혼생활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

며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생활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아진다고 한다(Duvall

과 Miller, 1985).

또한 Glenn(1975)과 Hayes(1971)의 연구에서도 응답자 중 51%가 중

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바, 남성보다는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여가시간과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Glenn, 1975; 

Hayes, 1971). 이들은 인생의 중년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서 

소득의 증가 및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 보다 많은 자유, 자신의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들고 있다(유지영, 1996).

국내연구에서는 중년기의 생활만족도를 성공적으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보고(김재인, 1989), 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

활만족도의 개념을, 김명자(1989)는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주

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하여 사회적‧정서적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유지영(1996)은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 건강, 

생활수준, 직업 및 하루일과, 자녀관계, 여가 및 사회참여 등의 생활 전반에 

대한 재평가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로 보고 있다

(임효영, 2001).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아(1993)

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가 높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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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 신숙경(199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박수정

(1992)과 유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신기영과 옥선화(1997)는 중년기 

주부의 가족역할 수행이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생활만족도를 높

여 준다고 한 반면 김재경(1992)은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

고 했다. 또한 진미정(1993)은 중년기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수행 부담은 중

년기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임희재(1995)는 중년

기 가족의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활만족도를 낮게 한

다고 했다.

Craige(1983)와 Antonucci(1990)는 가족이 중요한 사회관계망의 일부분

이기는 하나 중년기에 접어들면 가족보다 친구에게 더 의존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우정은 매우 중요하며,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과 결혼보다

도 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경희(1988)도 중년기에 친구와

의 접촉범위는 현재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개인과 정서

적 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수정(1992)의 연구에서는 친

구와의 접촉범위와 접촉빈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고함으로서 서로 대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경희(1988)에 의하면, 가족생활주기의 후기로 갈수록 이웃과의 사교적 

관계, 의례적 관계, 물질‧도구적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중년기에 이르러 매

우 활발한 상태를 보여 접촉하는 이웃의 수가 가장 많으며 접촉빈도 역시 높

은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웃과의 관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웃의 사교적 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에 비해 위기감이 낮고(신기영, 1990), 특히 중년기 부인의 사기 진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외로움을 적게 느끼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생활에 보다 만

족한다고 하였다(Arling, 1976).

Troll(1982)은 인생후반기에 있어서 사회단체 활동이 건강 다음으로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단체에의 참여는 생활에 만

족을 가져오지만, 생활에 불만족한 사람의 경우 사회단체를 탈퇴하거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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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사회단체에의 참여가 친구관계보다도 중년기의 생

활만족도와 연관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가정 밖에서의 역할 활동, 즉 사회단체에서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주부들을 회복시켜주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장상희

(1988)에 의하면 사회봉사단체 참여와 같은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중

년기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고, 아미노 수준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4. 중년기와 성격유형

Jung(1971)은 성격이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하고 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가 보는 이상적인 심리적 건강은 무의식의 

힘에 대한 의식의 감독과 지도이며,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융화되

어 양편이 모두 자유로이 발달하도록 허용되는 상태이다(Duane Shultz, 

1984).

이러한 성격의 융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이다. 이부영

(2002)의 말을 빌리면 개성화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자아

의식 세계에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자기실현”이다. 자기실현이란 한 인간

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되는 것, 즉 자신과의 연합(union)을 말한다. 그

것은 내면적 삶과 일치이며 페르조나와 내면의 소리, 즉 무의식의 소리를 인

식하고 구분하는 데서 시작되며 삶의 방향이 어긋났음을 인식함으로 본격화 

된다.

김미자(2004)는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에서 Jung의 개성화를 통해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Jung(1954)에 의하면 중

년기는 자아(ego)에서 벗어나 자기(self)의 발달에 관심을 돌려 내적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정신(pshche)의 발달 방향이 인생의 전반

기와 후반기 사이에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정신은 개성

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재원(2006)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 극복

을 위해 Jung의 개성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에 겪

는 우울에는 의미의 부재가 담겨있는데 이로 인해 중년기를 우울로 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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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Jung의 개성화 과정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에게 왜곡된 자아상에 대한 페르조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며, 자신 안에

서 고민하는 콤플렉스 덩어리인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40년간 상담분야에서 심리유형 개념은 성격유형검사(Myers & Briggs 

Type Indicator: MBTI)에 의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업 및 진로지도, 가

족상담 등 성장 지향적 상담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즉, MBTI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나온 성격유형을 적용한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

양한 대상에게 실시되어 왔다. 성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부나 부모에 관련

된 연구들이 많다. 

부부를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인간관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

한 오현정(1993)의 연구에서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는, 참여

하지 않은 부부집단에 비해 부부역할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인간관계 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형태와 

부부역할 형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용우(1997)는 MBTI를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이 부부의 자기지

각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 이 프로그램이 부부의 자기지각

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함

으로써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고 보고 하였다. 양영숙

(2000)은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수용과 양육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자

아수용도가 높아졌으며, 이 집단은 성격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이

해하고 인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BTI 프로그램이 부모가 통제

하고 간섭하는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대신 자녀들의 자율성 및 선택과 책임

을 기를 수 있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은숙(2002)은 MBTI 집단상담이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심리유형을 바탕으로 한 MBTI를 활용한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를 통해 자아개념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며, 나아가 상호작용의 효과에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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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MBTI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에서 김은숙(2002)은 MBTI를 활

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MBTI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MBTI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MBTI 교육은 각 사람의 태도와 기능, 성격유형, 기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의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통찰하여 갈

등과 오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하게 한다. 반면에 집단상담은 특정 주제

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개인의 내적 심리반응과 역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집단원들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타인

의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현재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도

록 하는 역동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혜숙 외(1996)의 연구에서 MBTI를 활용한 집단상담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집단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의 유형이 지니

는 역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격유형의 특성과 유형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즉 문화적 가치와 성, 연령, 가족변인, 교육, 직업, 개

인의 성장배경 등을 탐색하도록 한다.

둘째, 집단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기능과 부기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

를 충분히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셋째, 집단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삼차기능과 미분화된 열등기능을 수용하

고 개발하도록 도우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피로 등 자신의 의식적인 기능과 

통제가 감소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열등기능의 원시적이고 부정적인 발산을 

이해하도록 한다.

넷째, 자신의 열등기능이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

는 것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개발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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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울산‧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천주교회의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전업

주부인 중년 여성 800명에게 자기지각 검사와 생활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

고, 그 중 무응답 또는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422부의 설문을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22명의 응답자 중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대상을 선발하는 기준은 연령, 참여의지, 이동거리 등을 중심으로 

정하였다. 집단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26명으로 선발하여 상담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의 분류기준은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중년기 

위기감이 높고 참여의지가 높게 나타난 응답자 13명을 상담집단으로, 상대적

으로 중년기 위기감이 낮고 참여의지가 낮은 응답자 13명을 통제집단으로 선

정하였다. 상담집단에는 주 1회 120분씩, 총 10회에 걸쳐 MBTI적용 집단상

담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1) 자기지각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자기지각 측정도구는 김정희(1987)가 제작한 것으로 총 

30개의 형용사(긍정적인 것 25개, 부정적인 것 5개)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확실히 그렇지 않다’(5)까지

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표시하였고 그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지각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기지각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생활만족도 척도는 Hayes와 Stinnett(1971)가 제작한 

MYLSS(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 Scale) 검사를 모체로 하여 유지영

(1996)이 수정‧보완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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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내용은 총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하

위영역별로는 결혼 만족도, 건강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그리고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확실히 그

렇다’에 5점까지 주어져 있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전체 생활만족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결혼 만족도 .87, 건강 만족도 .74, 생활수준 만족도 .84, 하루일과 만족도 

.82, 자녀관계 만족도 .83, 그리고 사회참여 만족도 .83으로 나타났다.

3) 중년 기혼 여성을 위한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제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MBTI 성장 프로그램 안내서 및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중년 기혼 

여성들의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

다. 이는 중년 기혼 여성들이 올바른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잠재되어 있는 자

기의 또 다른 강점들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자아정체감 형

성이나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잠재 능

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여 또 다른 긍정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회기별로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의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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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년기 여성을 위한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제

회기 제목 프로그램의 목표

1
•프로그램의 전체 소개 
• MBTI 오리엔테이션 

및 성격유형검사

• MBTI 집단상담의 목적과 필요성, 집단운영 방법을 
알고 진지하게 검사에 임하게 한다. 

•집단구성원 간의 촉진적 관계 형성과 집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2
•외향(E) & 내향(I) 

이해 및 집단활동

•선호지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긍정적 자기지각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 원천과 소진의 
이유를 알게 한다.

•과제를 통해 생활만족도의 봉사활동 및 
하루생활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3
•감각(S) & 직관(N) 

이해 및 집단활동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인식기능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지각이 향상되도록 돕는다.

•과제를 통해 생활만족도의 건강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4
•사고(T) & 감정(F) 

이해 및 집단활동

•자신의 타고난 선호경향 이해를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지각이 되도록 
돕는다.

•자기 성향의 강점을 존중하여, 자신의 반대성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과제를 통해 생활만족도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5
•판단(J) & 인식(P) 

이해 및 집단활동

•선호지표를 통해 자신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반대선호 경향을 발달시키면 긍정적 자기지각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 시킨다.

•역할극 및 편지쓰기 작업을 통해 생활만족도의 자녀 및 
부부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6
•기질별 특성(SJ, SP, 

NT, NF) 이해 및 
집단활동

•기질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질에 의한 욕구 탐색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여 관계에서 투사가 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지각이 되도록 돕는다.

•과제를 통해 생활만족도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7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안 이해 및 
집단활동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기질의 핵심적 욕구나 
가치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와 그 해소법을 찾도록 
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지각이 되도록 돕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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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목 프로그램의 목표

8
• Jung의 개성화 이해와 

집단활동

• Jung의 중년기 관점 이해를 통해 개성화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삶을 역할 관점이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지각이 되도록 돕는다.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계획표 점검을 통해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9
• Jung의 아니마(anima) 

& 아니무스(animus) 
이해와 집단활동

• Jung의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이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통합되도록 하여 긍정적 
자기지각이 되도록 한다.

•중년기 여성으로서의 어려움과 성장가능성 이해를 통해, 
성장‧통합해가는 삶의 여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행복찾기 작업을 통해 생활만족도의 생활수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10 •성장해 가는 소중한 나

•지난 10주간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타고난 
성향을 통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감사하도록 
돕는다.

•위기감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상담 집단에 

13명, 통제 집단에 13명을 각각 배치한 후 상담 집단에 매주 목요일 2시간씩 

10주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에 프로그램 실시 전

에 자기지각 검사와 생활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의 중년 기혼 여

성들에게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5회기와 10회기에 실험에 

참여한 중년 기혼 여성들에게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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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년 기혼 여성의 자기지각과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 사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자기지각 사전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실험집단(N=13) 통제집단(N=1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지각 79.15 9.45 99.83 17.41 -3.65
**

** p < .01

<표 3> 생활만족도 사전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실험집단(N=13) 통제집단(N=1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 67.77 16.49 83.77 14.57 -2.62*

결혼 12.54 3.99 14.69 3.57 -1.45

건강 7.92 3.45 9.08 2.78 -.94

생활수준(경제) 9.69 3.43 13.08 3.40 -2.53*

하루일과 13.69 4.77 17.62 4.37 -2.19*

자녀관계 12.62 3.01 15.31 3.15 -2.23
*

사회참여 11.31 3.43 14.00 3.58 -1.96

* p < .05

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된 평균과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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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조정된 점수 평균과 표준오차

사전 사후 조정된 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오차

 자기지각
상담집단 79.15 9.45 99.92 15.31 104.98 3.74

통제집단 99.83 17.41 99.67 11.40 92.15 3.93

전체 

생활만족도

상담집단 67.77 16.49 84.69 17.99 89.48 3.65

통제집단 83.77 14.57 76.77 11.84 71.98 3.65

결혼 만족도
상담집단 12.54 3.99 15.08 2.99 15.65 .84

통제집단 14.69 3.57 12.31 3.99 11.73 .84

건강 만족도
상담집단 7.92 3.45 10.69 3.64 10.79 .90

통제집단 9.08 2.78 7.92 2.66 7.83 .90

생활수준 

만족도

상담집단 9.69 3.43 12.46 4.25 13.15 1.11

통제집단 13.08 3.40 13.23 3.59 12.54 1.11

하루일과 

만족도

상담집단 13.69 4.77 17.23 4.38 18.17 .93

통제집단 17.62 4.37 15.85 3.19 14.91 .93

자녀관계 

만족도

상담집단 12.62 3.01 15.92 2.87 16.44 .82

통제집단 15.31 3.15 14.15 3.13 13.63 .82

사회참여 

만족도

상담집단 11.31 3.43 13.31 3.43 13.64 .85

통제집단 14.00 3.58 13.31 2.56 12.98 .85

1. MBTI적용 집단상담이 자기지각에 미치는 효과

중년 기혼 여성의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통

제집단의 자기지각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

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자기지각 점수에서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51, p< .05). 이러한 결과는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이 자기지각 점수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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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BTI적용 집단상담에 따른 자기지각 점수의 공변량 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자기지각

공변인 1142.01 1 1142.01 8.11**

집 단 635.11 1 635.11 4.51
*

오 차 3097.58 22 140.80

합계 248505.0 25
 

* p <.05 *** p<.01 

2. MBTI적용 집단상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MBTI적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집단과 통제집단 중년여성들

의 생활만족도와 각각의 하위영역별 만족도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결혼만족도 총점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0.58, 

p < .01). 따라서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은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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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BTI적용 집단상담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하위영역별 만족도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생활 만족도

공변인 2084.65 1 2084.65 13.77**

집 단 1548.67 1 1548.67 10.23**

오 차 3482.43 23 151.41

합 계 175429.0 26

결혼 만족도

공변인 98.09 1 98.09 11.30**

집 단 91.80 1 91.80 10.58
**

오 차 199.60 23 8.68

합 계 5222.0 26

건강 만족도

공변인 6.37 1 6.37 .62

집 단 54.89 1 54.89 5.32*

오 차 237.32 23 10.32

합 계 2546.0 26

생활수준 

만족도

공변량 46.15 1 46.15 3.26

전체 집단 1.88 1 1.88 .13

오차 325.39 23 14.15

합계 4666.0 26

하루일과 

만족도

공변인 114.92 1 114.92 11.15**

집 단 57.67 1 57.67 5.60
*

오 차 237.08 23 10.31

합 계 7476.0 26

자녀관계

만족도

공변인 33.99 1 33.99 4.28
*

전체 집단 42.50 1 42.50 5.35*

오차 182.63 23 7.94

합계 6117.0 26

사회참여

만족도

공변인 17.47 1 17.47 1.99

집 단 2.41 1 2.41 .27

오 차 202.06 23 8.79

합 계 4824.0 26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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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들의 소감문 분석

MBTI적용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보완자료로서 5회기와 10회기 이후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소감문은 두 변인의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1) 자기지각의 변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진술

5회기 이후에 실시한 소감문과 10회기 이후의 소감문에서 참가자들이 자

신의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되고, 타인에 대한 이

해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정리한 진술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잘못된 습관

이나 생활 등을 발견하고 바꾸어 보려고 한다.”, “나만이 가진 나쁜 점이라 

생각했는데 유형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었다.”, “자신을 긍정

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이 상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겠

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

를 먼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을 이해한다.”, “MBTI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일과 중에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잦아져서 타인이나 상황에 대해 좀 더 관대해졌다.”, 

“나에게도 장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부정적으로 자신을 보기 

보다는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희생하고 배려하는 속에 묻혀 

있던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고 독립적인, 사랑스러운, 따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실수를 용납하기가 어려웠지만 실수하는 부족한 나도 사랑해 주기

로 했다.”, “논리적인 생각 쪽으로 치우쳤던 성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정

서, 감정적인 면을 공감하는 것이 부족했는데, 집단상담을 하면서 타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부분이 더 좋아졌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긍정적

으로 보게 되는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도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또한 신랑한테 말 못하는 부분도 이젠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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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5회기 이후에 작성된 소감문에 비해서 10회기 이후에 작성된 

소감문의 내용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기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상담이 진행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

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구체화 되고 심화된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집단에 참여한 이들은 회기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서로의 긍

정적인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으며,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수

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결 성숙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하위영역별 진술

5회기 후 작성된 소감문의 진술 예문에서, 참가자들은 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별로 집단상담을 통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집단상담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생활만족도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결혼 만족, 건강 만족, 생활수준 만족, 하루일과 만족, 자녀

관계 만족 그리고 사회참여 만족에서 전반적인 만족감이 형성되어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각 하위영역별 과제를 충

실히 이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특히 남편과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편지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남편이나 자녀의 고마움

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는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편지를 전달한 이후 남편과

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다거나 오랜만에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

하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진술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

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절충할 수 있게 되었다.”, “집단상담을 하면서 시작했

던 파워워킹이 즐거움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의식 

성장이 물질 만족에 있지 않음을 배우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하루 일과표

를 만들어 봄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 운동,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문제아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게 되면서 칭찬을 더 많이 했더니 관계가 더 좋아졌다.”,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저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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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남편에게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 내가 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몰라준다며 원망만 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내 마음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었다.”,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늘 가진 것이 없다고 불만이었는

데 지금 나의 삶이 ‘참 가진 것이 많은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일과에 

끌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들을 즐기면서 하려고 마음을 바꾸었고, 일을 좀 

줄이고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일과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 “아들이 내

가 가진 기질 때문에 억압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전 

같으면 간섭하고 참견하던 일도 아들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늘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까이서 체험하고 느끼면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앞으

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다.” 

이러한 집단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심화된 결과를 볼 수 있는 10회기 이후 

작성된 소감문의 진술 예문을 보면, 5회기 진순예문에 비해 보다 구체화 되어 

있으며, 현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집단참가자들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났으며, 한 층 

여유 있는 태도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만족한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받아

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했으며, 집단에 참여하는 과정 안

에서도 집단상담 참여를 위해 다른 일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투자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한다는 참가자들이 많이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MBTI적용 집단상담을 실시

한 후, MBTI적용 집단상담이 중년 기혼 여성들의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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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각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중년 기혼 여성을 위한 MBTI적용 집단상담

이 중년 기혼 여성의 자기지각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상담 

및 통제집단에서 자기지각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F=4.51, p < .05). 이러한 결과는 인

생의 전환기에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통찰이 필요한 중년 기혼 여성

들이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수용력이 높아지고, 자기에 대한 이해력과 포

용력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지각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MBTI적용 집단상담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아정체감을 높이고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조용우, 1997; 양

영숙, 2000; 김은숙, 2002)들과 일치한다. 

또한 중년기는 본질적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

고(김명자, 1989), 자기 생을 재평가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재수정하여 

자아실현을 시도하는 시기(김남순, 1986)인데, MBTI적용 집단상담 과정을 

통해 중년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발달시킴에 따라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증가되었다. 이는 Jung(1969: 이부영, 2002에서 재인용)의 

개성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 결혼 만족도, 건

강 만족도, 하루일과 만족도 그리고 자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었

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결혼관계 혹은 자녀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갈등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BTI적용 집단상담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하루일과표

를 작성하게 하고 하루일과 중에 건강을 위한 시간을 배정하게 한 다음 지속

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건강 만족도와 하루일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과정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참여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의 6개의 하위요인들을 모두 합친 생

활만족도의 총점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상담집단의 생활만족도 점수는 증가



124 여성연구

하였고, 통제집단의 점수는 감소되었다.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있어서 상담집

단과 통제집단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23). 

특히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게 증가 되었는데

(F=10.58 p<0.1) 이는 MBTI적용 집단상담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증가 

시킨다는 조용우(1997)의 연구과 일치된 결과이다. Targ(1979)는 중년기 여

성이 역할상실로 인해 공허감, 허탈감을 겪음으로서 자아개념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지지기반

을 만든다는 것은 중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요인들

은 건강 만족도(F=5.32), 하루일과 만족도(F=5.60), 자녀관계 만족도(F=5.35)

이다. 중년기 여성들이 신체적 위기로 인해서 심리적인 우울감을 체험한다는 

선행연구들(윤진, 1985; 홍미혜, 1999)은 중년기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신체

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강 

만족도와 하루일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은 중년 기혼 여성들의 위기감

을 다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

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향상된 점은 MBTI적용 집단상담이 대인관계와 자녀

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은숙, 2002; 신연식, 2004; 문인권, 

2003)과 일치한다. MBTI적용 집단상담을 통해 독립된 자녀와 새로운 관계

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중년기 여성들이 어머니로의 역할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독립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은 

MBTI가 자기이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향상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참여 만족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생활수준 만족도가 경제적 

요소들인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내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짧은 집단상담의 과정을 통해 변화가 

어려웠다. 또한 사회참여 만족도의 경우에도 사회관계나 역할의 관계를 포함하

는 요인이기 때문에 집단상담의 과정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참여 만족도의 사후검사 점수는 향상이 되

었으며, 더구나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살펴보면,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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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사회참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체험했다는 예는 실험참가자들이 질적 차원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

지각 점수가 향상 되었다. 이는 중년기 여성을 위한 MBTI적용 집단상담이 

참가자들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기통찰과 관계이해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심리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MBTI적용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

만족도 점수가 향상 되었으며, 그 하위영역인 결혼 만족도, 건강 만족도, 하루

일과 만족도 그리고 자녀관계 만족도 점수가 높아졌다. 이는 일상생활 안에

서 만족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중년

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

적 인식과 중년기의 삶을 재정립 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

되어 중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천주교의 전업주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년 기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직장 여성을 포함하여, 좀 더 많은 수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은 중년기 위기감이 높고 참여의지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

어 있고, 통제집단은 위기감이 낮고 참여의지가 낮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어, 처치 전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아, 처치효과가 실험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검사 점수를 조정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두 집단의 통계적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MBTI를 적용한 집단상담을 실시했기 때문에 집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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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인 건강 만족도, 그리고 사회

참여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회참여 만족

도를 위해 봉사활동 계획을 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시행

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집단원들이 함께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방법이 보충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넷째, 통제집단의 사후 생활만족도 점수가 감소된 것은 통제집단이 사전검

사를 실시할 때 주변사람들을 의식한 상태로 기술한 결과로 보여 진다.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요구했고 주변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결과가 통제집단의 구성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제

공한 계기가 되어 사후검사 점수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

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할 때 대상자들에게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환

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본 집단상담의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

은 MBTI적용 집단상담이 중년기 여성의 자기기각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중년기 여성들의 자기지각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삶의 전환기에 있는 중년기 여성들에게 중년기의 신

체적‧사회적‧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중년기 여성

들의 위기감 해소와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 투고일 : 2008년 9월 29일 ■ 심사일 : 2008년 11월 25일 ■ 수정일 : 2008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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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Middle-Age Women On Their 

Self-Image and Life Satisfaction

Hyuncheol Shin2)*‧Hyesook Sim 3)**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middle-aged women to find 
out how the group counseling based on the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affects middle-aged women’s self-perception and satisfaction 
in life. 26 middle-aged women were selected and placed into two different 
groups of 13 each, one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a controlled 
group. The 120-minute group counseling based on the MBTI was carried 
out on the experimental group once a week for 10 week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ing group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had higher improvement in the total score of 
self-perception than non-participating group

Second, the participating group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had higher improvement in the total score of life 
satisfaction. Within 6 subordinate sections of life satisfaction, 4 sub-
ordinate sections - marriage satisfaction, health satisfaction, daily work 
satisf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 are improved 
significantly.

The research shows that MBTI-applied program based on indi-
vidual psychological tendency may help middle-aged women enhance 
their self-perception and satisfaction in living. In consequence,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lting middle-aged women and 
developing the educational program by supplying the preliminary data 
required.

K ey words: middle-aged, self-image, life satisfac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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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2008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인 K씨는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자신의 평등권과 자유권
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병역법의 해당조문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현대의 전쟁 개념에 따라 신체적 조건이 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실시되고 있는 바, 입법자는 여성이 
자원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의 병역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본 병역법은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현재 군인 인력이 충분한 상태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실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병역법의 해당 조문은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글은 본 헌법소원 사건을 개인의 청구를 넘어선 사회적 ‘징후’로서 해독하는 사회
법학적(socio-legal) 방법으로 접근하는 한편, 남성만의 징병제도라는 젠더 문제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앞서 본 ‘최적의 전투력’ 또는 ‘성별 간 차이’라는 논거들이 단지 
법의 형식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사안인 바, 본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한다. 

본론에서는 본 사건에 관한 한국의 지배적 담론과 미연방 대법원의 로스커
(Rostker) 판결을 살펴본 후, 남성만의 징병제도의 헌법 합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여성에게
는 ‘수혜적 차별’이라는 논거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수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를 정당화해 온 성별간 차이론에 
대해서는 기성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차이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신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4)*

양현아5)**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

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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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의무를 세분화하여 이들을 노동법상의 진정직업자격(BFOQ)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적의 전투력과 충분한 인력론은 현재의 남성 병역제도를 
당연시 한 전제 위에 입각한 논거이기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이유
에서 본 연구는 해당 병역법 조문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주제어:  위헌심사,  남성징병제,  수혜적 차별,  병역법 제3조 제1항,  여성의 

차이,  여성주의 법학

Ⅰ. 여는 말

최근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에 대하여 헌법소원

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대한민국 남자인 K씨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이 헌

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고, 2008년 12월 말 현재 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이다.1) 대한

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2) 병역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병역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

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1국민역의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

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위 조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

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자원에 의해서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3) 한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란 국토방위의 의무이며, 국

1)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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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의무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에서 부과되는 의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방공(防空)의무, 군 작전에 협력할 의무 등을 과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민방위기본법, 전시근로동원법, 비상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일부 간접

적 병력 형성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란 국방의 의무에 

비해서 좁은 개념으로서 국민이 ‘군인으로서’ 복무할 의무를 의미하며, 실효

성과 실질적 시행의 면에서 이 군인으로서 복무할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근

간을 이루고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김주환, 2007:373-4).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는 한국 병역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기에, 이 글은 해당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남성만

의 병역의무 제도를 법학과 사회학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학제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사건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을 청구인과 관계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연구 문제

를 설정하기로 한다. 

Ⅱ. 헌법소원의 사건 내용

앞서 언급한대로, 병역법 제3조 1항 등에 대한 사건 청구인 K는 1981년 

8월 13일생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다. 청구인은 병역법에 의해 제1국민

역에 편입되었고, 모집병에 합격해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영장을 받았다. 본 사

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 제39조 제1항 및 제 11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대한민국 여자와 남자는 원칙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방의 의

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병역법 제 3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의해 병역의

3) 위 규정 등에 의하여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대다수 남성과 달리 여성은 여성장교와 부사

관과 같은 군간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

력 조건 등이 요청되고 필기시험과 같은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 (직업) 

군인 지원자의 경쟁률은 남성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군대가 (여성의) 직업선택 기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여성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부사관의 경우도 임무

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고졸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②18세 이상 27세 이하자 (여군 미혼), 이외 신체, 체중,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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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거나 제1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

자’이다. 그리하여 위 병역법의 대상 조문들은 자신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현대의 전쟁 개념이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건장한 신체를 기초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통적인 개념의 전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신체

적 조건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점만을 중요시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전통적 병역법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병역법 제5조

는 병역의 종류와 관련하여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역 이외에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의 복무 중 업무는 실질적으로 병역과는 무관하고 국가에서 부족하거나 필요

한 인력을 보완하는 공익적 업무가 대부분이다. 특히 보충역에는 속하는 공

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

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내용은 전통적 병역의무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대체복무형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형태를 통한 업무는 

여성이라고 하여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여성도 수행할 수 있는 병역의무의 방안이 분명히 여러 가

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여성이 자원하여 현역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방법도 고려하지 않아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실질적인 국방의 의

무(병역의 의무)를 면제한 것은 헌법상의 의무주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다[필자 강조].’ 요컨대 해당 심판대상조항은 남

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여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서, 상호 비교집단, 즉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

을 구별짓고 차별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

다는 것이다.4) 

이러한 청구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그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어야 하고5), 설령 적법요건이 구비되었

4) 2006 헌마 328, ‘심판청구원인 보충서.’

5)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매개행위(행정처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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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평등권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은 “‘남녀평등’은 획일적으로 동일 업

무를 남녀가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

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합당한 기회

를 제공해 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하여 군복무를 시킬 것

인가(병역의 의무)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

결되어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

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

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의 병력수급 상황이 여성에게까지 현역병 징집 입영에 의한 병

역의무를 부과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며, 만약 여성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봉급 지급에 의한 국가예산의 문제, 내무생활의 여건 문제 등 많

은 어려움에 봉착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남자만을 현역병 징집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6)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평등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7) 해당 헌법 조문에 의해 금지되는 성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로서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되지 못하는 행위로

서, “법률 기타 공권력의 행위가 어느 한 성을 다른 성보다 더 열악하게 대우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다른 성에 혜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원을 통해 다툴 수 없다. 본 사건 청구인은 병역법에 의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모집병에 

합격되었고 입영영장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여 권리구

제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6) 2006 헌마 328, ‘의견서’.

7)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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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그것이 경제적 이익이든 정신적 이익이든 정서

적 이익이든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며, 불이익의 경중은 문제

되지 않는다(김주환, 2007, 375). 따라서 본 헌법소원 사건은 남성에게만 병

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의 조항들이 평등권 보호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문과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 제39조 제1항에 합치하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사건을 검토한 바 있는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남

자와 여자라는 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차별은 일견 ‘직접차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한다(김주환, 2007: 376; 

이종수, 2007: 408).8) 그렇다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를 해당 법의 조문들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일 것이다. 본 사건이 한국 국민 전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

여 다르게 대하여 왔음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온’ 병역 제도에 대한 도

전이라고 할 때, 법학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는 한국의 군사제도의 근간에 해당하기에 이러

한 제도에 대한 헌법 심사는 군사제도 전반의 인적‧물적 자원 뿐 아니라 군대

의 이념, 전술, 철학의 측면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에 대한 도전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역할과 

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건한 남자’ 또는 ‘연

약한 여자’라는 성별 특성에 대한 통념에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요컨대, 남성 징병제의 변화는 한국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만들어 

내는 중심 기제의 재구성을 뜻한다. 

셋째, 남성 병역의무 제도가 붕괴된다면, 이는 여성의 노동 권리와 직업 선

택의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룰 것처럼, 만약 여성

도 징병 대상이 된다면, 현재의 남성들에게 군대가 그러하듯이, 여성들도 기

계, 화학 관련 분야 뿐 아니라 인사, 통솔 등에 있어서의 훈련받을 기회에 노

8) 제 75 회 ‘헌법실무연구회(2007.5.11 개최)’에서는 본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 

살펴보는 김주환 교수, 윤진숙 교수, 이종수 교수의 글은 본 토론회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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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것이고, 이는 이후 직업선택과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이상의 점 이외에

도 남성 병역의무제도의 종식은 전체적인 젠더 구조의 변화라 할 만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사건은 어떤 개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의 차원을 훨

씬 넘어선 사회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노정하는 징후적 사건이라 이해한다.9) 

이 같은 시각 아래 남성 징병제가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본 사건을 

독해하는 법사회학적(socio-legal) 방법으로 논리를 구성하고자 한다. 법사

회학적 방법은 남성징병제의 합헌 여부의 근거들을 법학적인 논리에 국한하

지 않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일견 말할 수 있다.10) 앞의 

의견에서 제시되었던 논거, 예컨대 ‘성별에 따라 적합한 역할이 있다’ 라든가,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위해서 남성만의 징병제가 정당하다’는 등

의 근거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이념적 

평가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이란 사회적 사실을 수집하고 분

석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등도 분석 대상으

로 한다고 할 때, 법사회학적 방법은 법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사실 인식과 

그 인식에 내재한 이념도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

다. 또한,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는 젠더 관계에서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페미니즘 법학의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간 한국의 페미니즘 

진영에서 군복무 문제가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만 다

루어졌던 분야라고 할 때1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남성만의 병역의무 제도를 

9) 참고로, 이 사건 이전에도 동조문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남성만의 병역의무에 대하

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었으나 그 청구가 모두 각하되었다.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02헌마79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10) 여기서 ‘사회적 맥락 속에 법(적 사건)을 해석한다’는 방법의 특성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제정된 실정법의 틀 안에서 법을 해석한다는 태도를 넘어서서, 법률

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법을 재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법제도를 고안하고 정당화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조건들, 법제

도를 둘러싼 담론적 지형 속에서 재해석하는 방법론과 시각을 의미한다 [최대권, 2000, 

34-5; 양건, 2000, 24-6면 참고할 것]. 

11) 한국의 여성주의자 간에 남성 징병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

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열띤 공방이 있었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제대군인(남성)들의 반격이 있었으며, 군가산점제는 2008년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과사회>, 2000 참고]. 남성 징병제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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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12) 본 논문은 이상

과 같은 시각과 목적 위에 서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사

건에서 법원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남성만의 징병제에 관한 법과 사회의 담

론을 분석하기로 한다. 

Ⅲ. 본 사건에 대한 의견과 미국의 관련 사건 

1. 합헌 의견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해당 법률의 성별 

분류에 대한 헌법 심사 기준으로서 엄격심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13) 한편,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

나, 그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

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1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본 사안을 심사해야 할 것인지 각 논거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논쟁은 2003년 <IF>에서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IF>, 2003 참고]. 

12) 주지하다시피, ‘페미니즘’의 흐름이란 하나가 아니다. 페미니즘으로 지칭되는 사상체계에

는 다양한 페미니즘의 이론적 흐름이 있고, 특히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은 인종, 계급, 

성성, 국가 등과 같은 성별과 다른 사회적 축 속에서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학문적으로

도 페미니즘의 기반이 넓어지면서, 문학, 철학, 역사, 사회학 등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깊숙이 미치고 있다. 하나의 진실을 전제하는 ‘큰 담론적(mata-narrative)’ 

태도야말로 페미니즘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본다면 경계해야 할 일은 

폐미니즘의 다양화가 아니라 페미니즘을 획일화시키는 내외적 힘이다. 

13) 헌법재판소 1999년 12월 23일 선고, 98헌마363.

14) 일반적으로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은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심사 요건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i) 입법목적의 정당성: 해당 법률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그 목적이 정당한가. (ii) 수단의 

적합성: (동원된) 수단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가. (iii) 피해의 최소

성: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은 없는가. (iv) 법익의 균형성: 

해당 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법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큰가 [이명웅, 2004; 

김형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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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자들의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현재의 담론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주환 교수는 본 사건이 엄격한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는 직접적 성

차별 사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해당 병역법 조문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시도하고 있다(김주환, 2007: 380-384). 

먼저,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의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그 목적은 ‘최적의 전투력’에 있기에 본 대상 조문의 성별 분류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김 교수는 또한 성별에 의한 차별 기준이 예외적으

로 허용될 수 있는지 ‘신공식’에 의해 심사할수 있다고 하면서 여성의 차이와 

병역의무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아무리 현대전쟁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할지

라도 “병역의무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투병의 역할을 통해 이해되고 있”고, 

“독자적 생존에 필요한 개인물품은 물론 총검 외에 총탄, 수류탄 등 각종 무

기를 등에 짊어지거나 소지하고 원거리와 험준한 산악지형 등을 불문하고 전

투를 벌일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은 “남성

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필자 강조]” 생리와 임신능력을 지니고 있고, 군사

훈련이 여성에게 불임을 초래하는지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

나,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가의 출산율을 저하시킬 것이고, 국방력의 손실로 귀결될 것”

이라고 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이 남성과 여성을 분류한 것은 “양성간의 생

물학적 차이와 또 생물학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의 공동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서 그 차별이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소 침해성 측면의 심사는 ‘여성 중에 신체조건이 적합한 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과연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에 대

한 답변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 질문은 ‘충분한 병력’이 없을 때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충분한 병력이 존재하는 현재 시점에서, 여성 징병제의 

도입이 위에서 말한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때, 그 최소 침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복무가 사회국가적 경향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병역의무가 가벼워진다는 공

익이 여성의 생활조건에 맞게 병영시설, 무기, 전투 장비, 복무 조건 등을 개

선하기 위해 국가가 치러야할 비용에 비해 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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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상조문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이라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증을 통해 김 교수는 대상 조문에 대한 합헌 의견에 도달하

였다.15)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심사에 대해 의문이 든다. 먼저, 여성의 차

이론, 최적의 전투력, 충분한 병력 등에 대한 김 교수의 사실 제시는 충분하

고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군대조직, 최적의 전투력, 여성과 남성의 차이 

등은 모두 기성의 제도에 기초한 개념이며, 그 제도에 녹아 있는 문화적 관념

이다. 예컨대, ‘남성에게 찾아볼 수 없는’ 여성의 차이라는 논거 자체가 남성

을 중심으로 설정한 여성의 차이론(혹은 여성의 출산론)이기에 남성적 입장

으로 편향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징집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남성의 병역의

무가 가벼워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부담이라고 어떻게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비례성 심사란 그 형식적 판단 기준

을 제시할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한 사실 수집과 규범적 판단까지 정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이명웅, 2004: 514). 법적인 기준들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각 기준에 합당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수집하

고 이에 침윤한 가치관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법적인 기준이 실체적 진실

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유용성은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그 간극이 여전히 넓다는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최대권, 2000; 한상희, 2000).

둘째, 본 사건은 남성 청구인에 의한 남성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심사의 논변은 한결같이 ‘여성이’ 남성과 같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써 침해되는 기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남성만이 병역

의무를 짊으로써 침해되는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두 문제의 

구조는 같지 않은데, 후자가 전자로 치환되는 것에 대해 별반 성찰하지 않은 

태도가 흥미롭다.16) 이러한 관찰에서 볼 때, 본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기성의 

15) 본 사건을 검토했던 김종수 교수도 본 병역법의 성별 분류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지만, 김주

환 교수와 달리 엄격한 비례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하 논의 참고 [이종수, 2007: 405면].

16) 뒤에서 볼 것처럼, 이러한 치환은 해당 학자의 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 사건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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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도가 입각해 있는 사실과 가치관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헌법적 문제로 

포섭하여 판단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아래에서는 본 사건과 그 성격이 유사

한 미국 판례를 살펴본 후 미국과 한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 징병 배제의 

논거의 적합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요컨대, 법적 논리와 사회적 담론 간을 교

류하는 법과 사회의 논변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2. 로스커 대 골버그 [Rostker v. Goldberg (1981) 판결]17)

본 사건은 남성(18-26세)에게만 군인 징병 등록(registration)을 하도록 

했던 베트남 전쟁시 발효되었던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MSSA)

에 관한 것이다(윤후정‧신인령, 2000: 345-346). 1980년대 초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징병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도 징병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도록 의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동법의 개정을 

거부하고 남자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만을 책정하고 승인함으로써,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하여 18-26세 남자에게만 등록을 명하였고 이에 따른 군대 징

병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성만의 징집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

방 지방법원은 동 법이 수정헌법 제5조의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

리고 등록 집행을 금지하였다. 이에 법무부가 즉각 항소하여 관할 항소법원

은 지방법원 판결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1981년 미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

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남성만을 징집하는 본 MSSA가 헌법상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다수 의견과 두 종류의 소수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6대 3 판결).18)

(1) 다수 의견 

다수의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미국 의회가 밝힌 본 법안의 목적과 

의도를 받아들였다. 

구조의 전반적 성격으로 보인다. 

17) U.S. 453 U.S.57 (1981).

18) 이하 본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요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였다, 판결문상의 강조는 

원문대로이며, 번역과 발췌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Kay & West eds., 2002: 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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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A는 “여성들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결과에 따른 우발적(accidental) 

판단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

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회의 목적이나 그 수단에 대한 어떠

한 평가도 따라서 등록(registration)이라는 틀이 국가 비상시에 징집(draft)

을 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의 목적은 전투병력(combat 

troops)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으로서의 여성은,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달리,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해군과 공군 전투에서 여성 참여의 제한은 실정법에 기초해 있다. 전투 병력

을 징집하고자 하는 위 법률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은 이미 확립된 전투 병력

에서의 여성 배제의 법률적 근거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있어 

입법부가 마찬가지의 위치에 놓인(similarly situated) 집단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흑인만 혹은 백인만 혹은 카톨릭 교인만 [...] 혹은 

민주당 사람만 등으로 등록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성의 전투 제한 때문에, 남

성과 여성은 군인 등록과 징집에 있어 마찬가지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여성으로 비전투 병력이 채워지는 것은 병력의 탄력성

(military flexibility)이라는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전시나 평화 시에 

인력의 순환이 필요하여, 비전투 병력 중 많은 인원들은 전투 병력이 회전될 

때 사용가능해야 한다. 

본 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해 있다. 전시의 군대 징집은 궁

극적으로 전투 병력을 위한 것이며, 전투 임무에서 여성 배제는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은 군인 징집에 있어 남성과 마찬

가지의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에, MSSA는 성별에 의거하여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법률이 아니다. 여성 징집은 병력 탄력성 추구라는 입법 목적에도 반

한다. 

(2) 소수의견 I : White 대법관과 Brennan 대법관

한편, 소수의견은 여성의 비전투 요원 배제의 헌법적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도전받지 않은 점은 비전투 요원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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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이다. 만약 전시의 징집에서 모든 비전투 요원이 전투 임무에도 적합한 

군인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명한 것이라면, 징집에 의해서건 자원

에 의해서건 군대는 여성 군인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군대에서의 

모든 지위가 그것이 전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임무와 관계없이, 전투 

가능한(combat-ready) 남성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고 입법부가 결론 내렸다는 

어떠한 표시(indication)도 본 적이 없다. 여성들이 전투 임무에 복무하지 못한

다고 할지라도, 평화시와 동원시에 이미 상당한 수의 임무들은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또한 동원시(전시)에 [여성을 징병하는 대신] 80,000명 (전체 

650,000명 중)으로 측정되는 비전투 요원은 여성 자원자들(volunteers) 로 채워

질 수 있다는 예측은 애매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본 등록의 일차적 목적이 

전투 요원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비전투 요원의 대다수

가 전투를 하기 위해 훈련된 남성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본 법정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허락되는 임무는 de minimis 와 같이 아주 미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군인] 동원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자원자에게만 

의존할 수 없기에 징집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전투 훈련을 받은 남성들

로 채워져야만 할 전투 임무와 비전투 임무를 위한 징집뿐 아니라, 전력 효율성

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에 적합치 않은 인력에 의해 수행될 직무를 

위한 인력도 징집해야 하는데, 후자의 범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회는 자유롭게 

남성만을 징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차별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수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다. 첫째, 군대의 탄력성이라는 목적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시 징집 인력은 전

투와 비전투 요원을 막론하고 모두 전투 가능한 인력으로 징집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여성들에게 배당할 임무는 극히 미미한 숫자

로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국가 비상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비전투 요원

의 80,000여개의 임무가 여성 자원자들에 의해 채워질 것이라는 전제가 불분

명하다는 것이다.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한 결과, 여성에 의해 채워질 역할

까지 남성 징집에 의해 확보되게 되었다. 이렇게 전투 능력을 요하지 않는 

비전투 인력에 대해서도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징집하는 MSSA의 성별 

분류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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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의견 II: Marshall 대법관과 Brennan 대법관

오늘 [미연방대]법원은 근본적인 시민 의무에서 여성들을 범주적으로 배제

하는 법률을 지지했다. [우리는] 이 결정이 헌법의 법 앞의 평등보호에 반한

다고 보기에, 이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 법원은 군인 징집에 관한 법률 전반의 헌법성에 대해 심사해 달라고 

요청받지 않았다. 우리는 남성 또는 여성이 징집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동수

(同數)로 징집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순서로, 또는 그들이 징집되었을 때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사할 것을 요청받지 않았다. 또

한 여성군인을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는 법률 또는 정책에 관한 심사도 요청

받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여성들의 전투 병력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 본 법정의 분석은 잘못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제는] 젠더에 기반

하여 차별하는 MSSA와 같은 법률이 크레이그 대 보렌(Craig v. Boren)에

서 채택된 ‘강화된 심사(hightened scrutiny)’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

다.19) 즉, 젠더에 기반한 분류가 “정부의 이익 [실현]과 긴밀하고도 본질적 

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의회 청문회 및 국방부의 대표 등은 한결같이 여성 군인들이 군대의 효율

성을 상당히 증진시켰다고 증언하였다. 현재 150,000명의 여성들이 현재 군

대를 지원하여 복무하고 있고, 1985년에는 25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20) 

19) 429 U.S. 130 (1976) [본 사건은 상고인 크레이그(재판 당시 18-21세)가 알코올성이 약한 

맥주 판매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등의 행정적 목적으로) 남자에 대해서는 21세 이상

자에게, 여자에 대해서는 18세 이상자에게 허가하는 오클라호마 주 법률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평등조항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행정지명령을 청구한 사건이었

다. 미연방 대법원은 법원 부담의 경감, 행정상 편의 또는 사회경제 생활에 있어 남녀에 

대한 통념(stereotype)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성별을 이유로 하는 구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성별에 기반한 광범위한 분류가 그 입법목적과도 실질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입법은 평등권 조항에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의 다수의견은 

성별에 의한 법의 분류는 중요한 ‘정부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 달성과 ‘실질

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종래의 합리성 심사와 엄격심사 기준이라는 차별심사의 중간

에 위치하는 ‘실질적 관계 기준(substantial relations)’을 제시하였다]. 

20) 실제로 1980년 미군병력 전체에서 여성군인의 비율은 8% 정도를 차지했고, 1986년에 그것은 

10%로 (전체 210만 명 중), 1994년에는 11.8%로 증가했다 [Kay & West, 전게서,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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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보고서에서 말한 “매우 많은 여성의” 징집은 군대의 유연성을 저해

할 것이라는 결론을, 적은 수의 여성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혀 다르게 해석한 

본 법정의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 징병의 숫자를 다르게 정한다

면 헌법적 심사에 취약할 것이라는 의회 보고서의 생각 역시 근거가 없다. 

여군의 전투 참여 제한, 병력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 등은 이러한 차별적 수단

들이 정부의 중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예이다. 결국 법원은 [본 판결에서]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경”이라

는 기이한 관습(shibboleths)으로 헌법적 분석을 대신하고야 말았다. 

본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앞서 소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중심 사안은 군인 징집에서의 여성의 완전 배

제의 헌법 적합성이다. 특히 해당 법원은 MSSA가 채용하고 있는 비전투요

원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성별 분류에 관한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고려가 아니

라 헌법적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의 효율성, 국가의 안위, 그

리고 군대의 탄력성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러

한 목적과 남성만의 징집 간의 긴밀하고도 실질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

다는 것이다. 

3. 평가와 쟁점 

이제까지 본 로스커 판결은 본 논문이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

사점을 준다. 

먼저, 로스커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해당 법률의 합헌의 근거로서 제시된 

최적의 병력, 국가의 안위, 여성과 남성의 차이, 병력의 탄력성과 같은 근거들

은 한국의 국방부의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의 다수 의견에서 남성 중심 그리고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국방정책 담론의 

헤게모니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미국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실정법적 근거를 가진 여성의 ‘전투’ 배제

에 관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징집’ 배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본 사건에서 문제된 여성과 징병 간의 관련성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비전투 임무, 특히 전투 임무와 순환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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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업무에 대한 여성 징집의 배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병역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이 

질문은 회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다른 한편, 여성의 군대 참가는 단지 비전투 요원에 머물지 않고 전

투 임무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쟁점은 피할 수 없는 듯 하다. 서구에서 여성주

의 학자들은 전투 임무에서의 여성 배제에 대해 논쟁해 왔다(Babcock 등, 

1996:315-323). 전투에서의 여성 배제는 참전 그 자체 뿐 아니라 여성 군인

들이 수행하는 훈련과 직무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가해 왔다는 것이다. 

전투에서의 여성 배제는 전투 관련 직무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support) 

직무에 대해서도 그러하다.21) 전투에서 여성군인 배제는 여성 군인의 진급에

서 ‘유리 천장’이 되거나 그것을 지연시키며, 중요한 의사결정 위원회에 여성

을 배제시키거나 그들의 급료와 퇴역 후 연금 등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였다

고 한다. 요컨대, ‘전투 역할’의 경계 설정이 언제나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Kay & West, 1996:149). 이렇게, 여성의 전투임무 배제의 효과는 전

투임무 자체를 넘어서서 여성의 임무를 광범위하게 제한해 왔다. 

넷째, 비전투와 전투 임무에서 여성 배제에 대한 쟁점에서 볼 때, 군인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적의 군사력’, ‘군대의 효율성,’ ‘군대의 탄력성’ 같은 기준들이 지나치게 포

괄적인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개인의 성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군

인 직무의 세부 분류와 분석에 의해서 여성의 배제가 과연 정부의 ‘중요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의 참여와 배제가 정당한 것인지 명확하

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1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22) 

21) 예컨대, 미국의 아래 판결들을 보라: Bledsoe v. Webb, 839 F.2d 1357 (9th Cir. 1988) 

[E2 항공기 전문인 여성 전기공이 E2를 나르는 해군함에서는 배제시킨 사건]; Hill v. 

Berkman, 635 F. supp. 1228 (E.D.N.Y. 1986) [핵 생화학 전문가의 직무에 발탁된 후, 

같은 직무가 “전투 지원”자리로 분류되자 여성에게 그 업무가 폐쇄되었던 사건]; Owens 

v. Brown, 455 F. Supp. 291 (D.D.C. 1978) [Rostker 판결 이전에, 여성요원을 해상업부

에 배치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해군 관련법을 폐기했던 사건] (Babcock 등, 

1996:319)].

22)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285/98 (http://curia.europa.eu/

en/content/juri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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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이다.23) 유럽사법재판소는 무기사용과 관련된 군대 임무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군인은 오로지 의료 및 군악대 서비스로 제한하는 독일군인

법(Soldatengegesetz) Article 1(2)과 군인경력규정(Soldatenlaufbahn- 

verordnung) Article 3(a)은 유럽사법재판소 조약(EC Treaty) 제 177조 (현

재는 234조) 하의 고용, 직업훈련, 승진과 작업 조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대우 원칙의 실행에 관한 위원회 명령[Council Directive (76/207/EEC)]

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볼 때, 군대 업무 배치에서의 성별 

구분은 일반적인 양성평등 원칙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의 판단은 구체적인 

군인 직무의 성격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군인의 구체적 직무 구분에 

대한 헌법적 심사 없이 국토의 방위라는 입법목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성별 

분류를 ‘입법재량’이라는 개념 아래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24) 

다른 한편, 이종수 교수(2007: 405)는 ‘최적의 전투력 확보’라는 병역법의 

입법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여성을 제외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여성

의 병역의무 면제는 ‘부담적 차별’이 아니라 ‘수혜적 차별’이기에 입법형성권

이 축소되는 부담적 차별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병역법의 해당 조문에 대해서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앞서 본 김주환 교수의 의견

23) 본 사건은 독일연방군대에서 관리(maintenance; 전자 무기 정비 업무) 부서 배치를 희망

했던 여성 군인 타냐(Tanja Kreil)가 해당 부서로부터 이러한 희망이 거부당하자 독일연

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1998년 7월 13일 하노버 행정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본 사건을 회부하여 판단을 구하였다. 

24) 헌법재판소는 징집대상자를 결정하는 법 규정(구 병역법 제71조 1항)을 심사하면서 입법

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

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른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① 원칙적으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

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②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

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헌재 2002.11.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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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그 강도가 낮은 위헌 심사기준을 제안하고 있다(이종수, 2007). 필자

에게 군징집에서 면제되는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라는 개념은 의심스러

운 것이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

만, 성별에 대한 통념과 잘못된 초점 속에서 헌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근거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수혜적 차별론을 

포함하여 이상에서 살펴 본 여성의 군징집 배제의 정당화 담론들을 차례로 

논의할 것이다. 

Ⅳ. 여성의 징집 면제는 수혜적 차별인가?

1. 누구에 대한 차별인가

먼저, 심판대상 조문이 누구에 대하여 차별 소지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본 

사건에 있어 차별의 대상(target) 집단인지 살펴본다. 앞서 본대로, 본 헌법

소원 사건 청구인은 군징집 대상자인 남성이고, 그는 자신의 평등권과 자유

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차별한

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여

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그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초점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병역의무 면제의 효과가 과연 ‘수혜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살

펴보아야 한다. 이는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다음 절에서 살펴보

기로 한다. 

둘째, 만약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여성에게 수혜적 제도라고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

지 않다. 이렇게 해당 제도가 남성에 대한 차별 취급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헌법적 정당성을 논해야 할 것이다.25) 수혜적 차별이란 남성에 대한 부담

25) 본 사건은 한국의 성평등 관련 사건에서 유례가 드물게 남성에 대한 차별 대우에 관한 것이

다. 이 점에서도 본 사건은 한국의 헌법 그리고 젠더 연구자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153

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수혜적 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모든 

권리는 의무와 양면적 관계에 서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의무가 무겁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이를 면제해 준다면 이는 권리의 포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예컨대 세금의 부담은 누구도 기피하고자 하는 의무라는 것을 이

유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정한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부유 지역에만 

과세하는 정책에 대하여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혜적 차별’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 정책은 낮은 수준의 위헌 심사의 부담만을 

진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또, 부모 역할(양육권)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 후 아버지(혹은 어머니)에게는 양육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서도 ‘수혜적 차별’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 요청되

는 능력(담세, 양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것

을 이유로 특정 시민 집단을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수혜적 차별의 반대 집단은 

엄청난 부담적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런 정책이 예외적으로 인

정된다고 해도 그 위헌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2. 여성과 남성 비제대군인의 입장에서 본 차별

이제 남성만의 징병제도는 여성들에게 과연 수혜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인 문승숙(2007)은 한국의 근대성을 ‘군사화

된 근대성(militarized modernity)’으로 특징지으면서, 한국사회에 지배적

인 군사화된 남성성과 가정화된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 코드의 핵심에 남성 

징병제가 있음을 논하였다.26) 문승숙의 연구 중에서 남성 징병제도를 직업 

훈련기회와 관련지은 분석이 흥미롭다. 

먼저, 군복무와 직업훈련 간의 연결은 1973년 제정된 병역특례법에 따라 

병역 의무자를 중화학 공업에 배치했던 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해당 법률에 

26) 한편, 권인숙은 현행 징병제도는 한국인 누구에게라도 영향 미치는 보편적 제도임을 분석

하고, 군사주의를 대학, 사회, 문화에 편만해 있는 포괄적 문화논리로서 해석한다 (권인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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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다음과 같은 병역 의무자는 지불 노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다. 

(i) 군수방위 산업체나 군사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기능사, (ii) 중화학 

공업, 광업, 건설, 에너지 산업 같은 전략산업에서 일하는 자격증 소지 기술자

와 기능사, (iii)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이상과 같은 병역특례의 경우는 기본적 

군사 훈련을 받은 뒤 군복무 대신 국가가 지정한 업체에서 5년간 대체 복무를 

해야 했다(단, 학생은 졸업 후 3년간). 본 정책은 기반산업건설, 국방산업, 중

화학공업 건설의 육성에 병역의무 잉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

을 가졌던 것으로 말해진다(병무청, 186:177, 문승숙, 2007:88에서 재인용). 

여성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은 중화학 공업과 관련된 직업과 기술 단련을 

받을 기회의 체계적 배제를 의미한다.27)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기업체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기술 분야

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기에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성들로 하여금 국가

기술자격증 시험 준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고, 공공 직업훈련소나 사내 

직업훈련소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시키는 기능을 했다. 여성은 이러

한 동기를 가질 필요도 기회도 없었고, 이상의 직종들은 군복무 이행과 교차

되면서 남성 직종으로 자리잡았다. 

군사화된 국가에서 여성시민에 대한 관심은 주로 가족의 재생산과 출산 관련 

분야이다(문승숙, 2007: 105-138; 황정미, 1999). 여성들의 직업 훈련은 여성

적인 기술이라 여겨진, 보수가 적고 노동집약적인 것, 예컨대, 봉재, 자수, 염색, 

방적, 방사, 전화 교환, 미용, 수공예 기술 등에 몰렸다. 한국 정부가 중화학공업

의 육성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시기에도 중화학공업 관련 분야에서 여성 기

능사들의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련 노동자의 육성이 군사정

책과 엇물려 있었던 것이 그 구조적 원인이다(문승숙, 2007:108). 

둘째, 1961년부터 시행되어 1999년까지 존속되었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여성과 군대에 갈 수 없는 남성(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들과 대다수 

27) 문승숙은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발전의 맥락 속에서 육성되었다고 

분석한다. 1982년 85개의 방위산업체가 있었는데, 1990년에는 다소 줄어 82개가 되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 수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통계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한 국방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말까지 매년 입영 대상자의 10～20%가 대체 

복무를 했다고 한다 (문승숙, 2007: 89& 95면).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부터 변화되었으나, 직업훈련, 기술자격증 제도와 결합된 대체복무제도는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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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공무담임권의 제한이자 차별적인 제도였다.28) 1999년 헌법재판

소는 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여성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던 지난 40년 간 제대군인들이 누린 공무담임권의 직·간접적 

혜택의 수혜로부터 배제되었다. 현재에도 본 제도의 효과는 그동안 임용되었

던 제대군인 출신 남성 공무원과 그들의 선임권(seniority)을 통해 살아남아 

있다. 

셋째, 군인 경력은 가산점제도 이외에도 공무원 호봉 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에 있어서 공무원 경력으로 100% 인정되고, 공무원 연금법에서도 현역병 또

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

에 산입하고 있다. 

이렇게 남성 징병제는 남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제대군인 가산점제

도 등을 통해 다시 여성과 비제대군인 남성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차별적 효과

를 발생해 왔다.29) 그렇다면, 남성 징병제로 인한 차별 효과라는 것은 남성 집

단과 여성 집단 간에 누가 더 차별적 대우를 받았는가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양성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차별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여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은 병역 의무가 수반하는 훈련과 직업 선택의 기회,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통한 보상제도 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이다. 결국, 국

가의 국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배치되고 활용된 결과, 

양 집단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왔다고 하겠다. 

그런데, 남성 징병제도는 이상과 같은 실체적 효과보다 시민권과 여성성의 

형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 깊은 영향을 남긴다고 

28)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98헌마363 사건 결정문 참조. 

29) 군가산점제는 대다수 남성 국민에 대한 병역 의무의 강요가 초래한 부산물이다. 이들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다른 남성이나 여성 등에 비해 희생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을 포함하여 보다 보편적인 징병제도로 탈바꿈을 하여 보상책의 필요성을 제

거하거나, 특별한 희생을 치른 제대군인들에 대해 보상책을 고안하는 것이 그 논리적 귀

결일 것이다. 즉, 대다수 (일부 남성이 제외되는) 남성의 병역 의무라는 틀을 파기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을 파기하고자 하지 않는 현 정책의 시각 아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군가산점제의 부활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로 2년여라

는 시간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의 입장에서 정

당화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김하열,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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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의해 여자와 남자는 현저히 

다른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권인숙, 2005; 정희진, 2005; 문승숙, 

2007). 모름지기 “전투와 시민권, 시민권과 남성성 간은 고대로부터의 중요

한 관계”이고(Kerber, 1993), 남성만으로 구성된 군대의 필요성은 남성 연대

(solidarity)의 측면에서도 중요시되고, 시민성(civility) 개념은 남성간 우애와 

연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군대제도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다(Babcock 등, 1996 :318). 앞서 본대로, 우리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

도 예외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선언일 뿐,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군대라는 조직과 기능에 대해 어머니나 애인, 가족으로만 관계할 뿐 

근본적으로 타자화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징병제도는 호주제도 이후 성별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성별에 대한 이중 코드(binary code)를 지탱하고 있는 

법제도의 유일한 예가 아닌가 한다. 

그런가 하면, 남성군인만의 전투 임무 부과에 따라 무력 사용과 자기 방어

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지적도 주목할 만 하

다(Becker 등, 2001: 53). 한국과 같이 남성만의 보편적 징병제도의 사회에

서는 성별에 따른 무력사용 능력의 차이 (무장 남성 대 비무장 여성)를 더욱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휴전과 분단 상황에서 인구의 절반은 무

력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기회를 철저히 박탈당하

는 이분법적 정책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구조는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현저한 

비대칭성을 설명해 준다. 

한국 남성의 81.6%에서 87%가 현역, 보충역, 병역 특례로 현역병 입영 대

상자 처분을 받지만30), 전체 여성 인구에서 여성 군인의 비율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여성 전체는 남성 전체와 비교할 때 

훈련된 ‘무력사용 무능상태’에 놓여있고, 여성은 무력에 있어 남성에게 의존

하고 굴복하도록 사회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의 병역 면제가 과연 수혜적 차별인가를 논의하였던 바, 

첫째, 본 사건이 차별의 대상은 남성이라는 점에서 수혜적 차별의 이면으로

30) 헌법재판소 98헌마363 사건 결정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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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들은 부담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이 누

렸다는 수혜적 차별 역시 그것이 수혜라기보다는 특정 직무, 직종, 직업 훈련, 

경력에서의 배제와 차별이요, 근본적인 시민 의무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해

석하였다. 더 나아가, 국방과 병역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자 평등권이 보호

되어야 할 영역이라면, 남성 징병제가 수혜적 차별인지 부담적 차별인지 여

부를 떠나 헌법적 차별심사 기준 아래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군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의 처지를 ‘수혜적 차별’로 설명하

는 것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규범적으로 국방의무와 무력사용에 

있어서는 피보호자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과잉배려(patronizing)의 태도

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한다. 

Ⅴ. 여성의 차이론 

1. 법이 해체하고 옹호해야 할 차이들

앞에서 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방부의 의견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의견에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는 논거가 빈번히 제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로, 병역의무 그리고 전투임무에서 여성의 배제는 여성의 차이론

에 입각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이 점에서 김주환 교수는 본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들은 “남자는 국방을, 여자는 가사와 출산, 양육을 책임진

다”는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김주환, 2007: 

379-380).31) 

한편 윤진숙 교수는 본 사건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임신에 대한 보험혜택 

거부 사건을 볼 때32), 형식적 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중립성을 표방하였지만 

31)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관 Judge Bonsal의 “Men must provide the first line of defense 

while women keep the home fires burning.”라고 언급은 유명하다 [United States v. 

St. Clair, 291 F. Supp. 122, 125 (S.P.N.Y. 1968). 

32) Geduldig v. Aiello, 417 U.S. 484 (1974). 임신과 분만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네 

명의 여성 원고들이 캘리포니아 장애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헌법상 보호되는 법 앞의 

평등 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했던 사건. 미연방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임

신한 여성(pregnant women)과 임신하지 않는 사람(non-pregnant persons)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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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자유

주의적 평등의 원칙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구제의 희망을 주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남성들도 평등 조항에 의해 여성

의 보호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

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윤진숙, 2007:250). 

필자는 위의 해석에 동의하면서도, 여성의 차이론이 기존 통념을 지속할 

수도 아니면 형식적 평등론을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에 차이론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본다. 또한, 페미니즘에서 주목하는 차이론이란 

남성을 보통인의 기준으로 삼고 여성만의 차이를 담지한다는 의미에서 ‘여성

의’ 차이론이 아니라, 양성이 모두 차이의 담지자라는 의미에서 ‘성별간’ 차이

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33) 실로, 페미니즘의 이론은 ‘성의 차이’에 관한 이

론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각도에서 성차의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페미니즘 

법학의 역사는 ‘차이와 평등’의 논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차이라는 용어는 

평등에 비견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양현아, 2002; 윤진숙, 2007). 성차의 이

론들을 대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ⅰ) 생물학적 차이론 (생리, 임신, 출산, 수유) - sex 개념의 근거

(ⅱ)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차이 - gender 개념의 근거

(ⅲ) 여성들이 놓여진 ‘입장(position)’에서 구성되는 경험과 이익의 차이 -

여성주의 인식 전망의 가능성의 근거

(ⅳ) 여성간의 차이론 - 계급, 인종, 국적, 성성 등으로 분화되는 여성간 차이

(ⅴ) 남근적(phallus-centric) 언어 질서 속에 여성은 ‘차이’의 기호라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이론 하에서 ‘여성이라는’ 차이

이상과 같이 차이론은 그 자체로 이론들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였고, 후자에는 양성이 포함되므로 성별 분류가 아니라며 해당 프로그램이 평등보호를 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3) 한국의 일반 담론과 법 담론에서 성차의 문제는 늘 ‘여성의 차이’로 말해지는 남성중심성

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도 법의 언어에서 말해지는 ‘여성의 차이’라는 용어를 일단 사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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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하나로 획일화하는 것은 성차의 이론에 대한 오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형식적 평등이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만능인 것도 아

니지만, 실질적 평등이라는 이념 하에 차이론을 쉽사리 채용하는 것에도 위

험하다고 생각한다. 환언하면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형식적 평등

만이 성별간 평등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

화적 본질주의와 같은 여성의 차이론도 배격한다. 한국과 같이 성차별이 아

직도 만연한 사회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형식적 평등 

원칙마저 잘 정립되지 못한 사회에서,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이 자

주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과 같은 통념(stereotype)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회

에서, 법원이 여성의 차이를 특별한 검토 없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바로 그 통념을 파기해야 할 법원이 이를 승

인하고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윤 교수는 “문제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은 차이를 고려한 실

질적 평등의 입장에서나 복합적 평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당성 없는 규정

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까지 징집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할 필

요성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성도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여성에 대한 의무 부과는 오히려 남성지배

와 남성문화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성이 짊어질 ‘이

중 부담’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윤진숙, 2007: 253-6).

윤 교수의 지적대로, 여성의 병역의무 제도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여성의 현실에 더한 이중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성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족과 직장이라는 이중 역할이 있다고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남성 근로

자와 국가가 함께 나두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젠

더 정책의 방향일 것이다. 실제로, 여성 평등권 확보의 과정은 기성의 ‘남성 

영역’의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 갔던 과정과 함께 했다. 그것은 변호사, 경찰, 

소방수,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비행기 (여성) 승무원 등과 같이 남성만의(때

로는 여성만의) 직종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려 간 과정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기본권인 평등의 문제를 ‘현실적 고려’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서 말한 여러 종류의 차이론이 모두 성별 사안을 판단하는 데 참



160 여성연구

고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고정관념이 만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차이를 법

정책에서 수용하려면 엄격하게 그 근거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34) 우리 법에

서 성별간 ‘차이’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가.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 1호에서 명시하는 차별의 예외에서 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근로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가목은 성별이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이 되는 경우인데, 진정직업자격이란 성별, 종교, 출신국과 같은 요소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직무자격이 

인정되면, 성별, 종교, 출신국 사람들이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진정

직무자격은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

게 있다.35) 나목은 여성의 모성에 관한 것인데, 우리 법에서 모성이란 생물학

적으로 불가피한 재생산 능력에 한정하며, 사회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지는 

보살핌 역할은 본 나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목은 누적된 차별의 해소조

치로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 법이 차별의 예외로 보는 성별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뿐 아니

라 사회적인 차이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진정직업

34) 이 점에서 여성주의 법학의 평등 원칙 수립의 과제는 여성의 차이를 녹여내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평등의 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코넬(Drucilla 

Cornell)이 제시하는 여성의 신체와 성성의 차이를 녹아낸 평등권(equal right)과 다른 동

등권(equivalent right)의 아이디어, 그리고 리틀톤(Kristina Littleton)이 구성한 수용모

델(accommodation model)에서 그러한 시각의 단초가 보인다. 수용모델은 성별간 차이로 

인해 어느 한쪽이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평등 모델을 의미한다. 

35) 한편, 미국의 진정직업자격은 민권법 제7장 등에 기초하여 법원과 EEOC(고용기회평등위

원회)에 의해 구성되어 왔다. 미국 법원은 진정직업자격의 판단은 사업상의 편의가 아닌 

업무의 본질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artlett 등, 2002: 212-249; 오정진, 

2003; 김진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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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관점에서 병역의 직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진정직업자격 심사를 

통해서 어떤 직무가 진정 여성에게 부적합한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물론 국방부와 대한민국에 있다.36) 

2. 군인의 직무 분석과 진정직업자격(BFOQ) 

앞의 로스커 사건에서 여성에 대한 ‘전투 제한’이 ‘징집 제한’으로 둔갑해 

버렸다는 소수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전투직무에 필요한 특성, 능력과 

태도가 군인의 그것들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군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직무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때 예컨대 다음과 같은 

쟁점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전투와 비전투 임무의 구체적 경계는 어디인가. 

ⅱ) 어떤 직무들이 여성의 특질에 진정 부적합한 것인가. 

ⅲ) 앞서 말한 여성의 특질이란 통념이 아니라 사실인가. 

ⅳ) 군인 업무 중 남성의 신체 특질만을 전제로 고안되었으나 그러한 특질이  

직무 수행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등. 

이와 같은 심사를 통해서 군인의 임무가 구체화할 때, 여성의 의무 복무에

서의 배제 및 특정 업무 배제의 정당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와 여성 간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채, 여성의 의무 면제는 ‘당연시 된 영역’으로 존재해 왔다. 

한편, 이미 한국에는 여군들이 간부로서 군에 복부하고 있는 바, 여군들의 

직무에 대한 현행 제도를 고찰하는 것도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의 여군 수는 2006년 5월 현재 총 4,145명으로 군 간부 정원의 2.5%

의 수준 (여군 장교 2.296명으로 전체의 3.1%. 여군 부사관 1, 849명으로 전

36) 필자는 병역의 의무를 여성 노동의 측면으로만 국한시키거나 직업과 동일시할 생각은 없

다. 하지만, 앞서 본 2000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여성의 군대에서의 직무를 직업선

택의 자유의 견지에서 판단하였고, 문승숙 교수의 논의대로 한국에서 군사제도와 산업정

책 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현재 한국에서도 여성 군인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할 때, 노동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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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1.9%)으로 보고되며, 이는 병사를 포함한 전체 군인에 대한 비율은 1% 

이하임을 뜻한다.37) 이마저도 2001년 여군장교 1,385명 (장교 613명, 간호 

장교 772명), 부사관 875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수치가 급속히 증가해 왔

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여군의 절대수와 활용방안을 증가시킬 계획이며 

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독고순, 2002). 

다른 한편, 흥미롭게도 군인 직무에 있어서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은 남성과 

그리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여성 군인 활용에 관한 육군의 규정을 볼 

때,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은 기본적으로는 남성 군인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강

인한 체력 및 직무를 요하는 접적 전투 부대와 수색, 정찰, 특수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평시 직접적 교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대, 편의 시설, 주거 

시설 확보에 극히 제한을 받는 부대에 대해서는 여군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여군 사관 장교는 포병, 기갑, 군종 병과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병과에

서, 부사관은 포병, 방공, 기갑, 탄약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병과에서 활용되

고 있다.38) 여성 간호 장교 및 사관생을 두고 있던 해군 및 공군에서도 작년

부터 (해군 부사관은 2003년 이후) 육군과 큰 차이 없는 원칙을 가지고 여군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 운용하고 있다(독고순, 2002).

37) 여군의 77.1%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으며, 육군의 경우 포병, 방공, 기갑, 군종 등 4개의 

병과는 아직 여군에게 개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06년 5월 현재 육군 여군 장교의 병

과는 간호(41.2%)가 가장 많으며, 이어 보병(9.0%), 통신(8.8%)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38) 육군 병과의 병과는 전투, 기술, 행정병과를 통틀어 아래와 같은 16개의 기본병과로 의무(군

의, 치의, 수의간호, 의전), 법무, 군종병과를 통틀어 3개의 특수병과로 분류하며 교수, 연구

개발, 전을 특수화 특기로 분류하고 있다[보병, 포병, 기갑, 공병, 정보통신, 정보, 헌병, 화학, 

항공, 방공, 항해, 조종, 항공통제, 정비, 병참, 법무, 군의, 부관, 정훈, 병기, 기보, 수송] 공군 

병과는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통신, 정보통신, 항공무기정비, 보급수송, 시설, 관리, 

인사행정, 정훈, 정보, 헌병, 군종,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여군의 육군 병과는 보병, 전산, 

정보, 공병, 통신, 화학, 병참, 병기, 수송, 부관, 경리, 정훈, 헌병, 의정, 수의, 보병, 정보, 공

병, 통신, 항공, 보급, 수송, 부관, 경리, 의무, 화학, 군악, 법무, 특전, 헌병으로 되어 있고, 

공군 병과는 조정, 항공통제, 방공포병, 기상, 정보통신, 항공무기정비, 보급수송, 시설, 관리, 

인사행정, 정훈, 교육, 정보, 헌병 기계, 차량운전, 차량정비, 전기, 냉난방, 기상, 통신전자, 

전자계산, 시설, 화학, 의무, 일반이 있고, 특수병과로는 법무, 군종, 의무가 있다. 해군의 의 

병과로는 해군 항해, 기관, 항공(조정, 정비, 일반), 정보, 정보통신, 병기, 보급, 시설, 조함, 

경리, 정훈, 헌병, 의정 일반(전탐, 정훈, 법무, 헌병),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수송(운전), 통

신, 군악 전자(음탐, 항공, 전자전), 해병대 병과로는 보병, 포병, 기갑, 통신, 병기, 보급, 경

리, 공병, 수송, 헌병, 정훈 일반(정보, 정훈), 화학, 수송, 건축/토목(공병)이 있다. 국군 조직

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100.naver.com/100.nhn?docid=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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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방부의 여군 인사 관리 지침에서 보면 접전 부대, 격오지, 육체적

으로 힘든 직위, 특수전, 잠수 분야 등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전 분야 남녀 

구분 없이 보직 관리하는 여군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군별 양성 및 보수 교육은 남녀통합 교육으로, 진급 관리는 필요시 

일정 기간별로 관리하고 후에 남군과 동등 관리하며, 장기 복무의 경우 남군

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렇게 병과 활용이나 

인사 관리 원칙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여군 활용 정책은 여타의 선진국에 비교

해 손색이 없다고 한다.39) 

이상과 같은 여군 직무에 관한 현재 규정은 앞서 본 여성의 징병 면제의 

근거를 여성의 생물학적 근거에서 찾는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미 접전지 등 직접 교전과 관련되어 있는 병과(직무)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군인에게 거의 모든 직무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

성의 남성에 비해 나약한 체력40), 임신능력41), 성관계 및 성폭력의 가능성

과42) 같은 흔히 열거되는 군 복무와 관련된 여성의 차이(부적합성)라는 문제

를 우리 국방부는 이미 극복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군인 간부가 아닌 여성 사병에까지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국방

부와 정부가 답변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군인 확대를 추구한다

면, 군 간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해야 

39) 하지만, 간부 정원 대비 2%라는 비중은 여군의 주류화를 논의하기에 너무 적은 비율이며, 

특히 직업으로 군을 택한 여성들에게 현재의 장기 복무 활용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 보병병과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행정 근무 보병 병과 성격이 짙으며, 소대장 직위도 

일반 전투부대 소대장이 아닌 신병교육대 위주이고, 아직도 많은 여군 장교나 부사관은 

여군 학교나 여군 대대 또는 여군대에 소속되어 여군 관리나 부관 병과 등 전통적인 업무

에 종사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40) 여성의 체력과 지구력에 대해서는 각종 사관학교에서의 기록을 보는 것이 시사적이다. 미

국의 경험을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곤 성별 차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성은 11파운드의 M-14가 아니라 M-16을 들고 가상 전투에 참여케 한다든지, 단거리 

경주에서 기준시간을 더 준다든지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41) 외국의 여성 사병 군인의 임신에 대한 조치가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한 때 군 

복무 중 임신은 의무적 제대를 의미했고 현재도 그 선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대개 

6주 동안의 ‘유급 출산 휴가’가 주어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Kay & West, 전게서, p.148).

42) 한국 여군들이 겪는다는 성희롱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어려움에 대한 보고를 참고할 

수 있다 [이순혁 기자, <한겨레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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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현재의 4,000여 명의 여성을 두고, 여성이 ‘원한다면’ 병역의 의무

를 행하면서 양성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Ⅵ. “최적의 전투력”과 “충분한 인력”론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병력 수급 상황에서 여성에게까지 현역병 징집 의무

를 부과해야 할 정도가 아니며, 특히 여성을 징집했을 경우의 국가예산과 내

무 생활의 여건 등 난점이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았다.43) 이에 대해 헌법재판

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의 요소들이 광범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요소인지 아니면 행정적 편의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심의를 해야 한다. 그

것이 국가의 안위나 최적의 군사력과 같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행정적 편

의사항이라면 성별 분류(직접차별)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재 군 징집을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은 모든 한국 남성이 병역 의무에 대해서 동의

하고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지만, 병역 기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은 징병제도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방증하

고 있다. 병역의무 이탈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정비되어 왔고,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직자 아들의 병역 기피 논란은 한국에서 병역이란 피할 수만 있

다면 피하고 싶은 부담임을 말해준다. 급기야 우리 정부는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병역미필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가 해결될 때까

지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계속 부과하는 등의 정책

을 펼치고 있다.44) 또 병역의무는 남성 대 여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남성 대 

43) 군대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 부대(integrated units)의 효율성과 문제점들

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예측하고 최적의 정책과 설

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남성 위주의 군대에서 폭

력과 성폭력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44)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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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간의 계급의 문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45)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본 사건은 현행의 징병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해석한다. 병역

제도의 합리화 중 하나는 징집과 군인 직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이며, 

여기서 여성의 징집 면제라는 기존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

다. 만약 여성에게도 보편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상당한 

숫자의 여성이 사병으로서 복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무로서 수행하는 남성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별간 분담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 등 평화운동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사회복무

제 등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요청 역시 높아지고 있음도 

사실이다(한인섭, 장복희 편, 2003; 김두식, 2007 참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복무기간 및 군복무 대체방식 등을 개편하지 않은 채, 국방부의 ‘충분

한 인력론’은 현재의 제도적 강제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이다. 

또한, 대상 심판조문은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졌다고 말해

진다. 하지만 이 때의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체력과 신체

적 특성이라는 요소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통념상의 ‘여성의 

차이론’에 입각한 것은 아닌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 양성간 신체적 차이를 인

정한다고 해도, 군대업무란 전투라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라 수종의 서로 조

직적으로 얽힌 업무들 속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현대전쟁은 

보다 다양한 기술적이고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최적의 전투력이란 단순

히 전투요원의 능력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결국 최적의 전투력이란 최적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최적의 인력 활용이 중요할 것이다. 다변화되고 소수정

예화되는 현대의 군사정책에서 남성만의 참여가 어째서 ‘최적의 전투력’을 보

장하는지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국적법 제12조 (개정 2005. 5.24)].

45)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학력 미달, 수형자, 고아, 혼혈아는 군 입대에서 

면제되고, 이외에도 정신과 신체장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은 군 복무에서 면제된다. 동시

에, 혜택 받은 집단의 아들 역시 군 복무에서 면제되거나 경감된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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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적의 전투력 이론으로서 여성의 차이론을 받아들여 여성이

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근거를 인정한다면, 현재 우리 군대가 

여성 군인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군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

향과 모순되게 된다.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근거가 사실이라면 한국 군대는 

한 명의 여성 군인이라도 선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Ⅶ. 맺음말

이상과 같은 논거 위에서 필자는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하고 여성은 면제

하는 병역법의 대상 조문들은 성별간의 법 앞의 평등보호이라는 헌법 제11조 

1항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본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여성의 어떤 차이에 입각한 것인지 검증된 바 

없고, 성별에 대한 통념에 입각하지 않았다고 말할 근거가 박약하다. 

둘째, 병역을 구성하는 수많은 직무들을 굳이 남성만이 수행해야 하는지, 

왜 여성은 수행할 수 없는지, 그 성별적 분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요청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병역의무에 

관한 입법목적과 성별 분류의 본질적 상관성을 증명하고, 군인 업무의 세분

화를 통해서 본 법률이 채용한 여성 배제의 정당성을 심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차이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론’과 같은 근

거들이야말로 헌법적 견지에서 파기해야 할 성별에 대한 통념이 아닌지 검토

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 한계, 군대시설 등의 문제가 입법 재량의 사안인지 행정적 정

책적 편의 사항인지 엄격한 헌법적 해석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은 심판 대상 조문의 남성 차별성의 문제이지 여성 징

병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성 병역 

의무는 본 사안과 별개의 사안이자, 본 사안을 판단한 이후의 사안이다. 헌법 

재판소는 본 대상조문의 헌법 적합성에 대한 심사이지 여성 징병 의무에 대

한 제도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 마련의 부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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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조문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이 낮아지거나 실종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성 병역 의무의 구체적 방법론과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면, 이는 헌

법재판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건전한 출발

을 위해서도 사법기구의 공정한 판단이 요청된다.

다른 한편 평화운동의 견지에서 볼 때, 이 글이 무력과 살상을 피할 수 없

는 군대에의 여성 참여를 고무하는 입장으로 이해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글은 여성의 병역을 고무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재 제기되어 있는 헌법 소원 

사건에 있어서 성차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대를 둘러싼 물질적, 정치적, 제도적, 이념적인 남성독점주의와 군대제도에

서의 여성의 타자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은 그동안 남성 징병제에 대해 

발언할 성원권(membership)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성만의 제도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가져올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남성우월주의를 허무는 데, 그리고 여성의 병역 의무제도를 고안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제대로 된 해체만이 건전한 재구성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46)

■ 투고일 : 2008년 9월 29일 ■ 심사일 : 2008년 11월 25일 ■ 수정일 : 2008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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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ity of ‘Male only’ Conscription 
in Korea: 

A View from the Constitutional Case of Military Act 
Article 3 Paragraph 1  

 Hyunah Yang47)*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a legal case that is currently 
pending at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on December 1st, 2008. The 
petitioner K, a Korean male citizen, argues that the Military Act Art.3 
Par.1 and Art. 8 Par.1 violates his rights of equality and freedom. While 
man’s conscription is mandatory, woman’s military service is only 
voluntary in Korea as prescribed in the Articles above. In the modern 
war, as the petitioner claims, physical strength is not the only pre-
requisite for becoming a soldier. Moreover, military roles have been 
diversified, and there are many roles that do not necessarily require 
physical force. Thus, as K argues, it is the result of the legislators’ 
arbitrary policy to limit mandatory military service only to men. K 
petitioned to the Court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s.  

This study discusses this case from the view of socio-legal studies 
that locates the law and legal cases within the social context and 
interprets them as a symptom of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tides. It 
is also significant to interpret the ‘male only’ military prescription from 
a feminist legal point of view.

In the main argument, the article deals with the preexisting 
arguments about this case and one USA Supreme Court case, Rostker 
v. Goldberg (1981). It examines the grounds for constitutionality of the 
Military Act Articles in question. Then, the notion of ‘benefi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as criticized because of conceptual 
pitfalls and factual incorrectness. Women as well as men were dis-
criminated by this men-only-draft-system. Difference in women have 
been the strongest ground as to why women can and ought to be 

* Seoul University, Professor of Law School (hya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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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ed from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As ‘women’s difference’ 
would mainly signify women’s physical weakness and pregnancy, this 
difference cannot be free from gender stereotyping, the very object the 
equal rights is trying to dismantle. The ‘difference’ that the law can 
protect and affirm needs to be strictly examined as in the case of 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of the ‘maximum military power,’ and ‘enough personnel for the 
service,’ this article states them as equally improper ground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s. 

Based up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concludes with the 
opinion that the Articles of the Military Act in question shall not be 
congruent with the Constitution in Korea.  

K ey W ords: Constitutional review, male only conscription, beneficial 
discrimination, Military Act Article 3 Paragraph 1, women’s 
difference, feminist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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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제6조(판정 및 통보)  ①심사결과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재가’라 함은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정후 게재가’라 함은 내용상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후 게재

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한다. 

3. ‘수정후 재심’이라 함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

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고, 심사위원 중 1/2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한다. 

4. ‘게재불가’라 함은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방법론적 결함이 커서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고, 심사위원 중 1/2 이상이 게재불가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게재불가’를 요구한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불가 사유를 확인하고 최종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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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한다. 

2.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 중 ‘수정후게재’ 이상의 판정을 단 1명의 심사위

원으로부터도 받지 못한 논문은 당호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고, 제6조의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즉시 논문 제출자에

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요청)  ①논문제출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

의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요구를 받은 편집위원 회의는 제2차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③재 선출된 심사위원 중 1/2 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 학술지에 

싣지 아니한다. 

제3장 연구윤리 [본장신설 2007.12.31] 

제8조(연구윤리의 기본원칙)  ①투고자는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②투고자는 타인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

아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 있어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작성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

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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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

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

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제재조치)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심사 중인 논문 중에서 제9조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투고는 무효가 되며, 동일 저자는 2년간 

연구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이는 논문 게재 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투고자 보호 및 이의신청)  ①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조치를 하기 

이전에 제재조치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투고자가 이에 대

응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투고자가 전항의 이의신청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고자

를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투고 및 발간 

제12조(논문공모)  ①연구원의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투고논문 접수마감은 학술지발행 예정일 3개월 이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문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원고투고 및 작성요령)  학술지의 원고투고 및 작성요령은 원장이 따

로 정한다. 

제14조(학술지 발간)  연구원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연구원이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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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의견서.hwp

(별지 제2호 서식) 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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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심 사 의 견 서

심사일자  년 월 일

제목  

심사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작성규정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심사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판정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서

명심사

위원 

성명  전 화

소속 이메일

* 의견 기재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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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



부 록  193

<별지제2호서식>

논문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

귀하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동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장 

성  명  

논 문 제 목

심 사 기 간

심 사 위 원 수

판  정  결  과  

심 사 의 견  및 
수 정 요 구 사 항

 붙임 심사의견서 참조

수 정 제 출 기 한

재 심 일 정  

 참고사항

 1. 판정

 ◦“게재가”는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이 없는 경우를 말합

니다.

 ◦“수정후게재”는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정후재심”은 심사위원 중 1/2 이상이 수정후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게재불가”라 함은 심사위원 중 1/2 이상이 게재불가를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재심요구

 ◦논문제출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재심요구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제2차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선정하여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재선출된 심사위원 중 1/2 이상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에는 학술지에 싣지 아니합니다.

 3. 수정논문 제출

 ◦수정논문을 제출하실 경우 수정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문수정

사항대비총괄표’를 첨부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재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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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원고투고 지침

개정 2007. 9. 10 지침 제74호 

개정 2008. 4. 23 지침 제7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

간하는 학술지인 ｢여성연구｣의 원고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내용)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여성학, 여성정책, 여성문제 또

는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

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 0 0 7 .9 .1 0 > 

제3조(원고접수)  ①본 학술지의 출판은 연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출판 시

기는 1호는 6월말, 2호는 12월말로 한다. 따라서 원고접수는 3월말과 9

월말에 각각 마감한다. 

②원고접수는 개발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원고를 제출할 때는 별지에 다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한다. 

1 . 제출원고 제목,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직장 및 자택 주소, 

전화번호), e - m a il a d d r e s s나 통신ID , 주요경력사항, 최종학위 대학 

및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④제출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

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원고작성)  ①학술지 원고작성은 별표1의 학술지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치며, 편집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

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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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종 게재여부와 순서는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

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게재 및 논문 심사료)  <삭제 2 0 0 7 .9 .1 0 > 

제6조(논문발표)  ①최종 게재 원고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

을 공개하며, 학술지에 게재한다. 

②전항의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 0 0 7년 9월 1 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 0 0 8년 4월 2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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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 원고작성 요령

� 원고작성

1.  주요편집기준

1) 편집용지 : A4(210×297㎜)

용지여백 위쪽/아래쪽 20/15, 머리말/꼬리말 15/15, 

왼쪽/오른쪽 30/30

2) 폰트 : 한글 신명조체 기준(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3) 단편집 : 1단

4) 본문 : 줄간격 160, 혼합 정렬, 글자크기 10pt

2.  참고사항

1) 원고는 한글97 버전 이상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활자 10pt, 

줄간격 160)한 후 E-Mail 전송 혹은 디스켓과 함께 출력본 1부를 제

출한다.

2)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 (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문 논문의 경우 국‧영문으로 된 초록(Abstract)을, 영문 논문의 경

우 국‧영문으로 된 초록을 첨부하되 분량은 A4 용지단면 1/2 내외로 

한고, 각 초록 하단에 8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발췌하여 기

재하여야 한다.

4) 논문제출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5) 투고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 작성시 본 학술지 게재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

은 심사하지 않고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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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번호 붙임 

1.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 영문초록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원고는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I, 1, 1), (1), ① 의 순서로 

한다.

3.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한자와 

외래어를 한글 원문 옆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한다.

�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 과 같은 괄

호를 사용한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넣는다. 표와 그림

의 제목 표시와 본문에서의 표와 그림의 언급 시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

는다. (예) 표3：청소년들의 시설이용 빈도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

서 제출한다.

4. 표와 그림에 다양한 도식, 화살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체를 묶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시킨다. 

� 주, 인용, 인용문헌

참고한 책에 대한 주석은 본문 주로 하며, 단,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

한 경우는 각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한 권일 경우(홍길동 외, 2000, p.35) 

* 두 권 이상일 경우(홍길동, 20008, pp.69-75; 김길동, 2000, p.85) 

* 인용책의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저자의 이름을 모두 명기(홍길동과 김길

동, 2000, p.26) 

* 3인 이상인 경우는 ‘○○○ 외’ 라고 명기(홍길동 외, 2000: 30-45) 

* 동일저자가 동일년도에 발행한 책인 경우 연도 뒤에 a, b, c... 등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홍길동 외, 2000a: 89), (홍길동 외, 2000b: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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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이름을 인용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

름이 처음 나올 때는 ( )를 한 후 괄호 안에 원어 전체 이름을 명기한다. 

하트(Hart, R. A.)는...

� 참고문헌작성

1. 논문의 말미에 참고문헌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2.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일본어, 중국어 등), 서양어 순으로 하되 저자 

각 언어별 알파벳 순위로 나열한다.

3. 참고문헌 작성양식은 APA(미국심리학회) 양식에 따른다. 

  예) 차○○(2000). 한국의 여성정책. 서울: 양서원

  예) 강○○·박○○(2000). 대졸여성 실업의 현황과 대책연구 . 서울: 한국 

여성개발원

 예) 이○○(1995). 한국 여성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예) 이○○(2001). 근대여성교육과 ‘교육받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화 

담론, 한국교육 , 제28권 제2호, pp.1-28

 예) ○○○(2000). 고등학생으로 살아남기. 

http://www.cyberyouth.org(2000.7.30).

 예) ○○신문 2000. 7. 6일자 4면(종합) 기사：세대별 성의식 변환.

 예) 여성가족부(2004). 2004년 여성백서.

 예) __________(2006). 2006년 연차보고서.

 예) 文部省(1996). 敎育指標の國際比較 . 東京：文部省.

 예) Hart, R. J.(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예) Evans, G. and Poole, M. (1991). Young adults: 

Self-perceptions and life contexts. London: The Falmer Press.

 예) Willis, P., Jones, S., Cannan, J. and Hurd, G.(1990). Common cul-

ture: Symbolic work at play in the everyday cultur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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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Boulder, Colo: WestviewPress.

 예) Strong, D. L.(1988).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youth crime 

and violence on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job pool. Un-

published doct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예) Neiger, B. 1. & Hpokins, R. W.(1988). Adolesscent suicide: Character 

trats of Night-risk teenagers, Adolesscence, Vol.23, 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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